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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연구

-18세기 이후 자전류 문헌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의 한국 자전류(字典類)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

상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운옥편(全韻玉篇)(1796?)ㆍ자전석요(字典
釋要)(1909)ㆍ신자전(新字典)(1915) 등에 수록된 한자음을 정리한 후 그 가운데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대조하면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그리고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을 비교ㆍ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제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자전의 개념이 무엇

인지, 자전과 관련이 있는 ‘자림(字林), 자원(字源), 자통(字通), 자관(字貫), 자휘(字彙), 사

서(辭書), 사림(辭林), 자서(字書), 자석(字釋), 자류(字類), 자해(字海), 석사서(釋辭書), 어전

(語典), 유서(類書), 사원(辭源), 사해(辭海)’ 등의 용어를 살펴보았고, 옥편과 자전 그리고

운서의 관계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문헌 자료도 제시하였다. 동시에 본 논문의 주요 연

구 대상인 18세기 말경에 간행된 전운옥편(全韻玉篇)(1796?)과 19세기 초에 간행된 자
전석요(字典釋要)(1909)ㆍ신자전(新字典)(1915)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세 문헌의

편찬 시기, 편찬 배경, 문헌의 체제 및 범례, 문헌의 발행 판본(版本) 및 이본(異本)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과 각 운서ㆍ자서와 맺

은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는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 등 자전류 문헌의

중요성과 자료적 가치를 밝혔다. 다음으로 구개음화 현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특

히 ㄷ구개음화의 통시적 변화 양상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어중고음의 41자모(字母),

등(等), 개합(開合) 등의 구개음화 실현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전류 문헌에 구개음화 관련 한자음 현황을 검토하였다. 우선 전운옥편
ㆍ자전석요ㆍ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에 포함되고 있는 한국어 음운 체계를 살펴보았

으며, 이 중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 1,595자를 추출하여 환경별로 나누어 제시하

였다. 다음으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 중 구개음 환경에 해



당하는 것을 중세한국어 시기 한자음과의 대조를 통해 구개음화 현상을 거쳤는지 또는 구

개음화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구개음 환

경에 해당하는 1,595자에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칠 수 있는 한자음과 전운옥편 시기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된 한자음, 그리고 자전석요ㆍ신자전 시기에 이르러서야 구개음

화가 완성된 한자음을 추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4장에서 근대 후기의 자전류 문헌에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과 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사성칠음을 바탕으로 설음(舌音) 안의 구개음화의 확산

규칙 및 원인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중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과 한어중고음 성운학(聲韻學)적 해석의 측면

에서 분석해 보고 비율을 제시해 보았다. 동시에 근대한국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 나타난

한자음 구개음화 양상도 살펴보면서 한자음 구개음화의 통시적 확산 양상을 밝혀보았다.

분석 결과로 보아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이른 시기에 시작하였지만, 확산 속도와 완성 시

기는 고유어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완성되었음을 밝혔다.

제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한자음들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에서는 ‘ㄷ, ㅌ+ i, j’ 환경의 과도교정의 예로

볼 수 있는 한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자료적 성격상

과도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전운옥편은 운서인 규장전운의
보편(補篇)으로 간주하여 규장전운의 규범음(規範音)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시 현실 한자
음보다 과도교정과 같은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

전류 문헌에 수록된 한자음은 고유어와 문학 작품의 한자음보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 전체 논의로써 얻은 결론을 제시하고 앞으로 해결되

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이를 앞으로의 연구 방향으로 삼도록 하였다.

주제어: 자전류(字典類), 한국 한자음(韓國漢字音), 구개음화(口蓋音化), 한어중고음(漢

語中古音), 사성칠음(四聲七音), 설음(舌音), 치음(齒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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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동기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의 한국 자전류(字典類)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

상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운옥편(全韻玉篇)(1796?)ㆍ자전석요(字典
釋要)(1909)ㆍ신자전(新字典)(1915) 등에 수록된 한자음을 정리해 보고, 그 가운데 구개

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대조하면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그리고 구개음화

의 변화 과정을 비교ㆍ고찰하고자 한다.

근대한국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현된 음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구개음화일 것이다. 구

개음화는 반모음 /i, j1)/ 앞에서 치조폐쇄음 /ㄷ, ㄸ, ㅌ/, 연구개폐쇄음 /ㄱ, ㄲ, ㅋ/가 구개

파찰음 /ㅈ, ㅉ, ㅊ/로, 후두마찰음 /ㅎ/가 치조마찰음 /ㅅ/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리고 이들 현상 외에 /i, y/ 앞에서 일어난 반모음 /j/ 첨가 현상이나, 역시 /i, j/ 앞에서 /

ㄴ/이 탈락되는 현상 등도 넓은 의미의 구개음화 현상으로 다루기도 한다(김주필 2017:9).

하지만 한국어에서 구개음화는 흔히 /ㄷ, ㅌ/ 등 일련의 비구개음이 반모음 /i, j/ 앞에서

경구개음 /ㅈ, ㅊ/로 되는 음운 현상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전제로 본

연구에서 논의할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에 한정한다.

근대한국어 시기(17세기～19세기)에는 언어의 여러 층위에서 변화가 일어나 현대한국어

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음운 층위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

나는데, 대표적인 음운 변화 현상으로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ㆍ/ 변화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음운 현상은 구개음화이다. 한국어에서 ㄷ구개음화는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났으며, 한국 남부 방언에서 시작되어 북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기문 1977:64). 그러나 구개음화는 환경별로 실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1) 주지하듯이 한국어의 구개음화는 /ㄷ, ㅌ/이 반모음 /i, y/ 앞에서 발생한다. 여기의 /i/는 한국어에서 /ㅣ/

를 가리키고 /y/는 ‘ㅑ, ㅕ, ㅛ, ㅠ, ㅖ’를 가리킨다. 다만, 한국어의 반모음 /y/는 국제음성부호에서 /j/로 

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ㅑ, ㅕ, ㅛ, ㅠ, ㅖ’를 /j/로 동일하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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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고유어와 한자어, 표준어와 지역어,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그리고 어두와 비어

두 등 환경에 따라 실현 양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이

른 시기부터 일부 문헌에서 그 실현 예가 확인되었지만, 한자음에서 구개음화의 완성은

오히려 고유어보다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개음화가 그만큼 오랜

기간 변화 과정을 거쳤음을 말해준다. 다만 그러한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구체적으로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한자음이 어느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었고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근대한국어 시기 자전류의

한자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전류의 한자음이란 자전류 문헌 속에 표제자(標題字)로 된 한자에 대해 한글로 주음

(注音)되는 음을 말한다. 이는 기초 한자 교육을 위해 한자마다 훈과 음을 한글로 달았기

때문에 한자의 훈과 음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달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전류 한자의 훈과 음에 사용된 한국어는 문장으로 된 언해문보다 규범적이면서도 보수

적인 특성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주필 2006:87). 즉, 자전류의 한자음은 규범음이라

는 특징을 지닌다. 자전류 한자음은 그 당시 한자음의 정통적인 음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자음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부 음운 현상은 고유어보다 늦게 시

작하였으며 확산 속도나 완성 시기도 고유어보다 상대적으로 늦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

대한국어 시기에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구개음화 현상은 15세기부터 일부 문헌에서 나타

났는데 주로 고유어 환경에서 확산되고 있고 보다 이른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양반과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은 한자어를 애용하기 때문에 한자음에 관한 통

시적ㆍ공시적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자음은 고유어보다 구개음

화의 확산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

전류 문헌에 제시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별도로 검토하여 자전류 문헌에 나타나는

한국어 사용의 국어학적 역사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전운옥편은 근대 한자음을 반영한 가장 권위 있는 대표 자전이라 할 수 있다. 
전운옥편이 한국 한자음 자전으로서 편찬 연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강신항(1993)은

대체로 1796년(정조 20년)에 간행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하영삼(2014)은 전운옥편의
편찬 시기를 1819년으로도 추정하고 있다2). 이로 보아 전운옥편은 대체로 18세기 말이

2) 전운옥편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편찬과 관련

한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편찬 시기와 동기에 대해서는 규장전운(奎章全韻)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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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세기 초기에 간행된 자전류(字典類) 저서(著書)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자

전인 전운옥편의 해당 한자음은 일부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지만, 이는 구개음화가 완

성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대 후기 한국 자전류 문헌의 구개음화 확산 양상에 대

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자전류 문헌에 한정하여 구개

음화의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핀 논의는 거의 없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
운옥편에 수록된 한자를 전수 조사한 후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통계하고, 구

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각각 초성 /ㄷ, ㅌ, ㅈ, ㅊ/와 /i, j/의 결합 순서로 분류하

여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동시에 전운옥편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자전석요와 신자전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구개음화 실현 양상의 추이를 살피고자 한다. 자전석요는 1906년에 편찬되었으므로 이

시기까지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실제의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운옥편과 일치된 글자들의 한자음은 
자전석요와 신자전 편찬 시기까지 ㄷ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 고찰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가 실현된 한자음과 실현되지 않은 한자음들의 특징

이 무엇인지와 과도교정의 양상 등을 고찰하여 이러한 자전류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된 시

기 등을 논의해 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경일(2008:249).

   또는, 왕평ㆍ하영삼(2019)에서 ‘전운옥편의 구체적 간행 연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규장

전운의 자매편임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규장전운의 간행 년도인 1796년(정조 20년) 이후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하강진, 2016)에 의하면, 간행 년도를 180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 이

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전운옥편은 正祖의 강력한 문화정책에 힘입어 1796년 간행된 奎章全

韻의 자매편으로 기획되었다. 이 운서가 세상에 유포되자 독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으나 檢字의 어려

움이 여전하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정조는 이내 옥편을 서둘러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자학에 밝

았던 柳明杓가 앞장서서 편수를 완료했으나 간행을 앞둔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자전 간행은 

한동안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무렵 규장전운 간행을 주도하고 자전 편찬을 후원한 남인

ㆍ소론 시파가 노론 벽파에 의해 대거 축출되는 정국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803년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고, 정조 반대노선의 핵심에 섰던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1805년 61세의 일기로 죽자 상

황이 반전되어 비로소 10,975자의 전운옥편을 간행할 수 있었다.”’의 논의도 제시하였다.

3) 전운옥편에 대해서 이돈주(1996), 이준환(2007), 정경일(2008), 이준환 (2012), 왕평ㆍ형신보(2012), 

하영삼(2016) 등의 논의가 있다. 이들 연구는 한자음을 고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구개음화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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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검토

구개음화는 한국어 음운사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인지하고 있다. 기존 한국어의 구

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어 고유어에 나

타난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이다.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학서 문헌과 옥편, 자전, 자서 등 자석류

문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대한국어 시기 한자음 자전류 문

헌을 중심으로 한자음에 나타난 구개음화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한다.

한국 근대 한자음의 구개음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이 주장하는 구개음화의 현상으로 비구개음 초성이 /i/나 /j/ 앞에서 구개

음 위치의 초성으로 발음되고 표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디, 티’는 ‘지, 치’로 변하고

‘뎌, 텨’는 ‘져, 쳐’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 방식은 주로 한국 고유어의 구개음화를 고

찰할 때 이용한다.

둘째, 훈민정음 시기부터 준수하는 발음 위치는 아음(牙音), 설음(舌音, 반설음 포함), 순

음(脣音), 치음(齒音, 반치음 포함), 후음(喉音)으로 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이

구개음화는 아음(牙音)ㆍ설음(舌音)ㆍ후음(喉音)에서 발음하는 음이 치음(齒音)으로 발음되

는 현상이 구개음화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정의 방식은 주로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고찰할 때 이용한다. 예를 들면, 훈몽자회ㆍ유합 등 문헌에서 한어중고음 설상음(舌上

音)에 속한 知[t], 徹[t’], 澄[d]母字는 /ㄷ, ㅌ/로 반영되었는데 근대 시기의 한국 운서인 
화동정음통석운고ㆍ삼운성휘ㆍ규장전운ㆍ전운옥편 등 문헌에서 거의 전부 구개음

화 시킨 것은 주지한 사실이다(이돈주 2003)4).

그 밖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음의 조음 위치에 대해서 분류도 다르게 하고 있어서 학

자마다 구개음화의 정의도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발음 위치로부터 구개음화를

4) 이돈주(2003:144/145)에서는 “漢語中古音에서 설상음에 속한 知[t], 徹[t’], 澄[d]모자는 자회나 유

합의 한자음에서는 철저히 비구개음의 /ㄷ, ㅌ/로 반영되었던 것이데 근대 한국 운서인 화동정음통석운

고(1747)를 비롯하여 삼운ㆍ규장ㆍ전운에서 이들을 모조리 구개음화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개음화는 설상음에 한하여 화동ㆍ삼운ㆍ규장등의 후기 운서에서 인위적으로 변음시킨 결과이다. 그 

이유는 중국어 음운사에서 중고 한음의 知[t]계 성모가 정치 3등의 照[tɕ]계와 정치 2등의 莊[tʃ]계 성

모가 병합되어 권설음인 [tʂ-. tʂ’-]로 변천된 사실에 맞추어 한국 한자음을 규범적으로 조응시킴으로써 

설두음인 端[t-]계 성모와 구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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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것을 주장하며 일부 학자들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로부터 구개음화를 정의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승환(1973)에서는 구개음화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는 것 외에 일부 방언

에서의 된소리도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한다5).

김주필(1999)에 따르면 “구개음화란 실제로 치음(齒音)의 구개음화라고 통칭하여 온 음

운 현상, 즉 /ㄷ, ㅌ/ 등 일련의 비구개음이 /i/, /j/ 앞에서 치음(齒音)의 구개음화 [tʃ]로의
이행에 힘입어 역시 [tʃ]로 되는 현상을 가리켜 종래처럼 구개음화라고 칭한다.”6)라고 주

장하였다.

현재까지 한자음의 구개음화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주필, 이명규, 안병희, 이기문,

배영환, 송민, 이동석, 이준환 등이 있다. 한국어 한자음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강신항

(1983), 남광우(1973), 이명규(1974, 1993), 이명규(2000), 박승철(2000), 김주필(2003, 2006,

2018), 이준환(2007, 2012), 김주필(2015), 배영환(2017, 2020, 2021), 기혜민(2018) 등이 있

다.

남광우(1973)는 임진란 이전의 현실 한자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2기 문헌(二期文獻)과

3기 문헌(三期文獻)7)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의 예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론

을 보면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2기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고 일부 3기 문헌에서도 여전히

5) 이승환(1973:3)에서 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으로는 된소리도 구개음화하는 현

상이다. 이는 그리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 해도 근원적인 면에서 국어의 구개음화 규칙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몇 가지 된소리의 구개음화 현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제주도 방언의 낱말들이 있다.

   “도끼(斧) → 도치”   “돼지띠 → 돼지치”   “뜨겁다 → 지겁다”   

   “토끼띠 →  톳혜치”   “끼다(연기가) → 찌다” 

6) 김주필(1999)을 참조.

7) 남광우(1973)에 말한 二期문헌(제2기 한자음)과 三期문헌(제3기 한자음)은 다음과 같다. 

   二期문헌: 救急簡易方 卷 1ㆍ3ㆍ6, 六祖法寶壇經諺解上ㆍ中, 眞言勸供, 飜譯小學 卷 8ㆍ9ㆍ10, 初刊朴

通事, 呂氏鄕約諺解, 訓蒙字會, 分門瘟疫易解方, 新增類合, 石峰千字文, 宣祖版小學諺解 全6卷, 孝經諺

解, 初刊杜詩諺解 

   三期문헌: 東醫寶鑑(光海君 5년 1613), 東國新續三綱行實圖(光海君 9년 1617), 癸丑日記 家禮諺解(仁

祖 10년 1632),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仁祖 14년 1636 海州牧開刊), 勸念要錄(仁祖 15년 1637), 辟

瘟新方(孝宗 4년 1653), 警民篇(孝宗 7년 1656), 老乞大諺解(顯宗 11년 1670), 朴通事諺解(肅宗 3년 

1677), 松江歌辭(李選本 肅宗 16년 1690, 星州本 英祖 24년 1748), 李朝御筆諺簡集(孝宗•仁宣王后・
顯宗‧明聖王后・肅宗•仁顯王后 諺簡), 青丘永言(英祖 4년 1728), 同文類解(英祖 24년 1748), 王郞返魂

傳(英祖 29년 1753), 朴通事新釋諺解(英祖 41년 1765), 地藏經諺解(英祖 41년), 念佛普勸文 興律寺板

(英祖 41년), 三譯總解(英祖 50년 1774), 漢清文鑑 八歲兒(正祖 元년 1777), 小兒論(正祖 元년 

1777), 字恤典則(正祖 7년 1783), 改修捷解新語, 增修無冤錄諺解(正祖 16년 1792), 敬信錄諺釋(正祖 

20년 1796), 重刊五倫行實圖(哲宗 10년 1859), 三聖事實(高宗 17년 1880), 太上感應篇(高宗 17년), 

텬로력뎡(1895), 重刊周易諺解 重刊孟子諺解 重刊詩經諺解

   韻書 玉篇 辭典類:

   東國正韻 落帙本, 復原東國正韻(俞昌均著), 四聲通解, 大廣盆會玉篇, 三韻聲彙, 奎章全韻, 全韻玉篇, 字

典釋要(1906), 新字典(1915), 總督府辭典, 文世榮辭典, 한글학회 큰사전 李熙昇編, 국어대사전 새字典

(金敏洙著),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刊) 



- 6 -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논의에서 구개음화에 대해 옥편과 자전류 문헌의 한

자음은 여전히 /ㄷ, ㅌ/로 표기되어 있으며 삼운성휘ㆍ규장전운ㆍ전운옥편ㆍ신자전
을 일관해 온 것을 따른 것이라는 관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한자음의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이 넓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주필(2006a), 배영환(2020, 2021)은 18세기 왕실 문헌 및 조선 왕실 언간에 나타난 ㄷ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과 과도교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을 살펴보면 모두 낮은 정도로 구개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왕실 문헌과 언간에서 사용된 언어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에서 드러나는 상류층의 언

어 사용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추측하였다. 배영환(2020)은

왕실의 언어에서 구개음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개된 이유에 대해 구개음화가 지역 방

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또 계층적으로도 중인 계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역 방언

측면과 사회 방언 측면에서 2차례에 걸쳐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하여 그만큼 보수적이었다

는 관점을 지적하였다.

중세 및 근대한국어의 구개음화에 대해서 이명규(2000)는 통시적 연구로 중세 및 근대

시기에 구개음화가 전개되어 가는 양상을 현대 음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아울러 /

ㄱ/, /ㅎ/ 구개음화와 구개음화에서 비롯된 어두음 /ㄴ/와 /ㄹ/의 탈락 현상을 대등한 차원

에서 다루어 구개음화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구개음화의 통시적인 양

상뿐만 아니라 공시적인 특성도 고찰함으로써 한국 중앙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난 시기를

비롯하여 구개음화의 발생 조건을 밝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필(2006b)은 한국어 자석류 문헌 천자문, 유합 등에 나타난 구개음화에 대해 고
찰하였으며 구개음화 예들의 출현 빈도를 통하여 실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고찰을 통

해 자석류 문헌의 구개음화는 16세기의 신증유합에서 처음 보이기 시작하여 18세기 중

기의 주해 천자문에 이르러 55%를 상회하는 구개음화 비율을 보여주고, 20세기의 역
대천자문에는 단 두 가지 예를 제외하고 모든 환경의 예들이 구개음화 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꾸준히 나타나는 구개음화 예들은 자석류 문헌의 언어 사용이 규범적

이고 보수적일 것이라는 애초의 가정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박승철(2000)은 16세기 한학서 문헌 誡初心學人文, 蒙山法語 등의 한자음에 나타나

는 ㄷ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을 검토하여 논의는 중세한국어의 치음(齒音) /ㅈ[ʦ]/가 경구개

음인 [ʧ]로 변화할 것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애초의 구개음화 즉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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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16세기 초에 구개음화 현상을 반영한 문헌이 현전하지 않아 치경음(齒莖音) /ㅈ/의

음가(音價)와 관련된 우연한 구개음화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특히 한자음의 구개음화

는 원문, 언해문의 한자음 표기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강신항(2003)은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진행하여 한국 한자음은 17세기 말경

까지 설단음(舌端音) 일색으로 표기하던 설음(舌音)을, 18세기에 이르러 설단(舌端) 파열음

과 경구개 파찰음으로 구별하여 표기하게 되고, 그나마도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설상음(舌

上音)과 똑같은 음성적(音聲的) 환경을 가졌던 설두음(舌頭音), 즉 /–i-/(-j- 포함)와 결합

된 설두음(舌頭音)계 자음들까지도 모두 경구개 파찰음으로 변화한 것은 한국어의 구개음

화 및 이에 영향을 입은 한국 한자음 자체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지적하였다.

이준환(2007)은 근대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해서 설음(舌音)계 한자음의 구개음화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음 /ㅣ/나 介音[활음] /j/ 앞에 놓인 설상음(舌上音) 2

ㆍ3등자와 설두음(舌頭音) 4등자는 모두 구개음화 되어서 이 변화를 겪지 않은 설상음(舌

上音) 2등자와 설두음(舌頭音) 1등자와는 구별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설상음(舌上

音)은 2ㆍ3등자에서 모두 正齒音으로 되어 /tʂ-/계로 바뀌고, 설두음(舌頭音)은 1ㆍ4등자에
서 모두 여전히 /t-/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한자음의 특이성이 중국 한자음과는 다른

점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기혜민(2018)은 한국 한자음 설음(舌音)계의 구개음화

가 과연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와 중국어의 구개음화의 비교 고찰을 통해 상호 간의 관련성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 한자

음과 중국어의 구개음화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

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연설(2010), 기혜민(2018)은 중국과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대조ㆍ연구하였다.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고찰하여 치(齒)ㆍ설(舌)ㆍ후

(喉)ㆍ아음(牙音)계에서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길경ㆍ배영환(2022)은 전운옥편에 실린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고찰

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1,595자의 한자음 중 구개음화 현상을 거친 글자가 199자임

을 확인하고 있다. 논의 결과를 통해 전운옥편의 한자음 구개음화는 /ㄷ/와 /ㅌ/ 환경에

큰 차이가 없지만 /i/ 환경이 /j/보다 구개음화의 실현 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논의와 비슷한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음 구개음화를 전개한 연구는 김민경

(2020), 김서영(2022), 이길경 외(2021a), 장천(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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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기에 구개음화 현상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지만, 일부 문헌 자료에서 아직 완

성하지 않는 예가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운옥편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가 해당되

는 음가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본론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한국은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이미 중국 한족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레 한자를 학습 및 사

용되었기에 한국 한자음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8). 즉 한국 한자음

의 형성은 고대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어(漢

語)와의 관계 속에서 정착되고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자는 고대 중국에서 전파된

외래 문자로 한자가 처음 전래될 당시에는 고대한어(古代漢語)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

만, 한국 한자음의 체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의

자음(字音), 자형(字形), 음운 체계 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서(字書), 운서(韻書), 옥편(玉

篇)9), 자전(字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서는 자음(字音)을 기준으로 했는가, 자형(字形)

을 기준으로 했는가에 따라 운서와 자전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자전은 운서의 색인으로

사용되었던 조선시대의 옥편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근대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자전으

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한종호 2002:24).

따라서 자전이나 옥편이 포함되어 있는 자전류 문헌은 한국 한자음의 통시적 음운 변화

에 대해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주로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자전을 중심으로 수록

8) 한종호(2002), ｢字典釋要 知, 端系字의 語音變化-語彙擴散理論의 適用可能性 檢討｣, 중국학 제17

집, 23-24쪽.

9) 박형익(2012:38)에서 “옥편(玉篇)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는 고유 명사인 책명으로만 사용된다. 옥편(玉

篇)은 543년 중국 남조(南朝) 시대 양(梁)의 고야왕(顧野王, 519년-581년)이 엮은 자전이다, 한국은 

이 책명에서 따온 ‘옥편’이라는 용어를 자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옥편’이라는 용어를 문헌 명칭에 사용하고 논술 부분에 ‘옥편’과 ‘자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모두 ‘자전’과 ‘자전류 문헌’을 통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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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자음을 추출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ㄷ구개음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

다.

‘옥편(玉篇)’ 또는 ‘자전(字典)’이란 이름으로 출간된 자전을 대상으로 당시 한자 자전 즉

옥편의 출판 상황과 전승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의 대상 문헌과 관련된

한국의 대표적인 자전류 문헌을 간행 연도순으로 나열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대표적인 옥편 및 자전류 간행 상황10)

<표 1>에 제시된 자전류 문헌들은 한국 한자음 자전류 중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된 문헌이다. 이 중 전운옥편은 한국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자전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이후의 한국 자서 편찬의 표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 전운옥편의 편찬은 중국

의 전통 자서 특히, 송본(宋本) 옥편과 강희자전의 핵심을 계승하였으며, 편찬 체계에

서도 이미 상당히 완숙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 근대 한자음의 음운 현상을 연구하는 중요

한 문헌으로 간주한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은 전운옥편 간행 이후 편찬된 한국의 대표적인 한자음 자전으
로 본다. 한국 자석류 문헌을 고찰해 보면 한국의 자전(옥편)류 문헌의 편찬은 18세기 말

10) <표 1>은 김억섭(2014:114-115)과 박형익(2012:4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著作名 刊行年度 出版狀況 著者 刊行處 備考
韻會玉篇 1537 최세진
三韻聲彙補玉篇 1751 홍계희
全韻玉篇 1796? 27판 미상 미상
國漢文新玉篇 1908/1909 정정재판 鄭益魯 야소교서원 편집 겸 발행자
字典釋要 1906 23판 池錫永 匯東書館
新字典 1915 7판 崔南善 신문관
附音考 漢鮮文新玉篇 1918/1924 5판 玄公廉 匯東書館
漢日鮮大字典 1918 이종성
增補奎章全韻 漢鮮文新玉篇 1919 미상 李鍾楨 光東書局 대표 발매소
漢日鮮新玉篇 1921 정기성
日鮮文新玉篇 1921/1927 5판 심의갑 판권지 낙장
懷中日鮮文新玉篇 1923/1930 4판 玄公廉 永昌書館
增訂附韻 漢日鮮新玉篇 1922 판권지 낙장
漢鮮文新玉篇 1945/1949 4판 金東縉 德興書林
大增補日鮮新玉篇 1931 초판 高裕相 匯東書館
日鮮新玉篇 1935 초판 姜義永 永昌書館
새 자전 1961 김민수

한한 대자전 2008
민 중 서 림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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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전개되었다. 19세기 백여 년 동안에 편찬된 자전류 문헌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

이 있으며 20세기 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편찬하기 시작하였고 이 중 정익로(鄭益魯)의

국한문 신옥편11)과 지석영(池錫永)의 자전석요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 자전의 맥을 잇

고 있다12). 국한문 신옥편의 이러한 편찬 판본의 불안정적인 성격과 간행 시기의 잘못

설명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자전석요보다 3년 일찍 편찬되었지만, 근대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활자본 자전으로 역시 지석영(池錫永, 1855～1935)의 자전석요를 들고 있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 국한문 신옥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전석요를 선정하

기로 하였다.

또한, 종래의 자전이 운서의 보편(補篇)으로 편찬되었던 것과 달리 자전석요는 본래부
터 독립적인 성격으로 편찬된 최초의 자전으로 본다. 자전석요는 원거(原據)를 강희자
전(康熙字典)에 두고 자의(字義)는 규장전운을 따랐으므로 자음은 전운옥편을 물려받
았다. 자전석요의 편찬 목적은 아동들에게 한자 계몽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자전석
요는 전승 한자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근대의 자전이기 때문에 근대 및 개화기 한국 한

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자전들과의 비교를 통해 근대 한국 한자음의 변천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으로 볼 수 있다.

신자전은 조선광문회가 종래의 옥편을 신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1915년에 신문관(新文

館)에서 출판한 대역 자전이다. 이충구(2000:70)에서는 신자전은 한한(韓漢) 대역 자전으

로서 그 대본은 강희자전이라고 신자전예(新字典例)에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희자전의 전체 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된 일부분의 한자가

대역되었다13). 이 책의 글자의 배열순서는 일괄적으로 전운옥편을 따랐으며 214부수 17

11) 國漢文 新玉篇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자전이므로 1908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는데, 1909년에 정정

판을 이어 발행되었다. 그리고 1911년에 정정 증보 보유 판도 쪽수를 추가하여 간행되었다. 박형익

(2012:407)에는 “정익로의 국한문 신옥편의 발행 시기를 유창균이 기술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1991)의 표제어 ‘옥편’, 한한 대자전(민중서림편집국, 1997) 등에서는 1910년으로 잘못 설명하

고 있고,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920/1964: 542), 최현배(1940/1961: 216), 이충구(1991) 등에서

는 1911년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2) 박형익(2012:377) 한국의 대표 자전이라는 부분에서 “한국 초기 자전으로는 운회옥편(최세진, 1537

년 12월 이후), 삼운성휘보옥편(홍계희, 1769) 등과 1796년 이후에 편찬된 전운옥편(편자 미상) 

등을 들 수 있다. 중략 그래서 전운옥편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목판본 자전이라고 한다. 한국 운서

의 검색을 돕기 위하여 보편으로 발행된 옥편은 전운옥편에 이르러 자전의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데,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자전인 정익로의 국한문 신자전(1908)과 지석영의 자전석요(1909) 등은 전

운옥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편찬된 자전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자전의 맥을 잇고 있다.”라고 설명하

였다. 이 내용을 근거하여 한국 자전의 편찬과 간행은 18세기 이전과 20세기 초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며 19세기에 해당하는 100년 동안에는 자전류 문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3) 이충구(2000), ｢新字典의 근대자전 성격에 대한 고찰｣, 한중철학 제6집, 67-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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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순으로 배열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그 서와 전례(典例)에 밝힌 대로 한자의 자획(字

劃)을 바로잡고, 진보적인 사전(辭典)의 형식에 따라 종래에 없던 주석의 용례를 경서(經

書)에서 인용하였으며, 특수한 것은 삽화를 넣어서 주석을 보충하고, 끝에 조선 속자(俗字)

ㆍ신자(新字)를 추가한 점 등이다. 특히 인용은 주석을 실증하는 성격이므로, 한자의 주석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새로 하는 작업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뒤 일제강점기의 여러 옥편이 그것을 추종하였지만, 신자전은 전운옥편의
결함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면서 주석에 공을 들여 가장 충실하고 현대적인 사전이 되었

다. 신자전의 성립으로 한국의 자전은 자전석요를 이어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었다. 이

자전은 양적으로 한자 수가 자전석요보다는 약간 적지만, 질적으로 음의(音義)에 대한

여러 제시에서 자전석요를 능가하는 측면도 있어 실용적이고 전문적이다.
본 논문에서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을 선정하여 대조 연구하는 이유는 이 세

문헌의 편찬 체제는 다른 자전류 문헌보다 더 유사하고 전승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전석요, 신자전의 범례의 고찰을 통해 밝힐 수 있다14).

字典釋要의 增補字典釋要凢例(원문)(자전석요의 증보자전석요범례)(역문)

1) 此書專為訓蒙而作字義之深奧不暇盡釋一遵奎章全韻㪽釋之要義
본 저서는 특별히 훈몽을 위해 편찬된 것으로, 글자의 심오한 뜻을 미처 다

해석하지 못한 부분은 규장전운의 해석을 따른다.

2) 奎韻㪽載外添入字其分韻之法一依字典反切而正之原本稱音未詳者依舊註音未詳
규장전운에 실린 글자 이외의 첨입자(添入字)는 그것의 분운(分韻) 방법은 
강희자전 글자 반절에 따라 규정하되 본래 음이 미상인 글자는 주음이 여전

히 미상으로 표기되고 있다.

3) 字音從全韻玉篇而有俗音者從俗音如乏字本音법而俗音핍之類有正音者從正音如

雙字本音상而正音쌍之類至若劄字拘(?)15)韻◯洽發其俗音차從原音잡

14) 전운옥편은 운서인 규장전운의 자매편으로 편찬되었으며 보편으로 규장전운과 짝을 이루어 신속

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체계와 범례가 탑재되지 않았다. 

15) 자전석요 범례에서 이 부분의 원문이 파손되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 다만, 한어

중고음에 따라 ‘劄’의 운모는 ‘洽韻’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하지 못한 글자는 ‘洽’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12 -

본 저서의 자음은 전운옥편의 자음을 승계하였으며 속음이 있는 글자는 속

음을 따른다. 예로 ‘乏’의 규범음은 ‘법’이고, 속음은 ‘핍’과 같은 類이다. 정음

을 가진 글자는 정음을 따르는데, 예로 ‘雙’의 규범음은 ‘상’이고, 정음은 ‘쌍’과

같은 類이다. ‘劄’는 흡운(洽韻)을 취하여 속음은 ‘차’, 규범음은 ‘잡’을 따른다.

4) 兩字音義俱同者兩字下各書與某字仝而音義則註于一字以從簡要如與与㪽所之類
두 글자의 음과 뜻이 모두 같을 경우, 자례 밑에 ‘모자(某字)’와 동일함을 밝히

고, 음과 뜻은 표기상의 간소화를 위해 한 개의 자례 아래에만 밝혀 두었다.

예를 들어 ‘與ㆍ与’, ‘㪽ㆍ所’와 같은 類이다.

5) 兩字音義有甲通於乙而乙不通於甲者甲下註與乙通乙下註見于甲如一壹二貳之類

두 글자의 음과 뜻과 관련하여, 갑은 을과 통하지만, 을은 갑과 통하지 않을

경우 ‘갑’의 밑에는 ‘을과 통함’으로 밝히고, ‘을’의 밑에는 ‘갑 참조’라고 밝힌

다. 예로 ‘一ㆍ壹’, ‘二ㆍ貳’와 같은 類이다.

6) 一字中有數種音義而與他字仝他字通者先書其義註明與某字仝某字通而圈隔之以

避混同如乘椉不弗之類
한 자례가 여러 개의 음과 뜻을 가질 경우, 다른 자와 동일하거나 통한다면

먼저 그 뜻을 밝히고, 어떤 자와 동일하고, 어떤 자와 통하는지를 밝혔으며,

게다가 ○로 구분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했다. 예로 ‘乘’, ‘椉’, ‘不’, ‘弗’과 같은

類이다.

新字典의例(원문)(신자전의 례)(역문)

1) 此書用康熙字典為臺本剪其繁衍補其闕漏兼收新製之字新增之義以應新時代之用

故名曰新字典

본 저서는 강희자전을 대본으로 삼아 복잡한 부분은 없애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 만들어진 글자와 새로 추가된 뜻을 모두 수록하여 새로운 시대

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름하여 ‘신자전’이라 한다.

2) 此書字次一遵全韻玉篇而體例從泰西字書其添入字亦遵玉篇例分韻編定

본 저서의 자례 배열 순서는 전운옥편을 따르고, 체제는 ‘태서자서’를 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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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첨입자도 마찬가지로 전운옥편의 자례 분운에 따라 제정하였다.

3) 朝鮮字學以全韻玉篇為準而字劃或有差爽故博考古文釐正

조선의 한자 학습은 전운옥편을 기준으로 하여, 자획에 혹여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고문을 많이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4) 自來記音之用等反切尾字者古雖有據今屬無證故此書直用가나다라等頭

字但於其下附記原音以示重古之義如四兒懇吞箴叅代來之類

원래부터 주음 표기에 사용되었던 ‘, , , ’ 등 반절 하자는 고대에는

근거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본 저서에서는 ‘가, 나, 다,

라’ 등 두자(頭字)를 직접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례의 밑에 원음(原音)을 표기

하여 고음을 존중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로 ‘四’, ‘兒’, ‘懇’, ‘吞’,

‘箴’, ‘叅’, ‘代’, ‘來’와 같은 類이다.

위의 두 권 자전의 범례를 보면 자전석요는 원거(原據)를 강희자전에 두고 자의(字

義)는 규장전운을 따랐으며 자음(字音)은 전운옥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
에 수록된 자례는 속음(俗音)이 있으면 자례의 속음을 따르고 정음(正音)이 있으면 정음

을 따랐다. 신자전도 전운옥편의 자차(字次)의 순서와 자학(字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이 세 문헌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을 선정하여 대조하면서 한자음의 ㄷ구

개음화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동시에 관련된 다른 자서 문헌도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

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근대 및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한국 한자음 자전류 문헌에 실린 한자

음을 대상으로 한다. 근대 시기에 여러 자전이나 옥편 중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



- 14 -

전은 서로 간에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대표적인 자전들이다.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을 중심으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와 한자음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집중적으로 비교ㆍ고찰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에 수록한 글자

및 한자음을 추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전운옥편에 수록된 10,977개의 한자와 대응하는 한자음을 전부 수집하였다. 하나의

한자는 대응할 수 있는 한자음이 한 개이거나 두 개 이상일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은 다음자(多音字), 이체자(異體字), 오기(誤記) 그리고 청취상

의 다름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한 개의 자례가 엄격하게 하나만의 음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많은 음가도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자례를 통계하면

서 대응하는 한자 주음(注音)을 취급할 때 우선 자례 바로 밑에 표기하는 규범음을

취하고 구개음 환경에 관한 주음(注音)이 있으면 같이 통계한다.

2) 수록된 글자를 자음과 모음의 순으로 분류하고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자례를 중심으

로 연구하기로 한다. 전운옥편 총 10,977개의 글자에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

자음 1,295자를 추출한다.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이 1,295자에 대해 자전석요와
신자전에 대응하는 한자 주음(注音)도 같이 비교ㆍ고찰하기로 한다.

3) 본 연구에 한자음들의 분류에 대해 현대한국어 /ㄱ, ㄴ, ㄷ/ 순과 /ㅑ, ㅕ, ㅛ, ㅠ, ㅣ,

ㅖ/의 순에 따라 되어 있다. 주로 표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뉘어 표의 방식으로 배열해 분석하기로 한다. 표의

제시 순서와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초성과 중성 구조는 ㄷ+ㅕ에 해당하는 자례(예시)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弤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觝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低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詆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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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표들은 <표 2>와 같이 표 테두리의 설정은 한자 자례(漢字 字例) → 중세음

(中世音) → 전운옥편 한자의 주음(注音) → 자전석요 한자의 원음(原音)과 속음(俗音)
→ 신자전의 한자의 주음(注音) → 한어중고음(漢語中古音) → 추정음(推定音)의 순으로

구성한다16). 본 연구에서 표들의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ㄷ+ㅑ, ㄷ+ㅕ, ㄷ+ㅛ, ㄷ+ㅠ, ㄷ+ㅣ, ㄷ+ㅖ  

2) ㅌ+ㅑ, ㅌ+ㅕ, ㅌ+ㅛ, ㅌ+ㅠ, ㅌ+ㅣ, ㅌ+ㅖ

3) ㅈ+ㅑ, ㅈ+ㅕ, ㅈ+ㅛ, ㅈ+ㅠ, ㅈ+ㅣ, ㅈ+ㅖ

4) ㅊ+ㅑ, ㅊ+ㅕ, ㅊ+ㅛ, ㅊ+ㅠ, ㅊ+ㅣ, ㅊ+ㅖ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표의 자음 순서는 /ㄷ, ㅌ, ㅈ, ㅊ/에 따라 배열하

며 같은 자음 계열에서 /ㅑ, ㅕ, ㅛ, ㅠ, ㅣ, ㅖ/에 따라 배열할 것이다.

근대 시기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과정을 고찰하면 해당 시기에 간행된 한자음

문헌에서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같이 비교ㆍ고찰하여 근대 시기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중세 후기 및 근대 시기에 간행된 천자문의 이

본들,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 역어유해 등 한학서(漢學書)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

음화 현상과 조선 왕실 여성들의 언간(諺簡)에서 나타난 한자음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비

교ㆍ고찰을 통해 근대 시기 한국어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양상 및 실현율 추이를 밝히

고자 한다.

16) <표 1> 맨 위 테두리에 제시한 각 사항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字例’는 전운옥편에 수록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이다. ‘中世音’은 권인한(2009)과 남광우

(1995)에 수록된 중세한국어 시기 문헌의 한자의 음이다. 뒤에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

音, 新字典 注音’은 각각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속음(俗音)이나 정음(正音), 자전석요의 원음(原

音)과 당시의 현실음, 신자전의 규범음이다.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같고 

신자전의 규범음도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같다고 확인하였다. ‘漢語中古音’은 절운(切韻)(601년)과 

광운(廣韻)(751년)에 반영된 중국어이며 주로 수당(隋唐) 시기의 음이다. <표 1>의 한어중고음은 자

모(字母)-개합(開合)-등(等)-청탁(淸濁) 4항을 포함한다. ‘擬音’은 국제음표로 중고시기의 중국 한자 발

음을 재구하는 것이다.

邸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覿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的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鏑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逖 뎍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迪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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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어 구개음화를 고찰하면 과도교정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의 과도교정은 많은 음운 현상 중 대부분은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과도

교정에 관한 연구에서 쟁점 중 하나가 과도교정이 음운 변화의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구개음화가 왕성할 때 과도교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개음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는 논의도 있었다(배영환 2017). 그런데 한자음의 보수적인 성

격을 갖췄음을 감안하여 근대 시기의 한자 자전에 실린 한자음도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

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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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적 논의

1. 자전류 문헌의 자료적 특성

1.1. 자전의 개념

자전(字典)은 보통 한자를 모아 사전의 표제자(標題字)로 선정하여 일정한 순서로 배열

해 놓고 각 한자의 음과 의미 등의 정보를 기술한 책이라 한다(박형익 2012:11). ‘자전’이

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중국, 한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

자 사전, 한자 및 한자어 사전, 한자어 사전을 ‘자림(字林), 자원(字源), 자통(字通), 자관(字

貫), 자휘(字彙)’라고도 하며 ‘사서(辭書), 사림(辭林), 자서(字書), 자석(字釋), 자류(字類),

자해(字海), 석사서(釋辭書), 어전(語典), 유서(類書), 사원(辭源), 사해(辭海)’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자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의 편찬과 체제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규범적인 자전 문헌은 ‘자전(字典), 옥편(玉篇), 사전(辭典)17)’ 이

세 가지 용어뿐이다. 원래 ‘옥편’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고유 명사인 책명으로만 사용되

었다가 한국은 이 책명에서 따온 ‘옥편’이라는 용어를 자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해 왔

다.

한국의 자전은 한자만을 표제자(標題字)로 등재하다가 점차 한자를 상위 표제항(標題項)

으로 선정하고 한자와 하위 표제항으로 선정한 한자어와 관용 표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수별로 또 획수별로 표제자(標題字)를 배

열한 자전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자전은 표제자(標題字)인 한자를

부수와 획수별로 배열한 다음, 각 표제자(標題字)의 수록 번호, 형태, 사용 빈도, 발음, 정

의, 용례, 서체 등에 관한 여러 정보와 표제자(標題字)로 시작하거나 표제자(標題字)로 끝

17) ‘사전(辭典)’은 현대 시기에 많이 편찬과 간행된 책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중세 

후기 및 근대ㆍ개화기에 출현된 ‘옥편(玉篇)’류와 ‘자전(字典)’류 문헌만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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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자어와 관용 표현 등에 관한 정의와 용례 등의 정보를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한자 및 한자어 사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 자전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편찬되고 간행되었으며 훈몽자회와
전운옥편 등과 같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자서를 계승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전의 유

형을 창조하였다. 한자음 자전은 다른 유형의 자전보다 훨씬 일찍 편찬되었으며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이는 한국 문화가 피어난 시기부터 한국은 중국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교

류하면서 한자와 한문을 배워 한민족 언어의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의 선조들은 자연스레 한자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납득하였다. 신라시

대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한문과 한시 등이 자유롭게 지어졌을 것이다. 특

히 질이 높은 한시 작품을 만들려면 한자음 또는 한자의 운을 잘 알아야 했을 것이다. 이

를 위해 당시의 문인들은 자연스레 운서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자

에 대해 정밀한 설명을 해 주는 옥편과 자전도 이어 편찬하였다. 흔히 옥편은 운서의 자

매편(姊妹篇)으로 간주하고 자전은 또 옥편의 체제를 물려받았다고 한다.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개화기 이전에 옥편과 자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옥편류 문헌(박형익 2012:40-42)

1) 신간 배자 예부 옥편(新刊排字禮部玉篇) 편자 미상, 1464년.
2) 운회옥편(韻會玉篇) 최세진, 1537년.
3) 삼운 성휘보 옥편(三韻聲彙補玉篇) 홍계희, 1751년.
4) 전운옥편(全韻玉篇) 편자 미상, 1796년?
5) 국한문 신옥편(國漢文新玉篇) 정익로, 1908년.
6) 정정 증보 신옥편(訂正增補新玉篇) 예수교서회, 1911년.
7) 한일선 신옥편(漢日鮮新玉篇) 정기성, 1921년.
8) 일선문 신옥편(日鮮文新玉篇) 심의갑, 1921년.
9) 일선 신옥편(日鮮新玉篇) 강의영, 1935년.
10) 한일선 신옥편(漢日鮮新玉篇) 노익형, 1935년.
11) 국한문 실용 신옥편(國漢文實用新玉篇) 문세영, 1949년.
12) 국한 최신 홍자 옥편 홍자출판사 편집부, 1958년.
13) 콘사이스 상용 옥편 동아출판사 사서부,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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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한 최신 홍자 옥편 홍자출판사 편집부, 1973년.
15) 민중서림 활용 옥편 민중서림 편집국, 1983년.
16) 동아 백년 옥편 두산 동아 편집부, 2008년.
17) 금성판 실용 옥편 금성출판사, 2008년.
18) 한중일영 공용 한자 옥편 사전 임광애, 2008년.

한자 자전류 문헌(박형익 2012:43)

1) 자전 석요(字典釋要) 지석영, 1909년.
2) 신자전(新字典) 최남선, 1915년.
3) 한일선 대자전(漢日鮮大字典) 이종성, 1918년.
4) 보통학교 한자 자전 심의린, 1925년.
5) 일선 대자전 송완식, 1935년.
6) 모범 대자전 문세영, 1944년.
7) 학생 한한 자전 김경탁, 1955년.
8) 새 자전 김민수, 1961년.
9) 한한일영 신자전 이가원ㆍ김우열 감수, 1973년.

…중략…

10) 한한 대자전 민중서림 편집국, 2008년.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의 옥편과 자전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전
운옥편, 국한문 신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을 꼽을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한문 신옥편 간행 후 내용 수정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정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한편, 자전이나 옥편을 말하자면 이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운서도 언

급해야 할 것이다. 운서는 원래 중국 한자 발음 사전에 포함되는 한자 운(韻) 사전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운자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서 한자의 자형이나 자획(字劃)

에 따라 표제자(標題字)인 한자를 운서보다 훨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옥편을 만들어 운

서를 보완하는 책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운서에 수록되어 있는 운자(韻字)들을 쉽게 찾

아볼 수 있도록 운서에 수록된 한자들을 형태별로 다시 배열하여 옥편을 만들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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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운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운서(정경일 2002:389)

1) 고려 말 시기: 삼운통고(三韻通考)(刊年未詳)18)
2) 조선 세종-중종 시기:

동국정운(東國正韻)(1447),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 사성통고(四聲通
考)(1455), 사성통해(四聲通解)(1517)
3) 조선 숙종-정조:

삼운통고보유(三韻通考補遺)(1702), 증보삼운통고(增補三韻通考)(1702-1720), 화동
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1747), 삼운성휘(三韻聲彙)(1751), 규장전운(奎章
全韻)(1796)

조선 초기는 한국에서 운서가 본격적으로 편찬된 시기이다. 특히 조선 세종의 시기에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이후 15세기부터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훈민정음을 창제

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성운학(聲韻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었으며 이런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한자음 및 한국 한자음을 보여주는 운서들이

만들어졌다. 위에 제시한 삼운통고의 구체적인 편찬 시기와 편차자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시대에는 매우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학자들이 이 운서의 유래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운서는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사성통고, 사성통해 등
이 있다. 동국정운은 뜻은 표기하지 않고 한자음만을 표기하고 있다. 홍무정운역훈과
사성통고, 사성통해는 한국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 한자음을 표기한 운서

이다. 삼운통고보유, 증보삼운통고, 화동정음통석운고, 삼운성휘, 규장전운 등은
임진왜란 이후 소위 영ㆍ정조 때의 실학 시대에 이르러 한국 한자음을 구체적으로 표기하

는 운서가 활발히 나타난 시기의 저서이다.

18) 삼운통고에 자수를 더 증보하고 상세한 자해를 한 것이 1702년(숙종 28) 박두세(朴斗世)가 간행한 
삼운보유(三韻補遺)가 있기 때문에 삼운통고는 1702년 이전에 편찬되었음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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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전류 문헌의 간행 양상 및 특징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자전이라

할 수 있다. 정조 때에 규장전운을 편찬한 뒤 자매편(姊妹篇)으로 전운옥편을 만들어

한국 옥편의 맥을 이어 간다. 근대적 옥편은 지석영(池錫永)이 1909년에 간행한 자전석요
와 1919년 강희자전을 바탕으로 조선광문회에서 간행한 신자전이 있다. 이 세 권의

자전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통용되는 옥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전석요와 신자전
의 한자음은 모두 전운옥편의 음을 계승하여 주음(注音)되었다.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상세한 편찬 시기 및 배경, 체제 및 범례, 간행된

판본 및 이본(異本)을 살펴보겠다.

전운옥편은 조선 후기 정조(약 1796년) 때에 규장전운의 자매편(姊妹篇)으로 만들

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옥편(玉篇)으로 10,97719)자의 한자를 214부수에 나누어 수록되어 있

다. 옥편의 형식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강희자전을 따르고 있다. 한자를 표제어로 제시

한 뒤에 한글로 음을 표기하고 한문(漢文)으로 주석(註釋)을 달았고, 마지막에 운모(韻母)

를 표기하였다. 한자음은 규장전운의 음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63620)자의 한자에 대해서

는 속음(俗音) 또는 정음(正音)21)을 기록하였다.

전운옥편은 규장전운을 모체(母体)로 하여 편찬된 획인자전(劃引字典)이며, 음(音)과

주해(注觧)를 병기(倂記)하고 있다. 한자음은 한글로 세 종류가 기록되어 있고 규장전운
보다도 훨씬 상세한 주해가 쓰여 있다. 세 종류의 한자음은 규장전운에서 보인 규범음

과 한국의 속음(俗音), 그리고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음(音)을 보인 것이다. 편찬 연도는

1796년 이후로 판정하고 편자가 미상이다.

19) 10,977자의 자례는 강신항(1993)을 기준으로 통계하였다. 

20)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음 중 636자의 정ㆍ속음은 강신항(1993)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21) 이길경 외(2022:5)에서 전운옥편의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라 전운옥

편의 정음은 ‘X正Y’의 형태로 표기되고 속음은 ‘X俗Y’의 형태로 표기한다. 여기의 X는 규장전운의 

규범음을 승계하고 正Y의 Y는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음(正音)을 표기하고 있고 俗Y의 Y는 당시의 현

실음(現實音)을 가리킨다. 자전류 문헌의 제시한 규범음(規範音)과 정음(正音)은 일반적으로 중국 전통 

운서(韻書)에서 반영한 한자음의 등호(等呼)ㆍ개합(開合)ㆍ반절(反切) 등 음운 체계에 부합하는 한자음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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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音例

椓 착(규장음)22) 俗 탁(속음)

楂 차(규장음) 正 사(華東正音通釋韻考의 음)

注觧例

규장전운: 泰韻의 大대 小之對過也 태箇

箇韻의 大다 巨也떠

전운옥편: 大대 小之對過也長也태 同太泰다巨也極也甚也箇

요컨대, 전운옥편은 규장전운의 내용을 종합하고 주해를 더욱 자세히 한 것이다. 그

리고 규범음 하나만을 기록하였던 규장전운보다 좀 더 한국 사람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 한자음도 함께 기록한 것이 옥편(玉篇)이다. 따라서 중국 본토 자음(즉 華

音23))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전운옥편은 상ㆍ하 2권으로 나누어 기록되고 있다. 체재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

다.

전운옥편총목(全韻玉篇總目)

본문(本文)

구체적인 약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22) 규장전운 例字의 음:

例字 娀 融 舂 憧
通釋음 슝        俗 융 융        俗 륭 숑        俗 용 츙        俗 동
全韻음 슝 융 숑 츙
例字 尰 聳 港 撞

通釋음 죵        俗 흉 숑        俗 용 강        俗 항 장        俗 당
全韻음 죵 숑 강 장

23) 화음(華音)이란 한자의 중국 본토 자음, 즉 중국의 정통적인 규범음을 말한다. 한국 운서와 자전류 문헌

에 사용하고 있는 화음은 역시 중국 운서 광운(廣韻)의 음운 계통을 따라 주음하는 것이다. 화동정음

통석운고, 삼운성휘, 규장전운 따위가 있다. 이에 반해 동음(東音)이 있는데 동음은 일반적으로 한

국의 운서 계통 및 음운 체계를 따른 한자를 주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화음과 동음은 

모두 규범적인 음이고 정칙음(正則音)으로도 본다. 왜냐하면 한자음과 관한 연구에서 ‘정음(正音)’, ‘속음

(俗音)’, ‘시음(時音)’이라는 개념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인식상 아주 쉽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제기한 규범음은 규장전운의 동음을 취하여 전운옥편 한자음의 규범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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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운옥편 상 1a> <그림 2> <전운옥편 상 7a>

위의 <그림 1>을 보면 전운옥편에서 수록된 한자 ‘일(一)’의 표기 내용을 다음과 같

이 분석할 수 있다.

[一部] 一  數之始畫之初均也同也誠也純也天地未分元氣泰一質壹通

[一部] 는 부수이고 은 한자의 음이다. ‘數之始畫之初均也同也誠也純也天地未分元氣泰

一’은 ‘一’의 뜻풀이이고 ‘質’은 이 글자가 속한 운목이다. ‘壹通’은 ‘一’이 ‘壹’과 서로 통하

는 한자라는 의미이다.

<그림 2>를 보면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다.

예) 儕俗졔等輩ㅣ類佳

위의 내용을 보면 한자 ‘儕’에서 ‘’는 규장전운에 따라 표기한 규범음이다. ‘졔’는 한

국의 속음이고 ‘等輩ㅣ類’는 ‘儕’의 뜻풀이다. ‘佳’는 이 글자가 속한 운목(韻目)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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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儡뤼正뢰木偶傀ㅣ又壞敗貌賄

위의 내용을 보면 한자 ‘儡’의 주음(注音) ‘뤼’는 규장전운에 따라 표기한 규범음이다.

‘뢰’는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주음(注音)과 동일하여 정음이라고 한다. ‘木偶傀ㅣ又壞敗貌’

는 ‘儡’의 뜻풀이고 ‘賄’는 이 글자가 속한 운목(韻目)이다.

<그림 3> <전운옥편 상 5b>

위의 <그림 3>을 보면 다음 내용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예) 偪벽正픽俗핍侵迫行縢ㅣ屨邪幅職逼同

위의 내용을 보면 한자 ‘偪’의 주음(注音) ‘벽’은 규장전운에 따라 표기한 규범음이다.

‘픽’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음과 동일한 정음이고 ‘핍’은 한국의 속음이다. ‘侵迫行縢ㅣ屨

邪幅’은 ‘偪’의 뜻풀이이고 ‘職’은 이 글자가 속한 운목(韻目)이다. ‘逼同’은 ‘偪’이 ‘逼’과 서

로 통하는 한자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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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한 내용에 따라 전운옥편에 수록된 자례의 체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1) 해당 자음을 제시하고 정음을 밝힌 경우

崇 종正슝 床 장正상 尨 망正방

2) 해당 자음을 제시하고 속음을 밝힌 경우

宅 俗巾 근俗건 屹 을俗흘

3) 해당 자음을 제시하고 정음, 속음을 모두 밝힌 경우

偪 벽 正 픽 俗 핍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된 음은 1)에 해당하는 것이 220여 자, 2)에 해당하는 것은 390

여 자이며 3)의 방식은 위에 제시한 자례가 유일하다.

전운옥편은 이덕무(李德懋, 1741년～1793년)가 1796년에 편찬한 운서 어정규장전운
(御定奎章全韻)의 보편(補篇)이므로 초간본과 중간본 그리고 이본들이 그 후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박형익(2016)에 따라 전운옥편에 관한 판본 및 이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1) 1796.08.00-1800.00.00 사이. 전운옥편(全韻玉篇). <2권 2책. 정조(재위 1776～1800) 때

간행된 원간본 간행 시기 미상. 편찬자 미상, 목판본. 소장처 미상>

2) 1818.00.00. 전운옥편.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411.32 전77)>
3) 1819.00.00. 전운옥편, <을묘(乙卯) 신간 춘방장판(春坊藏板). 규장각,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 서울대 농학도서관, 연세대학술정보원, 전북대 중앙도서관, 한국학

중앙연구원 도서관 소장> <1879년에 간행된 을묘 신간 춘방장판도 있는데,

을묘년을 1879년이 아닌 1819년으로 본 것이다.>

4) 1850.00.00. 전운옥편. <경술(庚戌) 중추(仲秋) 유동(洞) 중간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

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경북대 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규장각,

연세대 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등 소장> <경기대 금화도서

관, 경북대 중앙도서관, 경상대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단국대 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고문헌 자료실 한적본(413.1 J46602)), 순천대 도서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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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 도서관, 충북대 중앙도서관 등에는 경술년을 1850년이 아닌 1790년으

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5) 1879.00.00. 전운옥편, <을묘(乙卯) 신간 춘방장판(春坊藏板), ‘춘방(春坊)'은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시강원(侍講院)의 별칭이며, 춘방본은 세자의 교육을 위하

여 간행한 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경

북대 중앙도서관, 경희대 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도서관소장>

6) 1889.00.00. 전운옥편, <을축(乙丑) 신간, 20.1×13.1cm. 고려대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

원 도서관 소장>

7) 1890.10.00. 전운옥편, 상해(上海): 문신서국 석인(文新書局石印), <1책. 광서(光緖) 경

인(庚寅) 10월 간행본, 고종 27년, 석인본(石印本), 19.5×13.4cm, 경북대중앙

도서관, 규장각, 서울대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8) 1890.00.00. 전운옥편, 상해: 적산서국 석인(積山書局石印), <2권2책, 19.3×13.0cm, 광

서 16년. 국립중앙도서관, 경희대 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9) 1898.00.00. 전운옥편. <광무 2년. 무술(戊戌) 중추 간행본. 대구 신간본. 경북대 중앙

도서관,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연세대 학술정보원, 박형익 교수 등 소장>

<경희대 중앙도서관에는 1800년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10) 1898.00.00. 교정전운옥편. <2권 2책 1면 11행. 무술년 겨울 간행 원간본. 신촌자(愼

村子) 황필수(黃泌秀) 교정본. 총목+본문+후기.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

려대학교 도서관,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고려대 도서관에는 1838

년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11) 1899.00.00. 전운옥편. <을해(己亥) 국월(菊月)>
12) 1903.00.00. 전운옥편, 상해(上海): 문래국(文來局). <2권 1책. 광서 계묘 추맹(光緖癸

卯秋孟). 19.5×13.4cm. 고려대 도서관, 박형익 교수 등 소장>

13) 1904.00.00. 전운옥편, <갑진(甲辰) 중추(仲秋) 완서(完西) 신간본. 경상대학교 도서관
소장>

14) 1905.00.00. 전운옥편. <을사(乙巳) 신간본. 완산 장판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서 원문을 볼 수 있다.>

15) 1906.00.00. 전운옥편. <을묘(乙卯) 춘방 장판본을 병오(丙午)년에 간행한 완서(完西)

신간본. 상하 2권 2책. 상권 총목(總目) 5장+본문 70장. 하권 본문 7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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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익 교수 소장>

16) 1908.00.00. 전운옥편, 황성: 회동서관(滙東書館). <1책. 76장. 융희 2년. 19.5×13.4cm.

서울대 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등 소장>

17) 1909.02.00. 전운옥편, 상해:해문신서국(海文新書局), <융희 3년. 상하 2권 1책. 70+77

쪽. 석인본. 19.5×13.4cm. 1면 10행. 박형익 교수 소장>

18) 1910.00.00. 전운옥편. <2권 2책. 경술(庚戌) 중추(仲秋) 유동(由洞) 중간(重刊). 목판

본. 1면 10행, 경기대 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19) 1911.08.22. 전운옥편, 전주: 문명서관(文明書舘). <초판. 을사 신간 완산 장판본. 편

집 겸 발행자는 양완득(梁完德)> <1916-11-25(재판)>

20) 1911.08.22. 전운옥편, 전주: 서계서포(西溪書鋪). <편집 겸 발행자는 탁종길(卓鍾信).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권의 원문을 볼 수 있다. 전북대 중앙도

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21) 1913.08.20. 교정 전운옥편(校訂全韻玉篇), 경성: 신구서림(新舊書林). <2책. 1면 11행.
편집 겸 발행자는 지송욱(池松旭). 후기는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박형익 교수 하권 소장>

22) 1913.09.26. 전운옥편, 대구: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 <무술 중추 대구 신간본을 다

시 간행한 것이다. 편집 겸 발행자는 김기홍(金琪鴻). 국립중앙도서관 홈페

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23) 1913.10.25. 교정 옥편(校訂玉篇), 경성: 지물서책포(紙物書冊鋪). <2책. 1면 12. 편집

겸 발행자는 이종성(李鍾星). 후기는 없다. 박형익 교수 소장>

24) 1916.06.30. 전운옥편, 경성: 한남서림(翰南書林). <편집 겸 발행자는 백두용(白斗鏞).

박형익 교수 소장>

25) 1916.11.25. 전운옥편, 전주: 문명서관(文明書館) <2책. 19의 재판 편집 겸 발행자는

양완득(梁完得). 박형익 교수 소장>

26) 1917.00.00. 전운옥편, 경성: 한남서림(翰南書林). <2책. 편집 겸 발행자는 백두(白斗

鏞).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27) 1918.02.20. 교정옥편(校訂玉篇), 경성: 회동서관(灌東書館), <2책․ 1면 12행, 편집

겸 발행자는 고유상(高裕相). 후기는 없다. 박형익 교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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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라남도 영암에서 간행된 이본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인본으로는 규장전운ㆍ전운옥편(1991, 서광학술자료사), 규장전운ㆍ전운옥편
(1993/1995/2000, 박이정), 전운옥편ㆍ규장전운(1998, 학민문화사), 전운옥편(1999/2000,
국립중앙도서관), 전운옥편(2003, 세종대왕기념업회) 등이 있다.
위의 4가지의 판본은 2권(卷) 2책(冊)으로 간행되고 아쉬운 것은 모두 목판본이고 초간

본이 아니다. 왕평ㆍ형신보(2012:6)는 전운옥편과 화동정음통석운고에서의 한자 주음

(注音)에 대한 대조 비교하였다. 전운옥편에서는 일부 한자음과 당시의 속음(俗音)을 수

록하지 않았으며, 추후 어떤 학자가 원래 전운옥편 판본에서 두주(頭註)의 방식으로 빠

진 한자음과 속음(俗音)을 추가하여 교정전운옥편과 교정옥편이라는 이름의 유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4).

지금까지 한국 국문으로 뜻풀이된 최초의 자전으로 지석영의 자전석요를 지적해 왔다
(최현배 1961, 김근수 1975, 박상균 1989 등)25). 자전석요는 국어학자 지석영이 자음과

새김을 모두 한글로 표시하여 편찬한 자전으로 보이며 상ㆍ하 2권으로 1906년에 저술을

완성한 뒤에 1909년 7월 회동서관(匯東書館)에서 발행되었다.

종래의 한국 한자 사전으로는 운회옥편(韻會玉篇)ㆍ삼운성휘옥편(三韻聲彙玉篇)ㆍ
규장전운옥편(奎章全韻玉篇) 등이 널리 유포된 바 있으나, 이들은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

는 바와 같이 운서에 종속된 색인과 같은 것으로 독자적인 자전의 구실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전석요는 그러한 운서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서로서 편찬되었으며, 글

자마다 음과 새김을 한글로 표시한 점에 있어서 종래의 옥편과는 달리 크게 그 면모를 일

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전석요의 상세한 편찬 시기 및 배경, 체제 및 범례, 간행된 판본 및 이본

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왕평ㆍ형신보(2012:6)에서 판본에 대한 논의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除此之外，還有不

能推定確切年代和刊行時間的其他版本。值得注意的是，奎章閣還收藏了內容與《全韻玉篇》幾乎相同，

書名卻不同的兩種版本，其卷首題名分別是“校訂全韻玉篇”和“校訂玉篇”。如果我們把《全韻玉篇》和

《華東正音通釋韻考》作比較，會發現《全韻玉篇》有的地方少收錄了一些漢字音和當時的一部分俗字

音，後來有校訂者在欄上追補，這大概就是“校訂全韻玉篇”和“校訂玉篇”等名稱的由來。” 왕평ㆍ형신보

(2012:6)를 참조.

25) 이준환(2012:116)에서는 “한글로 뜻풀이가 된 최초의 자전은 田日周(2002), 박형익(2004), 河岡震

(2006)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908년에 나온 정익로의 국한문 신옥편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글

로 뜻이 표시된 최초의 자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던 것은 자전석요는 1909년에 초판이 발

행된 이후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스무 차례 이상 발행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데 비해서 국한문 

신옥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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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석요의 원서문(原序文)에서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동기를 보면, 한국의 훈몽자서

(訓蒙字書)로는 천자문ㆍ유합ㆍ훈몽자회 등이 있으나 새김이 똑똑하지 못하고 성조

의 고저(高低) 혼동이 심하며, 또한 자음(字音)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중국의 강희
자전에서 자류(字類)와 새김의 본을 받아 한국어의 음에 맞는 자서를 편찬하게 된 것임

을 밝히고 있다.

자전석요의 체제는 권두에 원서문(原序文)ㆍ범례(範例)ㆍ검자(檢字)ㆍ목록(目錄)이 있

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문 순으로 되어 있다.

범례에서는 채자(採字)ㆍ취음(取音)ㆍ석의(釋義) 등의 기본방향과 정음(正音)ㆍ속음(俗

音)ㆍ속자(俗字)의 기준을 밝혀 독자의 도움이 되게 한다. 검자는 모든 자류를 획수에 따

라 분류하여 자마다 부수(部首)를 밝혀 색인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목록은 부수별로 상권

이 1획에서 4획까지, 하권이 5획에서 17획까지로 되어 있으며, 권말에 총 수록자 16,295자

를 밝히고 있다. 하권의 말미(末尾)에는 중요한 구상명사(具象名詞)에 대하여 그림으로 보

였는데, 총 자수는 588자에 이른다. 이것은 본문의 새김을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 범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례의 취사는 강희자전을 기준으로 하나 새김은 규장전운을 근거로 하였다.
2)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의 판별도 규장전운에 따르며 ‘箚’와 같은 자는 관습에 따

라 속음 ‘차’를 버리고 ‘잡’을 따른다.

3) 두 자가 서로 음의(音義)가 같은 경우 어떤 자와 같다는 것을 밝히고, 한 자에 여러

음의가 있을 경우 어떤 자와 통한다는 것을 밝혔다.

4) 속자는 원주(原註) 외에 속간의 새김을 말미에 첨가한다. 그리고 속자에는 한국 속자

ㆍ중국 속자ㆍ일본 속자를 망라하고 있다.

5) 한자가 평성(平聲)ㆍ상성(上聲)ㆍ거성(去聲)에 두루 쓰이고 음의가 같은 경우 먼저

평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상성과 거성을 보였다.

6) 한글의 표음은 소학언해 小學諺解의 범례에 따르되 방점(傍點)은 무인본(戊寅本)을

기준으로 하여 평성은 무점(無點), 상성 및 거성은 오른쪽 위에 1점을 찍어 표시하였

다26).

26) 방점(傍點)은 중세한국어 시기 언어의 성조를 일컫는다. 언어에 나타난 이 방점법(傍點法)에 대해 강신

항(1987:128)에서 ‘凡字必合而成音,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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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개음화한 것은 구별하되 □ 안에 원음(原音)을 표시하고 훈음에서는 구개음화한

것을 보였다. 예컨대, ‘天 텬 하날 천’과 같이 텬→천의 두 가지를 동시에 보인 것이

다.

8) 모음 ‘○’도 위의 ⑦과 같이 하여 ‘○’와 ‘ㅏ’의 두 가지를 표시하였다.

9) 용언에 해당하는 훈(訓)의 독법은 관습에 따라 ‘먹을, 안을, 받을’과 같이 ‘-을’로 새기

고, ‘-ㄷ’ 받침은 속간에 ‘-ㅅ’과 혼동하여 쓰는데, 관습에 따라 ‘-ㅅ’을 취한다.

10) 병서는 ‘ㅺ,ㅼ,ㅽ,ㅾ’과 같은 병서를 버리고 ‘○, ㄸ, ㅃ, ㅉ’과 같이 쓰기로 한다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자전석요 字典釋要 원문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한다.

      

<그림 4> <자전석요 1a> <그림 5> <자전석요 10b>

다시 정리하면 이 책의 특색은 종래의 운서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서로서의 근대적인 조

점의 사용 규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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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갖추었으며, 자음(字音)과 새김을 모두 한글로 제시하여 정음과 속음의 구별을 분명

히 한 점 등이라 할 수 있다.

자전석요는 1909년 7월 회동서관(匯東書館)에서 발행된 이래 1925년 제16판이 간행되

었다. 8.15 광복 후에도 1945년 영창서관(永昌書館)에서 재판이 간행되었고, 1975년 아세아

문화사에서 다시 영인하여 간행되었다. 이처럼 자전석요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애용된

권위 있는 한자 사전이었다. 그러면 각 시기에 간행된 판본 및 차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27).

1) 1901.07.30. 자전석요(字典釋要), 지석영(池錫永), 황성: 회동서관(匯東書館), <초판. 융
희 3년. 동국대 도서권, 하강진 교수 소장>

2) 1910.03.10.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재판.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박형

익 교수 소장>

3) 1910.10.01.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3판><고려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

관, 박형익 교수 소장>

4) 1911.06.13.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4판. 고려대 도서관, 건국대 도서관

소장>

5) 1911.11.25.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5판. 연세대 도서관 소장>
6) 1912.03.29.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6판. 서울대 도서관 소장> <고려대

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충남대 도서관 소장본은 발행 연도만 표시되어

있어 7)일지도 모르므로 발행 월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7) 1912.10.07.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7판. 하강진(2010:691)에서는 이 책을

증보 초판으로 제시하였다.>

8) 1913.05.31. 증보 자전석요(增補 字典釋要), 지석영(池錫永), 경성: 회동서관(匯東書館).
<8판. 증보 초판.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9) 1914.05.08. 증보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9판>
10) 1915.03.12. 증보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10판>
11) 1916.02.18. 증보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11판.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
12) 1917.05.01. 증보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12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7) 박형익(2016:33-3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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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17.05.21. 증보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13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4) 1918.05.29. 증보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14판. 국회도서관 소장>
15) 1920.10.10. 증정 부도 자전석요(增正 附圖 字典釋要), 지석영(池錫永), 경성: 회동서

관(匯東書館), <15판. 증정 부도 초판. 경북대 도서관 소장>

16) 1925.06.2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16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세종대 도서관 소장>

17) 1928.06.1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회동서관. <17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세종대 도서관 소장>

18) 1929.00.0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영창서관. <고려대 도서관 소장. 하강
진(2010)의 표에는 이 책이 없다.>

19) 1936.03.3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석영, 경성: 영창서관. <하강진(2010)에서는 18판

으로 표시했다.>

20) 1943.04.2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성주(池盛周), 경성: 영창서관. <경희대 중앙도서

관, 고려대 도서관, 부산대 제1도서관, 이화여대 도서관, 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21) 1949.08.2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석영, 서울: 영창서관. <재판. 강남대 도서관, 이

화여대 도서관 소장>

22) 1950.02.28.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석영, 지석영, 서울: 영창서관. <3판. 동국대 중앙

도서관, 연세대 학술정보원, 전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23) 1952.00.0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석영, 지석영, 서울: 영창서관. <?판. 16+121+20
장. 고려대 도서관 소장>

기타: 아세아문화사에서 1975년, 1976년, 1977년에 영인본을 펴냈다.

박형익(2016)에 따라 위에 열거된 목록에서는 내용의 증보나 부도의 첨가는 고려하지

않고 자전석요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차례대로 열거하면서 판수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의 초판본은 1909년(융희 3년) 7월 15일에 석인본으로 인쇄되어 그해

7월 30일에 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자전의 상세한 편찬 시기 및 배경, 체제 및 범례, 간행된 판본 및 이본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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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전은 조선광문회가 종래의 옥편을 신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1915년에 신문관(新文

館)에서 출판한 대역 자전이다. 책은 4권 1책 총 246장(492면)으로 구성하였고 책에서 표

제자(標題字)로 모두 13,084여 자를 수록하였다. 유근(柳瑾, 1861～1921년)과 최남선(崔南

善, 1890～1957년)의 서에 따르면, 유근의 주관하에 이인승(李寅承)ㆍ남기원(南基元)의 도

움으로 편찬되었으며, 한자의 새김은 주시경(周時經)과 김두봉(金枓奉)이고, 인쇄에서 자획

의 교감 등은 신문관 최성우(崔誠愚)의 힘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전 역시 청나라 때의 강희자전을 대본으로 하고 내외고금(內外古今)의 자전류를

참고하여 시대에 맞도록 자례를 빼고 더하고 바로 잡아서 된 것이며, 대체로 전운옥편
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그 서와 전례(典例)에 밝힌 대로 한자의 자획을 바로

잡고, 진보적인 사전의 형식에 따라 종래에 없던 주석의 용례를 경서(經書)에서 인용하였

으며, 특수한 것은 삽화를 넣어서 주석을 보충하고, 끝에 조선 속자(俗字)ㆍ신자(新字)를

추가한 점 등이다. 특히 인용은 주석을 실증하는 성격을 지녀, 한자의 주석 하나하나가 처

음부터 새로 하는 작업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이 자전은 지석영(池錫永)의 자전석요(1909)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강희자전을 근거로 규장전운의 자음을 따르고, 속음(俗音)을 병기(倂記)

하는 동시에, 한ㆍ중ㆍ일 3국의 속자를 이미 수록하였으며, 부수(部首) 배열에 딸린 검자

(檢字)의 내용이 서로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뒤 일제강점기의 여러 옥편이 그것을 추종하였지만, 이 신자전은 그 위에 
전운옥편의 결함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면서 주석에 공을 들여 가장 충실하고 현대적인

사전이 되었다.

신자전은 유근이 쓴 신자전 서(新字典序) 1장, 최남선이 쓴 신자전 서(新字典敍) 3장,

신자전 예(新字典例) 1장, 신자전 부수 목록(新字典部首目錄) 1장, 검자(檢字) 3장, 본문 卷

一 52장, 卷二 67장, 卷三 68장, 卷四 59장 모두 255장의 분량으로 이루어졌다. 표제와 내

제는 모두 ‘신자전’이다. 이 자전의 크기는 가로 15.3센티미터이고, 세로 22.8센티미터이다.

부수 한자의 바로 밑에는 2개의 숫자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부수 한자 바로 아래의

오른쪽에 붙은 숫자는 권수를 나타내고, 왼쪽에 붙은 숫자는 장수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新字典部首目錄(신자전부수목록)’이라는 제목 밑에 있다.

여기에서는 전운옥편과 마찬가지로 17획으로 분류하여 214부수로 나누었다. 각 획에

포함된 부수자(部首字)도 동일하고 그것의 배열 방법도 같다. 다만 조선 속자부(俗字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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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속자부(俗字部), 신자 신의부(新義部) 3부를 마지막에 첨가하였다. ‘검자(檢字)’에서는

각 획에 속하는 부수 바로 밑에 ‘조선, 일본, 신자’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전의

자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인데, 속자나 신자를 부수 목록에서는 제외하

였으나, 검자의 목록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이 글자들의 배열 방법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본문은 4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246장(492면)이다. 본문은 가로 3단으로 나누어

세로로 더 세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부수자(部首字)의 미시 정보를 기술한 다음 칸을 나

누어 획수를 표시한 다음 그 획수에 속하는 표제자(標題字)를 나열하여 미시 정보를 기술

하였다.

신자전에 수록된 표제자(標題字) 수는 모두 13,321개인데, ‘조선 속자부(朝鮮 俗字部)’

에서는 획수별로 2획에서부터 24획까지 분류하여 107개의 표제자(標題字)를 배열하였다.

‘沓[답] 水田논見公私文簿’처럼 발음은 한글로, 뜻풀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표기하였

다.

‘일본 속자부(日本 俗字部)’에서는 25획을 제외하고 4획부터 26획에 포함되는 98개의

표제자(標題字)들을 분류하고 배열하였다. ‘辻[ツジ]十字街, 네거리’와 같이 표제자(標題字)

의 발음 정보는 일본 문자로 기술하였으며, 정의 정보는 한자와 한글로 기술하였다. ‘신자

신의부(新字 新義部)’에서는 5획～16획, 그리고 18획과 27획에 속하는 표제자(標題字) 59개

를 선정하였다.

신자전은 강희자전(康熙字典)을 저본(底本)으로 삼았는데, 표제자(標題字)의 뜻풀이

를 기술한 다음에 그 표제자(標題字)가 쓰인 출처인 중용(中庸), 서전(書傳), 맹자(孟
子) 등을 제시하고 예를 인용하였다. 예를 들면, 표제자(標題字) ‘一 [일]’의 두 번째 뜻풀

이와 용례를 ‘誠也졍셩[中庸]所以行之者-’로 기술하였다. 즉 뜻은 ‘誠也졍셩’이고, 용례의

출처는 ‘[中庸]’이고, 용례는 ‘所以行之者-’이다.

그리고 신자전에서는 표제자(標題字) ‘一’의 경우 표제자(標題字)의 의미 정보를 기술

한 다음 끝부분에 표제자(標題字)가 포함된 한자어를 나열하고 그 뜻을 한국어로 대역해

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표제자(標題字) ‘一’에서 ‘第一 첫째’와 ‘一一 낫낫’이 그 예이다.

이러한 기술 방법은 증보 척독 완편(1913)의 ‘자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신자전에
서 다른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모범 선화 사전(정경철 외, 1928)에서는 본격적으로 표

제자(標題字)로 시작하는 한자어를 부표제항(副標題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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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 일한선(송완석 편(編), 1937), 한한 대사전(동아출판사 사서부, 1963) 등에서 이어

진다.

한편 서양 외래어를 한자로 표기한 표제자(標題字)의 발음은 한글로 표시하고, 어원은

영어 알파벳으로 제시하고, 뜻풀이는 한자로 기술하였다(예: 哩[마일](Mile)又讀如英里).

신자전은 본문을 가로 3단으로 나누어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자전 형식은 전
운옥편 등 전통적인 자전에서 1면 10행 세로로 나누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다.

신자전 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한다.

     

     <그림 6> <신자전 19쪽> <그림 7> <신자전 24쪽>

박형익(2016:60)에 근거하여 각 시기에 간행된 판본 및 차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1915.12.05. 신자전(新字典), 유근(柳瑾) 외 공편, 경성: 신문관(新文舘). <255장. 초판.

국립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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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18.03.10.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재판. 국립국어원, 박형익 교수 소

장>

3) 1920.02.15.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3판. 박형익 교수 소장>
4) 1922.00.00.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5) 1924.00.00.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고려대, 동국대, 세종대 도서관 소

장>

6) 1925.00.00.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대구가톨릭대중앙도서관 소장>
7) 1928.11.05.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 중앙도서

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기타: 영인본으로는 1947년(동명사), 1973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 전집 편

찬위회 편), 1978년(발행처 불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97(동양고전학회 편집부)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 전집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여 육당 최남선 전

집 제7집으로 발행한 영인본의 끝에는 신자전을 보충하고 교정한 보정 신자전(補訂

新字典) 원고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다.

1.3. 자전류 문헌의 중요성 및 자료적 가치

1.3.1. 자전류 문헌의 중요성

한자는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에 한반도로 전해왔으며, 한국인들이 직접 한자 자전을

편찬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한자를 배우

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중국에서 전해진 자전을 차용해 왔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 무

열왕(武烈王) 이전(기원전 654년)에는 이아(尔雅)가 한국으로 전해졌으며, 고려시대

(936-1392) 소장된 중국 서적 목록에 광아(廣雅), 삼창(三苍), 피창(埤苍) 등의 한자

자서가 있다. 조선왕조 4대왕인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후 동국정운을 편찬하였다. 이후

신숙주(申叔舟) 등은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번역하여 한글로 새로 만들고 주음(注音)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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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출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1728년에 강희자전이 한국으로 전해진 이후에는 그 당시의

학자들이 널리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상류 사회의 호응도 많이 받아들였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왕조 22대 왕인 정조(正祖)는 강희자전을 세밀하게 열람하고 정조 개인의 견해도

제시하였다. 그 후에 정조는 당시 학자들에게 강희자전을 바탕으로 다른 한자 자서를

참고하여 전운옥편을 편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참고한 전운옥편
의 총 목록과 강희자전의 목록의 기본 순서는 거의 일치하며 수록된 대부분의 자례도

중복되었다. 이로 인해 강희자전은 전운옥편의 연구에 참고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전운옥편은 강희자전보다 자례에 대한 해석은 더욱 간결하고 명료하다. 번

거롭고 복잡한 인용과 설명이 없어지고 더욱 일목요연하다. 일반인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서의 도구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전운옥편은 총 10,977자가 수록되

었지만, 상ㆍ하 두 권만을 나뉘었고 강희자전보다 더욱 가볍고 검색과 열람하기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다. 두 자전의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의 ‘天’자를 예로 제시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康熙字典 ‘天’28):
[古文] 兲[唐韻] [正韻] 他前切 [集韻] [韻會]他年切， 腆平聲。[說文[顚也。至高在

上，从一大也。[白虎通]鎭也，居高理下，爲物鎭也。[易ㆍ說卦]乾爲天。[禮ㆍ禮運]天秉陽，垂

日星。荀子曰：天無實形，地之上至虛者皆天也。邵子曰：自然之外別無天。[程子遺書]天之蒼

蒼，豈是天之形。視下亦復如是。[張子正蒙]天左旋，處其中者順之，少遲則反右矣。[朱子ㆍ語

類]離騷有九天之說，諸家妄解云有九天。據某觀之，只是九重。蓋天運行有許多重數，裏面重數

較軟，在外則漸硬，想到第九重成硬殻相似，那裏轉得愈緊矣。○按天形如卵白。細察卵白，其

中之絪縕融密處確有七重，第八重白膜稍硬，最後九重便成硬殻。可見朱子體象造化之妙。今西

洋曆說，天一層緩似一層，此七政退旋，所以有遲速也。

又星名。[爾雅ㆍ釋天]天，根氐也。[周語]天根見而水涸。

又古帝號。葛天氏，見[疏仡紀]。

又神名。[山海經]形天與帝爭神，帝斷其首，乃以乳爲目，臍爲口，操干戚以舞。形一作 。[陶

潛詩] 天舞干戚，猛志故常在。或作獸名，非。

又地名。[蜀地志]蜀卭僰山後四野，無晴日，曰漏天。[杜甫詩]地近漏天終歲雨。

28) 강희자전: https://www.zdic.net/hans



- 38 -

又山名。[九州要記]凉州古武城有天山，黃帝受金液神丹于此。一曰在伊州。[註]天山，卽祁連

山。

又天，樂名。鈞天廣樂，見 [史記ㆍ趙世家]。

又署名。[唐六典]內閣惟祕書閣，宏壯曰木天。今翰林院稱木天署。

又景天，草名。[陶弘景曰]以盆盛，置屋上，辟火灾。

又髡 。[易ㆍ暌 ]其人天且劓。

又姓。漢長社令天高。見[姓苑]。○按先韻，古與眞文通，故天字皆从鐵因反。考之經史皆然，

惟《易》六位時成，時乘六龍以御天，與庚靑通耳。《正字通》謂，至尊莫如天，天以下又莫如

君父，字音必不可僭易攺叶，所論頗正大。 ，武后所造天字，似篆文天。

全韵玉篇 ‘天’29):
□텬至高無上乾也◯先

위의 ‘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전운옥편에서의 자례에 대한 해석이 간결하고 명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훈몽자회ㆍ전운옥편ㆍ화동정음통석운고ㆍ규장전운 등 자서는 모두 소학

서 음운류 저서, 한자 학습서, 운서, 그리고 자서류에 속한다. 이 중 화동정음통석운고에
서 주음(注音)된 한자음은 당시 한반도의 구어 어음이고 자례 밑의 주음(注音)은 화음(華

音)과 동음(東音)을 병기(倂記)하는 방식으로 되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전운옥편은 보

통 규장전운에 의존하여 편찬되었다고 하지만 당시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인 독립적인

사전이기도 하다. 그러면 아래는 다시 ‘天’을 예로 들어 훈몽자회ㆍ화동정음통석운고
ㆍ규장전운에서 이 자례에 대한 주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训蒙字会 ‘天’: <1a>
하텬 -道尙左日月右旋

华东正音通释韵考 ‘天’: <卷2 1a>
一 텬(右)

地 텬(左)

29) 강신항(1993: 전운옥편 상 21a), 奎章全韻 全韻玉篇, 박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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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章全韵 ‘天’: <下卷 4b >
至高無尙 □텬 □텬

상술한 내용을 통해 볼 때 같은 자례에 대한 주음(注音)과 주해는 이 몇 권의 자서가

모두 간결하고 특히 규장전운의 석의(釋義)는 자매편(姊妹篇)인 전운옥편과 거의 비슷
하다. 다시 말하면 전운옥편은 운서인 규장전운을 바탕으로 별도로 편찬된 한국의 독

립적이고 대표적인 자전이라고 한다.

한편, 국한문 신옥편(1908)과 자전석요(1909)가 출간되기 이전의 현존하는 한국 자

전들은 대부분 중국의 자전을 다시 발간한 것이었으며 한글로 주해를 한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한글로 뜻과 음을 해석해 놓은 훈몽자회, 신증유합, 주해 천자문 등
은 단순한 새김식 한글풀이에 지나지 않았고, 수록자의 수량도 훈몽자회가 3,360자이고,

신증유합(新增類合)이 3,000자로 아동들의 훈몽을 위한 정도이지 자전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수준이 미흡하였다. 전운옥편(1796)은 수록자가 10,977자에 이르고 수록 한자의 수량

이나 해석이 한국 자전의 전범으로서 손색이 없지만, 한자음을 한글로 단 것을 제외하면

모두 한문으로 주석하였다. 자류주석(1856)은 전운옥편과 비슷한 10,968자였고 한글로

음과 훈을 풀이하여 자전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으나, 체재에 있어서 부수별 분류

가 아닌 ‘천도부(天道部)ㆍ인도부(人道部)ㆍ지도부(地道部)ㆍ물류부(物類部)’의 4부로 나누

고 훈몽자회의 분류 방식과 비슷하며 이는 검색에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반해 자전석
요는 한자마다 한글 한자음, 한글풀이, 한자 주석, 운(韻), 동자(同字), 속자(俗字) 등의 항

목에 대해 자세한 풀이를 수록하여 한자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매

우 실용적인 자전이었음을 간주한다(왕평ㆍ하영삼 2019:68).

신자전은 그간의 한자 자전 중에서 수록 글자 수, 상세한 독음(讀音), 제시된 의항(義

項)의 수, 의항에 대한 전거(典據)의 제시, 다양한 이체자 속성 등 모든 면에서 한자 자전

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속성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풀이한 사전이었다. 그 외에 삽도(揷

圖)의 활용과 3단 배치, 부수 목록과 검자(檢字)의 제공, 한국과 일본 및 근대 시기 만들어

진 새로운 한자에 대한 제공 등에서 독보적인 한자 자전이었으며, 그 영향은 지대하여 이

후 한자 자전의 전범을 마련했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나 체재 등에서 근대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자전이며, 전운옥편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 40 -

한자 자전이라 할 수 있다(왕평ㆍ하영삼 2019:185).

1.3.2. 자전류 문헌의 자료적 가치

한국의 한문 운서ㆍ자전ㆍ한자 학습서의 편찬 역사를 살펴보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30)를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갑오경장(1894년) 이전 시기의 운서 및 자전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와 운회옥편(1536), 홍계희의 삼운성휘(1751),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
운고(1747), 이덕무의 규장전운, 그리고 편찬자가 미상이라는 전운옥편이 있다.
두 번째,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에 한반도 광복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자서는

한자의 음과 훈은 주로 한글로 해석하며 대표적인 저서는 정익로의 국한문 신옥편
(1908), 지석영의 자전석요(1909), 최남선의 신자전(1915), 그리고 한선문 신옥편
(1913)과 자림보주(1922)가 있다. ‘자전’이라는 용어는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다.
세 번째, 한반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동안에는 한자 자서가 예전보

다 더욱 다양하게 편찬되었지만, 내용과 체제는 큰 변화가 발생되었다. 특히 한중 수교 이

후, 한자 자전의 편찬은 새로운 고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저서는 단국대학교에서 편찬된

한국한자어사전(1997)이 있다.
전운옥편이 다양하고 수많은 자전 및 자서의 편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서 편찬의 간결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 한자

자서 편찬의 효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운옥편은 한국 자서 역사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한자 자서로 중국의 자

서 설문해자, 옥편과 견줄만한 가치를 지니며, 한국 학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

다.

하지만, 전운옥편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선, 전운옥편은 운서인 규장전운의 자

매편(姊妹篇)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규장전운 뒤에 첨부하고 있어 자신은 독립적인 자

전으로 편리한 검색 체제가 없으므로 이용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둘째로, 전운옥편

30) 한국의 운서ㆍ자전ㆍ한자 학습서의 편찬 역사 단계적 분류 기준은 왕평ㆍ형신보(2012:9)를 참고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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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훈석(訓釋) 체제는 상대적으로 성숙하지만, 범례, 서문, 발문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과 검색에 불편함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운옥편에 수록된 자례 등 내용은 오류가

많이 있으며 한자 자례의 형태, 자음(字音), 그리고 자의(字義) 등에 있어 오류가 있는 글

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되었다. 이 몇 가지의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운
옥편은 한국 한자음 자서 연구사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자전석
요와 신자전은 전운옥편의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체재, 내용, 형식을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완정하고 독립적인 한자 자전이라고도 한다.

2. 구개음화 현상의 특징에 대한 고찰

2.1. 구개음화 정의에 대한 고찰

구개음화(Palatalization)는 자음(子音)을 경구개 소리에 가깝게 발음하는 현상이다. 일반

적으로 경구개 개음 /j/ 또는 전설 모음 /i/, /e/과 같은 음 앞에서 발생한다. 이 현상은 자

음이 발음될 때 자체의 발음 행위 외에 혀뿌리(설근 舌根)가 경구개 부분에 닿아 짧은 /j/

로 발음된다.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할 때는 구개음화된 자음의 오른쪽 상단에 ‘ʲ’를 붙여 표

시한다.

라틴어에서는 [ke]와 [ki]였던 발음이 이탈리아어와 루마니아어에서는 [tʃe], [tʃi]로 발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와 루마니아어에서는 [tʃe]의 발음이 /ce/로 표기되는
한편, [ke]와 [ki] 발음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시로 /h/를 덧붙여 [che]/[chi]로

적는다.

또한 서양의 일부 언어에서는 비슷한 음가인 /i/, /j/로 구개음화 현상을 피한다. 구개음

화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전설 모음, 그중 고모음인 /i/, /y/, /j/, /ɥ/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어와 포르투갈어에서는 /d/와 /t/가 /i, ĩ/ 앞에서 [dʒ]와 [tʃ]로 소리가 나는데, 이

는 별도의 음운을 차지하지 않는 이음(異音)이다.

폴란드어에서 /D/와 /T/는 /i/ 앞에 올 때 아예 /DŹ/와 /Ć/로 소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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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구개음화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언어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 현상의 통칭이고

한국어의 구개음화는 다른 언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지

만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구개음화는 닿소리 뒤에 /ㅣ/나 /

ㅑ, ㅕ, ㅛ, ㅠ, ㅖ, ㅒ/ 등 /ㅣ/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올 때 주로 발생한다. 본 연구는 한

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을 중심적으로 대조 분석하기로 해서 아래에서 구개음화 현상에 대

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국어 구개음화에 대해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

나 반모음 /ㅣ[i]/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가 되거나, /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로 되는 현상”이

라고 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31). 또는 현대한국어 구개음화 현상의 정의에 대해서 이진호

(2005)는 “구개음화는 경구개 이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i/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2).

위의 해석은 현대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정의라고 하고 중세 및 근대한국어 시

기 한국어의 구개음화는 더 많은 양상 및 해석이 나타났음을 보인다.

중세 및 근대한국어 구개음화의 정의에 대해서 /ㄷ, ㅌ/ 등 일련의 비구개음이 /i/, /j/

앞에서 치음(齒音)의 구개음화 [tʃ]로의 이행에 힘입어 역시 [tʃ]로 되는 현상을 가리켜 종

래처럼 구개음화라고 칭하기로 한다고 했다.33) 다시 말하면 구개음화는 /i/나 /j/에 의해

비구개인 자음이 구개인 자음으로 바뀌는 일련의 현상이다. 한국어에서 /ㄷ, ㄱ, ㅎ/가 /i/

나 /j/ 앞에서 각각 /ㅈ, ㅅ/로 바뀌는 현상이 구개음화의 일반적인 개념이다34).

安秉禧ㆍ李珖鎬(1990)에 따르면 구개음화는 파찰음 /ㅈ, ㅊ/ 등의 구개음화를 전제로 한

다. /ㅈ, ㅊ/ 자체가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비로소 /ㄷ, ㅌ/ 등이 /i/나 /j/ 앞에서 구개음

/ㅈ, ㅊ/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한국어의 /ㅈ, ㅊ/ 등은 본래 각기 치음(dental)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32) “구개음화는 경구개 이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j/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

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ㅣ/나 /j/는 모두 조음 되는 위치가 경구개 부근이기 때문에 구개음화는 선행하

는 자음이 후행하는 /ㅣ, j/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일종의 동화 현상으로 파악한다. 특히 /j/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j/의 탈락이 뒤따르는데, 이것은 경구개음과 /j/의 조음 위치가 서로 중복되어 나

타난 결과이다.”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181쪽.

33) 이명규(2000), 중세 및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 한국문화사, 44쪽.

34) 김주필(2015:21)에 따라서 “구개음화의 일반적인 개념은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달리 사용될 수

도 있다. 가령 기저 음소 층위에 있는 비구개 자음 /n, r, s/ 등이 /i/나 /j/ 앞에서 각각 경구개 변이음 

[ɲ], [ʎ], [ʃ] 등으로 실현되는 음성 층위의 현상도 구개음화라 칭하기도 하며, 음소 층위에서 이루어

지는 교체 현상에 대해서만 ‘구개음화’라 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개음화’가 엄격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음운론의 연구 영역,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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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dz], [tsʰ, dzʰ]이었는데, 이들이 /i, j/ 앞에서 구개음 [tʃ, ʤ], [tʃʰ, ʤʰ]로 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주필(2015:59)에서 구개음화에 대해 전면적으로 논의하였다. 17ㆍ18세기의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그리고 ㄴ구개음화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이 보인

다. 한국어 ㄷ구개음화란 /i/나 /j/ 앞에서 비구개음인 /ㄷ, ㅌ, ㄸ/가 /i/나 /j/의 구개성, 즉

[+고음성, -후설성]에 동화되어 각각 /ㅈ, ㅊ, ㅉ/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한다35). ㄱ구개음화

는 17ㆍ18세기에 ㄷ구개음화만큼 잘 확인되지 않지만 일부 방언에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

다. ㄱ구개음화는 연구개 부위에서 발음되는 /ㄱ/는 경구개로 발음되는 /ㅈ/로 변하는 현

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지지되(진주 26), 짐고 젼쥬 자반고(진주 34)’의 ‘지,

지, 짐’은 ‘기, 깇-, 김’은 바로 ㄱ구개음화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36). 한국어사 문헌

에서 ㅎ구개음화 현상은 그 관련 현상도 다른 구개음화 현상처럼 /i/나 /j/를 선행하는 /ㅎ

/를 /ㅅ/로 표기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주필(2015:59)에서는 어두의 /ㄴ/가 /i/나

/j/ 앞에서 탈락되는 현상은 /ㄴ/가 구개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현상과 관련지어 구개음화

로 간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37).

간행 시기가 약 18세기 말 19세기 초 무렵인 전운옥편은 한국의 대표적인 옥편으로

수록된 한자의 음의 음운 현상이 늦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특히 구개음화의 실현은 훨씬

낮은 비율로 진행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자서류의 저서이므로 이로 인해 보수적인 성

35) 김주필(2015:59)은 “ㄷ구개음화는 한국어사 문헌에서 /ㅣ/나 /j/계 중성 /ㅑ, ㅕ, ㅛ, ㅠ/ 앞의 /ㄷ, ㅌ, 

ㅼ/가 각각 /ㅈ, ㅊ, ㅾ/로 표기된 예들을 통해서 논의되었다. /ㄷ, ㅌ/가 각각 /ㅈ, ㅊ/로 바뀐 표기는 

있지만 /ㅼ(ㄸ)/가 /ㅾ(ㅉ)/로 바뀐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표기의 관습 때문이다. 음절말 자음

이 파열되지 않으면, 후행하는 /ㄱ, ㄷ, ㅂ, ㅈ/는 자동적으로 경음화되기 때문에 경음 /ㄸ/의 구개음화 

예들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야 한다. 이전 시기에 ‘디, 티, ’ 등이던 형태가 각각 ‘지, 치, ’ 

등으로 바뀌어 나타나면, ㄷ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라고 했다.

36) 김주필(2015:100)은 “ㄱ구개음화의 환경은 음절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제1음절에서, 음절의 특성과 관련

해서는 대부분이 개음절이고 폐음절이면 비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또한 구개음화된 

분절음은 모두 평음에 한정되어 나타났다.”라고 했다.

37) 김주필(2015:121) “/ㄴ/가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음성적 현상을 바탕으로 ㄴ탈락 현상이 일어나므로 

엄밀하게 이 현상은 음운론적인 층위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에 포함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i/나 

/j/ 앞에서 /ㄴ/가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어 형성하게 된 구개음 연결체에 어두 음절과 관련되는 제약이 

가해짐으로써 /ㄴ/가 탈락되어 음운론적인 결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 책의 대사에 포함하고

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ㄴ/의 탈락 현상은 /ㄴ/가 /i/나 /j/ 앞에서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움성 

현상에 어두 자음의 제약 현상이 관여함으로써 이러난다는 점에서 이 현상을 구개음화의 관련 현상으로 

간주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기문(1972b/1977), 이명규(1974/1993), 곽충구(1980), 홍윤표

(1985), 백두현(1990) 등 구개음화를 통시적으로 다룬 대부분의 논의에서 ㄴ탈락 현상을 보인 예들을 

통하여 ㄴ의 구개음화를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ㄴ탈락의 예를 통하여 ㄴ구개음화 현상을 검

토해 왔던 것은, 이미 ㄴ구개음화 자체가 아니라 ㄴ구개음화의 관련 현상으로서 ㄴ탈락 현상을 검토해 

온 것이라는 점에서 김주필(2015)의 접근 방식이 기존의 방법과 다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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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天: 하늘 천’에 대한 한자음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天: 텬 훈몽자회(1527) 1a
텬 화동정음통석운고(1747) 卷2 1a
텬 전운옥편(1796?) 卷上 21a
텬 갑오천자문(1894) 1a
텬/천 자전석요(1909) 25a
텬/천 신자전(1015) 82쪽

예문을 보면 ‘天’의 한자음은 갑오천자문까지는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고 자
전석요에 이르러서야 속음 표시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天’ 한자음의 구

개음화의 실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구개음화 유형에 대한 고찰

우선 현대한국어의 구개음화 분류에 대해서 이진호(2005)는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 ㄷ  

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로 분류하였다38). 리금희(2007)39)에서도 구개음화의 종류

에 대해 ‘t구개음화, k구개음화, h구개음화’ 3가지로 나누는 주장을 했다. 사성칠음의 층면

에서 설음(舌音) 구개음화, 아음(牙音) 구개음화, 후음(喉音) 구개음화로도 볼 수 있다.

이명규(2000), 김주필(20015) 등은 구개음화에 대해서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

화, ㄴ구개음화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주장하였다40). 본 연구에서도 이런 분류 관점을 바

38) 이진호(2005:182)를 참조.

39) 리금희(2007), ｢구개음화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34-39쪽. 

40) 이명규(2000:12)에서 “구개음화 현상은 /t/(ㄷ, ㅌ) 구개음화로 대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ㄱ, 

ㅋ), /h/(ㅎ)구개음화, 나아가서는 구개음화에서 비롯된 어두음/n/(ㄴ) 및 /l/(ㄹ)의 탈락 현상 등도 발달 

과정의 차이는 얼마간 있을지라도 구개음화라는 동일한 범주의 차원에서 구명되어야 한다.” 김주필

(2015:121)에서는 /i/나 /j/ 앞에서 어두 음절의 /ㄴ/이 탈락되는 현상은 /ㄴ/가 구개변이음으로 되는 현

상에 다른 현상이 적용되어 일어난 복합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 현상에 /ㄴ/가 구개음으로 

실현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넓은 의미의 구개음화 현상 또는 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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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한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ㄷ구개음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밑+이→[미치], 밭+이다→[바치다], 굳+이→[구지], 같+이→[가치], 붙+임→[부침],

겉+이→[거치], 밭+이랑(밭과)→[바치랑]

위와 예를 보듯이 현대한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구개음화의 예들이 항상 어간과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어간과 어간의 결합이 구개음화 현상이 성립되지 않

는다41).

중세 및 근대 시기에 간행된 문헌에서 나타난 구개음화의 예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예

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명규 2000:114-115).

(1) 類合42)
a. 轉 구은젼 2a : 구울뎐 上 3a

第 례졔 2a : 례뎨 上 3a

田 젼 4a : 받뎐 上 6a

汀 믓졍 4b : 믈뎡 上 6a

殿 젼 11b : 뎐뎐 上 18a

筯 져져 16b : 져뎌 上 27a

柱 기동쥬 14b: 기동듀 上 23a

b. 삳겸 15a : 삳뎜 上 24a

黍 디장셰 7a : 기장셔 上 10a

음화 관련 음운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41) 이진호(2005:183)는 “ㄷ구개음화가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적용된 경우이다. 이때 후행하는 형태소

는 반드시 문법 형태소여야만 한다. 표준 발음법 제16항에 따라 받침 /ㄷ, ㅌ(ㄹㅌ)/가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를 들어 밭이

→[바치], 굳이→[구지], 벼훑이[벼훌치] 등이 있다. 그러나 밭+이랑(坡)→[반니랑], 홑+이불→[혼니

불], 끝+일→[끈닐] 등 예들이 구개음화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42) 類合은 조선시대 한자를 수량ㆍ방위 등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새김과 독음을 붙여 편찬한 교재ㆍ한자 

학습서이며 16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김은 문맥에 의존하여 정한 것이 특이하다. 이러

한 편찬방식으로 유합은 동음어인 새김, 가령 ‘남을’, ‘가지’로 새김이 될 ‘채(菜)ㆍ여(餘)ㆍ가(茄)ㆍ지

(枝)’의 혼동을 막을 수 있으므로 천자문보다 훌륭한 입문서로 평가되었다. 현전하는 이본(異本) 중 가

장 오래된 것은 1664년(현종 5)의 안성 칠장사(七長寺)판으로, 이 책은 아직까지도 책판이 보관되어 있

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합(類合)] 



- 46 -

之 갈디 7a : 갈지 上 10b

c. 勤 심슬근 27a : 브즈런근 下 9a

胸 가슴슝 13b : 슝 下 32b (h)

力 심녁 13a : 힘녁, 힘녁 下 32a

d. 淺 여틀천 29b : 여쳔 下 48b

위의 제시된 내용은 칠장사(七長寺) 간행 문헌들의 한자 음(音)과 석(釋)에서 구개음화

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합(類合)은 천자문(千字文)보다 훨씬 풍부하게

구개음화가 실현된 음을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ㄷ/(22a), /ㄱ/ 및 역구개(22b), /ㅎ/(22c),

/ㄴ/(22d) 등 모두 구개음화 양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 ㄷ구개음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근대 시기의 한국어 음운 현상 중 가장 현저한 것은 구개음화이며 구개음화 현상 중 가

장 대표적인 것은 ㄷ구개음화이다. 그럼 우선 ㄷ구개음화의 발단, 역사적인 발전, 실현 조

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ㄷ구개음화 현상이 가장 최초에 나타나는 시기는 15세기로 추정될 수 있다. ㄷ구개음화

의 발단은 朴鍾熙(1986:84)에 따르면 15세기 당시에 비구개음이었던 c부류의 구개음화, 즉

c>č와 같은 변화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훈민정음에서 치음(齒音)으

로 규정된 /ㅈ/는 15세기 당시에는 치조음 [ts]이었다43). 그리하여 비구개음이었던 /ㅈ/가

18세기 이전 어느 시기에 구개음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비구개음 /ㅈ/가 자음의 빈칸

을 메꾸려는 이음적 교체로 인하여 구개음화를 경험하다가 완전한 구개음으로 변화한 다

43) ㄷ구개음화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학자에 따라 관점을 다소 차이가 다르게 제시한다. 여기에 15세기로 

추정된 것은 조선 시기의 중국어 성운학적 측면에 의한 해석과 지방에 간행된 문헌에서 ㄷ구개음화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말하고 한국어 음운론적인 해석은 ㄷ구개음화가 17세기 중ㆍ후기에 나타나기 시

작한다고 알 수 있다. 김주필(2015:60)에서 “17세기 중기 이전에는 중앙어가 반영된 문헌에 구개음화

나 과도교정의 예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중앙 간행의 문헌에서는 17세기 중ㆍ후기에 이르러서야 ㄷ

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의 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된 문헌은 주로 경민편언해(1656), 어록

해(1669), 박통사언해(1667), 역어유해(169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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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이의 공모성에 의해서 t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t구개음화는 c구개음

화를 전제로 해서 그 발생이 가능함으로 t구개음화에 앞서 c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된다(이기문 1972, 이명규 1974, 곽충구 1980, 송민 1985). 따라서 t구개음화의 발단은 비

구개음이었던 c부류의 체계상의 빈칸을 채우기 위하여 발생한 구개음화로 말미암아 생겨

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朴鍾熙 1986:84).

ㄷ구개음화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특히 한국 고유어 구개음

화의 발생 시기는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보다 늦은 시기에 시작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

다.44) 우민섭(1995:30)에서는 17세기 중엽 이전에 부분적으로 구개음화 현상이 있었는데

17세기 후반 이후로 점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45). 심영자(1983:1)에서도

이에 대해 증언을 제공하였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ㄷ구개음화에 대한 인식으로

黃胤錫의 이재유고(頤齋遺稿)(1802) 자모변(字母辨)과 柳僖의 언문지(諺文志)(1824) 등
의 증언에 의하면 17세기 중엽 전후는 /ㄷ/>/ㅈ/의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그럼 우선 15세기의 문헌에서부터 구개음화 현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이명규 2000:71-78).

(1) 釋譜詳節(1446)
우업슨 正진딧 道理라(3:10a)

44) 이명규(2000:129)에 의하면 16세기 한국어의 구개음화가 남부방언 자료에서 특히 한자음의 ㄷ구개음화

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어 순수 고유어의 ㄷ구개음화는 별로 많이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한국 한자음의 음운 변화는 중국 한어중고음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어중

고음은 8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동안 북방음에서 설상음이 구개음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근거하

여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도 일찍 일어났을 수 있다. 

45) 우민섭(1995:29/30)에서는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高句麗語의 일부에 ㄷ구개음화를 경험한 語

例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考證자료의 곤란으로 더 이상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훈민정음 창

제 이후 문헌별로 구개음화가 실현된 정도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17세기 중엽 이전부터 부분적으

로 구개음화 현상이 있었다는 견해와 17세기 후반 이후를 그 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의 

설이 그중 유력해 보인다.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를 17세기 후반 이후로 잡는 결정적 근거로 흔히 柳僖

의 증언을 들고 있다. 諺文志(1824)에 의하면 鄭東愈 高祖의 형제 중 ｢知和｣와 ｢至和｣가 있었으므

로 적어도 鄭東愈 高祖代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까지는 구개음화가 없었다는 것이 이 이론의 근거이

다. 그러나 그 당시 ｢知｣와 ｢至｣의 구별은 한자음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고유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돈주(1980:189~197)에 의하면 화동정음통석운고(1747) 이후부터 전

운옥편(1796)에 이르기까지의 각 운서에서 설상음자는 규범적으로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발음한 반면, 

설두음은 구개음화한 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1914년에 간행된 ｢조선문신옥편｣에

서마저 설두음자가 비구개음으로 반영된 사실은 양계를 인위적으로 구별한 전통성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 인해 설음의 구개음화는 한국어의 음운 변화의 진행과는 별도의 문제로 고려해야 마땅하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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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月印釋譜(1459)
:내 진딧 :업수.미 아니니 ( 1:36a)

眞 金은 진딧 金이라 (7:29a)

(3) 杜詩諺解(1481)
秦王이 그제 坐애 겨시니 진짓 氣運이 놀라와 뵈더라 (8:56a)

(4) 救急簡易方(1489)
진짓 셕우황을 앙즛 두드려 (6:59a)

위에서 15세기의 많지 않은 자료에서 ‘진짓’과 ‘진딧’이라는 어사(語辭)를 비교 분석해

보면 ㄷ구개음화로 추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치음(齒音)의 구개음화로 볼 수 있다. 위

의 제시된 예문 중 논의할 ‘진짓’은 두시언해(杜詩諺解) 이전 문헌에서는 ‘진딧’으로 나

타나는데 극히 제한된 문헌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통시적으로 보면 ‘진딧>진짓’로 변화하

는 것은 구개음화 현상으로 인정되어 劉昌惇(1961), 장세경(1961), 洪允杓(1985), 宋敏

(1985) 등에서도 직간접으로 지적이 있었다.46) 그런데, 이기문(1991:225)에서는 ‘진딧’은 ‘眞

的’에서 온 차용으로 보아 ‘진딧>진짓’의 변화는 ‘거즛’에의 유추에서 말미암은 듯한 시사

를 하고 있다47).

16세기에 이르러서 더 많은 문헌에서 ㄷ구개음화의 예를 엿볼 수 있다. 이 문헌 자료들

은 번역노걸대(飜譯老乞大)(16세기 초), 번역박통사(飜譯朴通事)(16세기 초), 소학언해
(小學諺解)(1587), 신증유합(新增類合)(1576), 정속언해(正俗諺解)(1518), (蒙山和尙文
道普說)(1567 淳昌 鷲岩寺刊),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1584), 촌가구급방(村家救急
方)(1571-1573)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진짓 이명규(2000:80)

46) 이명규(1974)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杜詩諺解(8:56a)의 ‘진짓’은 순수한 t구개음화 자료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명규(2000:71:72)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이유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이 자료가 순수 고유어라는 확신이 없었으며, 둘째는 이 자료가 당시 연구 범위(16세기-19세기)

를 훨씬 소급하여 출현한 점이며, 셋째로 t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음의 구개음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넷째 ‘진짓’ 이외의 다른 어사에서 t구개음화의 예

를 채집할 수 없었으며, 다섯째,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t구개음화 자료를 인정할 경우 치음의 구개음

화를 선뜻 인정하기엔 적잖은 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47) 유창돈(1971:375)에서 ‘진딧’을 ‘眞的’의 차용으로 본 사실에 비추어 송민(1985:87)은 중세 표기에 ‘진

딧, 진짓’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개음화 자료로 택하는 데 주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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飜譯老乞大 上 28b, 下14b, 22a, 28a, 41b, 64b
飜譯朴通事 上 27b, 30b, 38a, 75b
小學諺解 4:31a

(2) 건지다 이명규(2000:81)

新增類合   건질증(拯:下)(11a)
cf. 救야 건디실 니기니라(法7:29a)

(3) 蒙山和尙文道普說  이명규(2000:82)
부쳐(佛) (30b)

帝졔釋셕 (40b)

第졔子(40a)

(4) 誡初心學人文  이명규(2000:82)
일쳬시즁(一切時中)(19b) cf. 京. 일쳬시듕(一切時中) (9a)

오딕(7a) cf. 京. 오직(3b)

됴쿠디(14a) cf. 됴쿠지(續三綱 孝2a)

이상의 예 가운데 (1)과 (2)의 ‘진짓’, ‘건지다’는 순수 한국어의 예로 나타나고 (3)과 (4)

의 예는 한자음 구개음화의 예임을 알 수 있다48). 고찰해 보니 16세기 한국어 자료가 15

세기 한국어 자료에 비하여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간행지의 폭이 중앙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아직 구개음화의 초기 단계에 처해 있는 16세기의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자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인데 특히 한국의 서남방언 자료에서 그

와 같은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577년에 간행된 송광사(松廣寺)판 계초심학

48) 이돈주(1980)에서 華東正音通釋韻考(1747) 이후 全韻玉篇에 이르기까지의 諸韻書에서 舌上音字들

은 규범적으로 구개음화시켜 제시되어 있다. 심지어는 1914년에 간행된 漢鮮文新玉篇에서 마저 舌頭

音字가 비구개음으로 반영된 사실을 兩系의 인위적인 구별로 보고 있다. 또한 도효근(1980)에서는 ㄷ>

ㅈ, ㅌ>ㅊ의 변화는 적어도 校書館千字文(1691)이 重刊될 때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註解千字文

(1804)에서부터 경구개음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周氏千字文(1862) 개간 당시에 일반화된 것으로 추측

하고 있다. 그러나, 四法語錄(1577)에서 보면 舌頭音에 속하는 天이 ‘쳔’으로 구개음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본문의 한자음은 16세기 문헌 전체에서 거의 구개음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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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誡初心學人文)을 비롯한 일련의 문헌에서는 한자음이 거의 완벽하게 구개음화를 경

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49).

17세기의 ㄷ구개음화는 대체로 한국의 중앙이나 지방에 간행된 문헌에서 구별 없이 전

반적으로 16세기보다 예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헌은 연병지
남(練兵指南)(1612), 가례언해(家禮諺解)(1632 原城刊行), 중간두시언해(重刊杜詩諺解)
(1632), 권념요록(勸念要錄)(1637 求禮 華嚴寺板),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1660), 
어록해(語錄解)(1669, 南二星 改刊本), 역어유해(譯語類解)(1690)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50).

(1) 練兵指南(1612)로 대표되는 동북방언
a. 지(刺)- 3a (디다)

b. 그치라(止) 14b(그티라), 젼신(轉身) 27a (뎐신 )

c. 진짓 13a (진딧)

d. 치 30b (티 )

(2) 譯語類解(1690)로 대표되는 중앙방언
a. 진짓것(眞的) 上 69a (진딧)

b. 젼대(纏帶) 上 45a (뎐대)

c. 곡뒤치다(打背公) 下 49b (곡뒤티다)

d. 져녁 上 5a, 져녁 노을 上 2a, 져녁 밥 上 49b (뎌녁)

(3) 重刊杜詩諺解(1632)로 대표되는 동남방언
a. 버지(初刊 버디) (19a) (버디)

b. 고쳐 (30a) (고티다)

c. 죠(57a, 34b) (둏다)

d. 쳐 (5b) (텨)

49) 이를 통해 16세기에 ㄷ구개음화가 이미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 문헌 자료에 따라 ㄷ구

개음화의 실현율이 다르다.  

50) 이명규(2000:109-12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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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勸念要錄(1637 求禮 華嚴寺板)로 대표되는 서남방언
a. 젼야 (1b, 10b) (뎐야)

b. 텬관즁애 (32a) (텬관듕애)

c. 오쟝국왕이 (17b) (오댱국왕이)

d. 졍관 (26b) (뎡관)

위에 (1), (2), (3), (4) 예문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17세기의 문헌에서 나타난 구개음화

실현된 예이다. 구개음화의 통시적 연구를 고찰해 보면 17세기 이전에 ㄷ구개음화가 완전

히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 문헌에서 구개음화 현상의 증거를 엿볼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문헌 자료를 통해 17세기 중엽부터 중앙어부터 지방 방언

으로 확산되었고 전면적으로 ㄷ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

18세기에 간행된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ㄷ구개음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문헌 자료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에 관한 자서류 문헌들이 많다. 이는 한자음은 도

구적 학습서로써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문헌과 현실 발음에서 고유어보다 확산

속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완성 시기도 보다 늦다. 이 시기의 문헌에서 아직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知디, 智디, 池디, 恥티, 鐵텰～쳘 靈藏寺類合(1700)
彫됴, 朝됴～죠, 顚뎐, 田뎐, 天텬～쳔 靈藏寺千字文(1700)
啼뎨, 逮톄, 蝶뎝, 貼텹 三韻聲彙(1751)
者쟈～댜, 周쥬∼듀, 徵딩, 御製訓書諺解(1756)

위 예문에서 제시했듯이 18세기에 간행된 자서류 문헌에 한자음들이 구개음 환경에 해

당되고 있으며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鐵’, ‘朝’, ‘天’

등은 ‘텰～쳘’, ‘됴～죠’, ‘텬～쳔’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일부 한자음들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거나, 아니면 구개음화를 거치기 전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전류 문헌에 실린 한자음들이 언제까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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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3. 한어중고음 사성칠음 및 구개음 환경

한국어 한자음의 역사에서 전승 한자음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확립된 중세한국어 한자음이다. 중세한국어 한자음이 현실적인 전승음

(傳承音)이면서도 규범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고려 광종 9년(958)에 시작된 과거(科擧)

시험의 영향이 켰다는 관점이다(김무림 2022:184-185). 당시 중국에서 통용된 규범적인 운

서에는 절운(切韻)(601) 계열의 당운(唐韻), 광운(廣韻)(1008, 206韻), 예부운략(禮部
韻略)(1037, 206韻) 등으로서, 분운(分韻)51)이 간소화되기는 하였지만, 음운 체계의 기반

은 한어중고음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음운 체계를 전승하여 자신의 운서를 편찬하여 한국 한자

음의 성운학(聲韻學) 음운 체계를 구성하였다. 앞에 이미 언급한 운서와 자전들의 성운학

(聲韻學)적 자음(子音)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 한어중고음 41聲母 및 관련 韻書 聲母의 대조표53)

51) 분운(分韻)이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운자(韻字)를 정하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집어서 그 잡힌 운자로 한

시를 짓는 일이라고 말한다.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면 운서에 사용하고 있는 운모(韻母)를 말하며 한어중

고음 시기 이전의 운(韻)이 현재 사용하는 운모나 모음보다 훨씬 분류가 많다. 예를 들어, 절운과 광

운에 206운이 분류되고 예부운략과 삼운성휘에서 106운으로 분류하여 많이 간소화되었다.       

52) 대체로 추정음에 대해서는 ‘[ ]’를 사용하여야 하나, 본 표에서는 漢語中古音 41聲母 및 관련 운서의 

字母 및 韻母를 음운 자질로 인정하여 음운 기호 ‘/ /’를 사용하기로 한다. 

53) 김서영・안영실・김민경(2020), ｢漢語 中古音의 齒音 小考 - 東國正韻・訓蒙字會 齒音과의 비교

를 통해-｣, 中國學 72, 대한중국학회, 5쪽.

七
音

中古 漢語 
41聲母 中原音韻 東國正韻 

23字母
四聲通解

31聲母 訓蒙字會 全韻玉篇

牙
音

見 /k/52) 見 /k/ 君 ㄱ 見 /k/ ㄱ 見 /k/ ㄱ 見 /k/ ㄱ
溪 /kʰ/ 溪 /kʰ/ 快 ㅋ 溪 /kʰ/ ㅋ 溪 /kʰ/ ㄱ 溪 /kʰ/ ㄱ
羣 /ɡʰ/ 羣 /kʰ/ 虯 ㄲ 羣 /ɡʰ/ ㄲ 羣 /ɡʰ/ ㄱ 羣 /ɡʰ/ ㄱ
疑 /ŋ/ 疑 /ø/ 業 ㆁ 疑 /ŋ/ ㆁ 疑 /ŋ/ ㅇ 疑 /ŋ/ ㅇ

舌
音

舌頭 端/t/ 舌頭 端/t/ 斗 ㄷ 舌頭 端/t/ ㄷ 舌頭 端/t/
ㄷ
ㅌ
ㅊ

舌頭 端/t/
ㄷ
ㅌ
ㅊ

舌上 知/ȶ/ 舌上 知/tʂ/ 舌上 知/ȶ/ ㄷ 舌上 知/ȶ/ ㅈ

舌頭 透/tʰ/ 舌頭 透/tʰ/ 呑 ㅌ 舌頭 透/tʰ/ ㅌ 舌頭 透/tʰ/ ㅌ 舌頭 透/tʰ/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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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 중 칠음(七音)은 아음(牙音)ㆍ설음

舌上 徹/ȶʰ/ 舌上 徹
/ʈʂʰ/ 舌上 徹/ȶʰ/ 舌上 徹/ȶʰ/ ㅊ

舌頭 定/dʰ/ 舌頭 定/t/
覃 ㄸ 舌頭 定/dʰ/ ㄸ

舌頭 定/dʰ/ ㄷ
ㅌ

舌頭 定/dʰ/ ㄷ
ㅌ

舌上 澄/ȡʰ/ 舌上 澄
/tsʰ/ 舌上 澄/ȡʰ

/ 舌上 澄/ȡʰ
/

ㅈ
ㅊ

舌頭 泥/n/ 舌頭 泥/n/ 那 ㄴ 舌頭 泥/n/ ㄴ 舌頭 泥/n/ ㄴ 舌頭 泥/n/ ㄴ舌上 娘/n/ 舌上 娘/n/ 舌上 娘/n/ 舌上 娘/n/
半
舌 來 /l/ 來 /l/ 閭 ㄹ 來/l/ ㄹ 來 /l/ ㄹ 來 /l/ ㄹ

脣
音

重脣 幫/p/ 重脣 幫/p/
彆 ㅂ

重脣 幫/p/ ㅂ 重脣 幫/p/ ㅂ
ㅍ 重脣 幫/p/ ㅂ

ㅍ

輕脣 非/p/ 輕脣 非/f/ 輕脣 非/p/ ㅸ 輕脣 非/p/ ㅂ
ㅍ 輕脣 非/p/ ㅂ

ㅍ

重脣 滂/pʰ/ 重脣 滂/pʰ/
漂 ㅍ 重脣 滂/pʰ/ ㅍ

重脣 滂/pʰ/ ㅂ
ㅍ 重脣 滂/pʰ/ ㅂ

ㅍ
輕脣 敷/pʰ/ 輕脣 敷/f/ 輕脣 敷/pʰ/ ㅂ 輕脣 敷/pʰ/ ㅂ

重脣 並/bʰ/ 重脣 並/p/
步 ㅃ

重脣 並/bʰ/ ㅃ 重脣 並/bʰ/ ㅂ
ㅍ 重脣 並/bʰ/ ㅂ

ㅍ
輕脣 奉/bʰ/ 輕脣 奉/f/ 輕脣 奉/bʰ/ ㅹ 輕脣 奉/bʰ/ ㅂ 輕脣 奉/bʰ/ ㅂ
重脣 明/m/ 重脣 明/m/

彌 ㅁ
重脣 明/m/ ㅁ 重脣 明/m/

ㅁ
重脣 明/m/

ㅁ
輕脣 微/m/ 輕脣 微/ʋ/ 輕脣 微/m/ ㅱ 輕脣 微/m/ 輕脣 微/m/

齒
音

齒頭 精/ts/ 齒頭 精/ts/

卽 ㅈ

齒頭 精/ts/  齒頭 精/ts/

ㅈ

齒頭 精/ts/ ㅈ
正齒
2等 莊/tʃ/ 正齒

2等 莊/tʂ/
正齒 照/tɕ/ 

正齒
2等 莊/tʃ/ 正齒

2等 莊/tʃ/ ㅈ
ㅅ

正齒
3等

章,照
/tɕ/

正齒
3等

章,照
/tʂ/

正齒
3等

章,照
/tɕ/

正齒
3等

章,照
/tɕ/

ㅈ
ㅊ

齒頭 淸/tsʰ/ 齒頭 淸/tsʰ/

侵 ㅊ

齒頭 淸/tsʰ/  齒頭 淸/tsʰ/

ㅊ

齒頭 淸/tsʰ/ ㅈ
ㅊ

正齒
2等

初/tʃʰ
/

正齒
2等

初/ʈʂʰ
/ 正齒 穿/tɕʰ

/ 

正齒
2等

初/tʃʰ
/

正齒
2等

初/tʃʰ
/ ㅊ正齒

3等
昌,穿
/tɕʰ/

正齒
3等

昌,穿
/ʈʂʰ/

正齒
3等

穿/tɕʰ
/

正齒
3等

穿/tɕʰ
/

齒頭 從/dzʰ
/ 齒頭 從/tsʰ/ ㅉ

慈 
ㅉ(ㅆ)

齒頭 從/dzʰ
/  齒頭 從/dzʰ

/ ㅈ 齒頭 從/dzʰ
/ ㅈ

正齒
2等

崇,牀 
/dʒʰ/

正齒
2等

崇,牀 
/ʈʂʰ/

ㅉ
ㅆ

正齒 牀/dʒʰ
/ 

正齒
2等

崇,牀 
/dʒʰ/

ㅅ 正齒
2等

崇/dʒʰ
/

ㅅ
ㅈ正齒

3等
船,神 
/dʑʰ/

正齒
3等

船,神 
/ʈʂʰ/ ㅆ 正齒

3等
船,神 
/dʑʰ/

齒頭 心/s/ 齒頭 心/s/

戍 ㅅ

齒頭 心/s/  齒頭 心/s/

ㅅ

齒頭 心/s/ ㅅ
ㅊ

正齒
2等

生,疏
/ʃ/

正齒
2等

生,疏
/ʂ/

正齒 審/ʃ/ 

正齒
2等

生,疏/
ʃ/

正齒
2等

生,疏
/ʃ/ ㅅ

正齒
3等

書,審
/ɕ/

正齒
3等

書,審
/ʂ/

正齒
3等

書,審/
ɕ/

正齒
3等

書,審
/ɕ/

ㅅ
ㅇ

齒頭 邪/z/ 齒頭 邪/z/
邪 ㅆ

齒頭 邪/z/  齒頭 邪/z/
ㅅ

齒頭 邪/z/ ㅅ
ㄷ

正齒
3等 禪/ʑ/ 正齒

3等 禪/ʑ/ 正齒 禪/ʒ/  正齒
3等 禪/ʑ/ 正齒

3等 禪/ʑ/ ㅅ

半
齒 日 /ȵ/ 日 /ɽ/ 穰 ㅿ 日 /ȵ/ ㅿ 日 /ȵ/ ㅿ 日 /ȵ/ ㅇ

喉
音

影 /ʔ/ 影 /ø/ 挹 ㆆ 影 /ʔ/ ㆆ 影 /ʔ/ ㅇ 影 /ʔ/ ㅇ
曉 /x/ 曉 /x/ 虛 ㅎ 曉 /x/ ㅎ 曉 /x/ ㅎ 曉 /x/ ㅎ
匣 /ɤ/ 匣 /x/ 洪 ㆅ 匣 /ɤ/ ㆅ 匣 /ɤ/ ㅎ 匣 /ɤ/ ㅎ
喩 /ø/ 喩 /ø/

欲 ㅇ 喩 /ø/ ㅇ 喩 /ø/ ㅇ 喩 /ø/ ㅇ爲 /ɤ/ 爲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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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舌音)ㆍ순음(脣音)ㆍ치음(齒音)ㆍ후음(喉音)ㆍ반치음(半齒音)ㆍ반설음(半舌音)이다. 설음

(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은 세부적으로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 중순음(重

脣音)과 경순음(輕脣音), 정치음(正齒音)과 치두음(齒頭音), 더 나아가 정치음(正齒音)은 정

치(正齒) 이등(二等)과 정치(正齒) 삼등(三等)으로 나누었다. 사성칠음 중 사성(四聲)은 평

성(平聲)ㆍ상성(上聲)ㆍ거성(去聲)ㆍ입성(入聲)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한자음의 1ㆍ2ㆍ3

ㆍ4등자(等字)와 개구(開口)와 합구(合口)도 제시할 것이다. 여기의 등(等), 개구(開口), 합

구(合口)라는 것은 개모(介母) 즉 한국어의 반모음 /i/나 /j/와 관련하여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성운학(聲韻學)의 등(等)ㆍ개구(開口)ㆍ합구(合口)54)

<표 4>에 따라 개구(開口)와 합구(合口)의 구별이란 /w/ㆍ/j/ㆍ/jw/(또는 /u/ㆍ/i/ㆍ/j/)

등 개모(介母)만의 구별이 아니라 핵모음이 /u/ㆍ/i/ㆍ/j/냐에 따르는 구별도 되는 것이다.

등(等)에 대해 설두음(舌頭音)은 1ㆍ4등(等), 설상음(舌上音)은 2ㆍ3등(等)에 출현하고, 치

두음(齒頭音)은 1ㆍ4등(等), 정치음(正齒音)은 2ㆍ3등(等)에 나타난 것이 일반적이다(김태

경 2005:153). 한국어 ㄷ구개음화의 발생 환경은 /i/나 /j/이며 성운학(聲韻學)의 측면으로

보면 설음(舌音)계의 3등(等)과 4등(等)에 속한 한자음들이다.

54) 강신항(1987),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46-447쪽을 참조.

董同龢 氏 說-中古音系
1等 2等 3等 4等

開口
合口

a
ua

a
ua

jæ
juæ

iɛ
iuɛ

藤堂 氏 說
①漢語中古音의 韻系

開口

1等
2等

介母無, 核母音이 약간 넓은 모음

3等
4等

介母 /j/, 핵모음이 약간 좁은 모음

合口

1等
2等

介母 /w/, 核母音이 약간 넓은 모음

3等
4等

介母 /jw/, 核母音이 약간 좁은 모음

②近世中國語의 韻系

開口
1等
2等

開口呼(介母無)
1等
2等

齊齒呼(介母 /j/)

合口
3等
4等

合口呼(介母 /w/)
3等
4等

撮口呼(介母 /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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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전류 문헌에 구개음화 관련 한자음 현황

1. 대상 문헌 한자음의 음운 체계

전운옥편에 수록된 자례(字例)를 정리하여 주음(注音)의 초성 /ㄷ, ㅌ, ㅈ, ㅊ/에 해당

하는 글자를 표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로부터 해당 글자의 구개음화 현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수록된 전운옥편은 다섯 판본이 있는데 아쉽지만 초간본

(初刊本)이 아닌 중간본(重刊本)이나 재간본(再刊本)이다. 가장 최초의 판본은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조(正祖)시기에 편찬된 판본이다. 판본에 따라 수록된 글자 수도 다소 차이

가 존재한다. 강신항(1993) 奎章全韻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통계하여 수록된 한자 수는

총 10,977자이다. 이 10,977자 중 중복된 글자도 존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런 경우

에 해당되면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음 변화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음을 한국어 음운 체계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전운옥편 한자음의 음운 체계 및 수록 글자수 상황

55) <표 5>의 글자 수는 강신항(1993) 奎章全韻 全韻玉篇을 근거로 통계하였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총계
ㅏ 243 40 169 125 103 159 112 166 98 158 × 120 62 189 1,744
ㅐ 31 9 1 1 3 × 1 26 × 11 × 6 26 2 117
ㅑ 4 2 × 26 1 × 67 72 75 35 × × × 11 293
ㅓ 106 × 4 2 × 59 2 86 1 1 1 × 1 31 294
ㅔ 8 × × × × × 1 8 × × × 1 × 1 19
ㅕ 193 45 152 166 62 111 219 213 231 142 × 40 32 118 1,724
ㅖ 37 × 35 8 2 × 15 60 29 15 × 26 17 25 269
ㅗ 195 32 169 107 81 98 72 132 108 42 × 24 62 126 1,248
ㅘ 123 2 × × × × 6 47 12 5 × × × 139 334
ㅙ 12 × × × × × 5 6 × 6 4 × × 7 40
 × × × × × × × × × × × ×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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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에서와 같이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는 총 10,977자이다. 이를 한국어 자

음 체계의 순서에 따라 분류하면 초성 /ㄱ/ 주음(注音)에 해당하는 한자 수는 1,670자이

고, 초성 /ㄴ/는 201자이다. 또, 초성 /ㄷ/는 663자, 초성 /ㄹ/는 741자, 초성 /ㅁ/ 주음(注

音)은 498자, 초성 /ㅂ/ 주음(注音)은 834자, 초성 /ㅅ/ 주음(注音)에 해당하는 한자는

1,104자이다. 또, 초성 /ㅇ/ 주음(注音)은 1,691자, 초성 /ㅈ/ 주음(注音)은 1,089자, 초성 /

ㅊ/ 주음(注音)은 856자, 초성 /ㅋ/ 주음(注音)은 5자, 초성 /ㅌ/ 주음(注音)은 280자, 초성

/ㅍ/ 주음(注音)은 326자, 초성 /ㅎ/ 주음(注音)에 해당하는 한자는 1,019자이다. 이러한 분

류는 규범음56)을 기준으로 계량화한 것인데, 현대한국어의 경음에 해당하는 /ㄲ, ㄸ, ㅃ,

ㅆ, ㅉ/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물론, 현대한국어에도 한자음 가운데 초성이

경음으로 시작하는 예는 거의 없지만57) 전운옥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의 편리상

56) 이준환(2014:19)은 “全韻玉篇에 실려 있는 한자음으로 規範音, 正音, 俗音의 모습을 알 수 있다. 規

範音은 漢字 바로 아래에 아무 표시 없이 제시되어 있는 ‘一일, 七칠’과 같은 음이고, 正音은 ‘迍쥰正둔, 

塤훤正훈’과 같이 제시되어 있는 음이고, 俗音은 ‘姬긔俗희, 摛치俗리’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漢字音이

다. 이 중 規範音은 奎章全韻의 음과 같은 것이고, 正音은 奎章全韻과 華東正音通釋韻考의 한자

음이 다를 경우에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漢字音을 실어 놓은 것으로, 華東正音通釋韻考의 한자음이

라는 의미를 지닌다. 俗音은 약 620자가 실려 있는데, 앞서 언급한 華東正音通釋韻考의 俗音과 겹치

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따라서 全韻玉篇에 실린 俗音과 華東正音通釋韻考에 실린 

俗音을 현실 한자음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거나, 한자음 변화의 원인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거나, 東音의 

층위를 연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했다.

57) 주지하듯이 ‘끽(喫), 쌍(雙), 씨(氏)’ 정도가 있을 뿐이다.

 1 × × × × × × × × × × × × × 1
ㅚ 49 8 × 22 × × 3 17 2 16 × 12 × 72 201
ㅛ 77 12 38 42 19 × 75 121 40 76 × 8 42 41 591
ㅜ 173 12 62 27 88 173 32 104 45 28 × 14 13 59 830
 × × × × × × × × × × × × × 1 1
ㅝ 29 × × × × × × 62 × × × × × 13 104
 × × × × × × × 1 × × × × × × 1
ㅞ 26 × × × × × × × × × × × × 12 38
ㆊ 1 × × × × × × × × × × × × × 1
ㅟ 9 × × 3 × × × 61 × 1 × × × 13 87
ㅠ 57 12 × 83 × × 184 166 88 114 × × 2 31 737
ㆌ × × × × × × × × × 17 × × × × 17
ㅡ 99 2 × 22 6 9 35 68 49 18 × 5 3 38 354
ㅢ 107 × × × × × 10 52 × 9 × × × 37 215
ㅣ 37 22 3 100 82 171 151 180 187 114 × 1 51 9 1,108

ㆍ,ㆎ 53 3 30 7 51 54 114 43 124 48 × 23 15 43 608
총계 1670 201 663 741 498 834 1104 1691 1089 856 5 280 326 1019 10,9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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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이런 분류 방식은 엄격하게 하나의 초성만에 해당하는 한자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 밑에 첫 주음(注音) 즉 규범음을 기준으로 통계하였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

과 같다.

車: 거 輅也輿輪總名◯魚 챠 義同姓也◯麻 <전운옥편 下卷 49a>

鉆: 검 大犂◯鹽鈐通 텹 鐵銸◯葉 <전운옥편 下卷 55b>

위의 예를 보면 ‘車’의 주음(注音)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거’는 규범음이고 ‘챠’

는 이음(異音)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취급하는 한자음은 주로 규범음

즉 ‘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주음(注音)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鉆’의 주음(注音)도 두 가

지가 있으며 ‘검’은 규범음이고 ‘텹’은 이음(異音)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 ‘鉆’은 초성 /

ㄱ/ 주음(注音)에 해당하는 계열에 속한다. 하지만 ‘鉆’의 이음(異音)으로 된 ‘텹’은 한국어

구개음화의 실현 조건에 만족하여 구개음화 양상을 분석할 때는 다시 ㄷ구개음화 계열에

귀속하여 고찰하기도 한다.

또한 전운옥편의 한자 주음(注音)은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을 동시에 수록하고 있으

니 이런 상황에 주음(注音)이 두 개나 더 이상일 경우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전운옥편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을 연구할 때 한자의 주음(注音)이 ‘X正Y’하고 ‘X俗Y’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길경 외(2021)에 따르면 ‘X’음은 규장전운의 규범음이고58) 위의 ‘車’와

‘鉆’과 같이 ‘X’음은 바로 ‘거’와 ‘검’이다. ‘正Y’의 Y음은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음을 반

영하고 있고 ‘俗Y’의 Y음은 당시 한국의 시음(時音)을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자 주

음(注音)을 통계할 때 ‘X음’의 초성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어 구개음화의 실현 조건에 만족

하면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X正Y’와 ‘X俗Y’의 한자 주음(注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跈: 년正뎐 踐也◯銑蹍同 <전운옥편 下卷 47b>

聶: 녑俗셥 附耳私語姓也 졉 同䐑◯葉 <전운옥편 下卷 24b>

58) 이길경 외(2021), ｢全韻玉篇 漢字音의 正音 연구–牙ㆍ舌ㆍ脣音의 聲母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98집,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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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와 ‘鉆’과 마찬가지로 ‘跈’과 ‘聶’의 주음(注音)은 초성 /ㄴ/계열에 속하지만 ‘跈’의 정

음 ‘뎐’과 ‘聶’의 이음 ‘졉’은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자례를 모아서 분석

하겠다.

<표 5>를 보면 전운옥편의 한자 주음(注音)은 총 14개의 자음과 28개의 모음이 포함

되어 있다. ‘×’는 그 계열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전석요에 수록된 한자음의 음운 체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자전석요 수록된 한자음의 음운 체계 상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ㅺ ㅼ ㅽ ㅆ ㅾ 총계

ㅏ √ √ √ √ √ √ √ √ √ √ × √ √ √ √ √ √ √ √ -
ㅐ √ √ √ √ √ × √ √ × √ × √ √ √ × × × × × -
ㅑ √ √ × √ √ × √ √ √ √ × × × √ × × × × × -
ㅓ √ × √ √ × √ √ √ √ √ √ × √ √ × × × × × -
ㅔ √ × × × × × √ √ × × × √ × √ × × × × × -
ㅕ √ √ √ √ √ √ √ √ √ √ × √ √ √ × × √ × × -
ㅖ √ × √ √ √ × √ √ √ √ × √ √ √ × × × × × -
ㅗ √ √ √ √ √ √ √ √ √ √ × √ √ √ × √ × × × -
ㅘ √ √ × × × × √ √ √ √ × × × √ × × × × × -
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ㅚ √ √ × √ × × √ √ √ √ × √ × √ × × × × × -
ㅛ √ √ √ √ √ × √ √ √ √ × √ √ √ × × × × × -
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ㅞ √ × × × × × × × × × × × × √ × × × × × -
ㆊ √ × × × × × × × × × × × × × × × × × × -
ㅟ √ × × √ × × × √ × √ × × × √ √ × × × × -
ㅠ √ √ × √ × × √ √ √ √ × × √ √ × × × × × -
ㆌ × × × × × × × ×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
ㅢ √ × × × × × √ √ × √ × × × √ × × × × × -
ㅣ √ √ √ √ √ √ √ √ √ √ × √ √ √ √ × × × × -

ㆍ,ㆎ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16,29559)



- 59 -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전석요에 수록된 한자는 총 16,295자이다. 자전석요
의 한자 주음(注音)은 총 19개의 자음과 28개의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표 6>을 보면 
자전석요의 자음은 전운옥편보다 훨씬 풍부하며 많이 나타난다. 이는 근대 및 개화기

시기에 한국어의 자음은 /ㅆ/인 각자병서와 /ㅺ, ㅼ, ㅽ, ㅾ/ 등의 합용병서가 과도하게 출

현되었는데, 그래서 자전석요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한다. 하지만 

신자전의 음운 체계에는 근대 및 개화기 시기의 한국어 특색도 보인다.

<표 7> 신자전 수록된 한자음의 음운 체계 상황60)

59) <표 6>의 글자 수는 지석영(1909) 자전석요를 근거로 통계하였다.

60) <표 6>와 <표 7>에 제시한 자전석요와 신자전에 수록된 모든 한자 자례 및 대응한 한자음은 시간

상의 관계로 인해 일일이 통계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의 연구 과제로 더 세밀한 고찰을 

하여 전면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표의 ‘√’는 그 계열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존재함을 의미하

며 ‘×’는 그 계열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6>과 <표 7>을 통

해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시대적 음운 체계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다.

61) <표 7>의 글자 수는 조선광문회(1919) 신자전을 근거로 통계하였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ㅺ ㅼ ㅽ ㅆ ㅾ 총계
ㅏ √ √ √ √ √ √ √ √ √ √ × √ √ √ √ √ √ √ √ -
ㅐ √ √ √ √ √ × √ √ × √ × √ √ √ × × × × × -
ㅑ √ √ × √ √ × √ √ √ √ × × × √ × × × × × -
ㅓ √ × √ √ × √ √ √ √ √ √ × √ √ × × × × × -
ㅔ √ × × × × × √ √ × × × √ × √ × × × × × -
ㅕ √ √ √ √ √ √ √ √ √ √ × √ √ √ × × √ × × -
ㅖ √ × √ √ √ × √ √ √ √ × √ √ √ × × × × × -
ㅗ √ √ √ √ √ √ √ √ √ √ × √ √ √ × √ × × × -
ㅘ √ √ × × × × √ √ √ √ × × × √ × × × × × -
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ㅚ √ √ × √ × × √ √ √ √ × √ × √ × × × × × -
ㅛ √ √ √ √ √ × √ √ √ √ × √ √ √ × × × × × -
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ㅞ √ × × × × × × × × × × × × √ × × × × × -
ㆊ √ × × × × × × × × × × × × × × × × × × -
ㅟ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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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신자전의 음운 체계는 자전석요와 일치하며 수록 한자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지만 20세기 초의 자음 특색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자전의 한자음 체계는 자전류 문헌의 규범적인 발음도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당시 한

자음의 현실 발음도 고려해야 한다.

2. 대상 문헌 구개음 환경의 한자음 양상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 가운데 구개음화와 관련된 한자

음의 통계도 필요하다. 즉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비교ㆍ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구개음화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ㄷ>ㅈ, ㅌ>ㅊ’, 구개음화

의 과도교정은 ‘ㅈ>ㄷ, ㅊ>ㅌ’ 등으로 볼 수 있다(배영환 2020:63). 또, 구개음화의 발생

환경은 /i, j/ 앞이다. 그러므로 전운옥편의 한자 주음(注音) 가운데 구개음화 실현 조건

에 만족하는 한자의 분포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 가운데

‘ㄷ, ㅌ, ㅈ, ㅊ + i, j’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 수록 한자의 구개음화 관련 상황

62) ‘ㅈ+ㅠ’ 계열의 ‘冑’와 ‘ㅊ+ㅣ’ 계열의 ‘踸’는 전운옥편에서 두 번 중복되었으므로 <표 8>에 해당 두 

글자를 제외하여 제시한다. 아래 내용에서도 1,595자를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ㅑ ㅕ ㅛ ㅠ ㅣ ㅖ 총계
ㄷ 댜 뎌 됴 듀 디 뎨

0 170 41 2 6 38 257
ㅌ 탸 텨 툐 튜 티 톄

0 44 9 0 0 28 81
ㅈ 쟈 져 죠 쥬 지 졔

ㅠ √ √ × √ × × √ √ √ √ × × √ √ × × × × × -
ㆌ × × × × × × × ×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
ㅢ √ × × × × × √ √ × √ × × × √ × × × × × -
ㅣ √ √ √ √ √ √ √ √ √ √ × √ √ √ √ × × × × -

ㆍ,ㆎ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13,0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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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 주음(注音) 가운데 한국어의 구

개음화 실현 환경과 관련되는 한자를 계량화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어 구개음화의 실

현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는 1,595자를 확인하였다63). 이 가운데 ‘ㄷ+i, j’의 환경에 있는 한

자는 257자이다. 또, ‘ㅌ+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는 81자이다. 이들은 구개음화가 아직 이

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구개음화의 과도교정과 관련이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인 상황은 다른 시기의 문헌들의 한자음과 대조하면서 검토해봐야 한다64). 이와 달리 ‘ㅈ

+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는 708자로 나타나고 ‘ㅊ+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는 549자로 확

인된다. 초성 /ㅈ/이나 /ㅊ/로 표기된 한자음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구

개음화 현상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구개음화가 적용되었는지 또는 과도교정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중세한국

어 시기의 한자음과 대비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

음을 수록해 놓은 권인한(2009)과 남광우(1995)를 중심으로 수록된 한자들과 비교하여 구

개음화 실현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권인한(2009)은 15세기와 16세기의 언해서, 초학서

(初學書) 등을 대상으로 한자음을 종합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파악하

기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시 해당 자료에 수록된 한자는 5,340여 자 정도라서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수와도 차이가 있다. 또, 전운옥편의 한자는 한국어에서 자주

쓰지 않는 것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전운옥편의 수록된 한자 전부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확인 가능한 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는 것도 의미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 8>에 제시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를 기준으로 하

여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의 주음(注音) 상황도 확인하여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63) <표 7>과 <표 8>에 제시된 수치는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표 7>의 수치에는 전운옥

편의 모든 한자를 제시하였으며 <표 8>에서는 중복된 글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64) <표 8>의 ‘ㄷ+i, j’ 환경에 있는 257개의 한자음과 ‘ㅌ+i, j’ 환경에 있는 81개의 한자음은 구개음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80 252 44 101(100) 193 39 708
ㅊ 챠 쳐 쵸 츄 치 쳬

36 159 91 131 117(116) 16 549
총계 116 625 187 232 316 121 1,5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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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세한국어 시기 한자음과의 대조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1,595개의 한자를 기준으로 전
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서의 주음(注音)은 각자 어떤 상황인지 이 자례들은 중세

한국어 시기의 음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다시

<표 8>을 근거하여 전운옥편에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이 1,595자의 한자음을 환경별

로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ㄷ+i, j 해당 예 총 257자: ㄷ+i 6자, ㄷ+j 251자

2) ㅌ+i, j 해당 예 총 81자: ㅌ+i 0자, ㅌ+j 81자

3) ㅈ+i, j 해당 예 총 708자: ㅈ+i 92자, ㅈ+j 616자

4) ㅊ+i, j 해당 예 총 549자: ㅊ+i 117자, ㅊ+j 432자

위에 제시한 글자 중 중세시기 한국 한자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는 730자가 있다.

아래는 확인할 수 있는 730자를 전제로 대조하면서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자서의 한

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는 730자를 확인하였다65). 아래는 한국

어 음운구조에 따라 제시할 것이다.

<표 9> 초성 및 중성 구조가 ㄷ+ㅕ인 자례

65) 자료마다 수록된 글자 수도 다르고 같은 글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본 논문에서 권인한(2009) 

및 남광우(1995)에서 수록된 중세음을 참고 기준으로 하되 전운옥편에 수록된 해당 글자와 비교하여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의 시대적 변천과 완성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66)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표에 제시된 전운옥편 주음은 한자 자례 바로 밑에의 자음 즉 규범음을 취하

고, 그 외에 구개음 환경과 관련된 정음(正音)이나 속음(俗音), 이음(異音) 등을 몇몇도 취한다. 자전석

요 주음은 원음(原音) 즉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시음(時音) 즉 당시 한자의 현실 발음을 취한다. 신

자전 주음은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거의 전운옥편 주음과 일치하게 제시한다. 

67) <표 9>의 ‘顚’은 개합(開合)과 등(等)을 확인할 수 없어 빈칸으로 표시한다. 아래 표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똑같이 빈칸으로 표시한다.

68) <표 9>의 ‘殄, 迭, 跌, 垤, 絰, 耋’은 전운옥편 주음이 ‘X俗Y’로 표시하고 X는 규범음이고 俗Y의 Y는 

당시의 현실 발음이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字典釋要 新字典 漢語中古音 擬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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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音 原音/俗音66) 注音
弤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觝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低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詆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邸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羝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牴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柢 뎌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氐 뎌 뎌 뎌/저 뎌 知開三全清 ȶjei
覿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的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鏑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逖 뎍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迪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荻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敵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菂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ɛk
靮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糴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趯 뎍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滴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狄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嫡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笛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翟 뎍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蹢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適 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腆 뎐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巓 뎐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靦 뎐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畋 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顚 뎐 뎐 뎐/전 뎐 端  全清67) tien
電 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奠 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殿 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典 뎐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癲 뎐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淀 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田 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甸 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殄 뎐 뎐俗딘68) 뎐/전, 딘/진 뎐俗딘 定開四全濁 dʰiɛn
迭 뎔 뎔俗딜 뎔/절, 딜/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跌 뎔 뎔俗딜 뎔/절, 딜/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垤 뎔 뎔俗딜 뎔/절, 딜/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絰 뎔 뎔俗딜 뎔/절, 딜/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耋 뎔 뎔俗딜 뎔/절, 딜/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簟 뎜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坫 뎜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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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제시된 7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ㅕ’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ㅕ, ㄷ+, ㄷ+, ㄷ+, ㄷ+

, ㄷ+, ㄷ+’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 대조하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자전석요에서의 원음(原音)

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지만 시음(時音)은 이미 구개음화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전석요보다 간행 시기가 몇 년 늦은 신자전은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거쳐야 되지만 전
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9>에 제시된 글자들이 대부분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32개, 투모자(透母字) 8개,

정모자(定母字) 29개,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개가 있다. 설두음(舌頭音) 계열의

니모(泥母)와 아음(牙音) 계열의 이모자(以母字)가 각각 1개가 있다. 한어중고음에 따라 개

음(介音) /i/나 /j/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개구도(開口度)의 높

이에 따라 삼등자(三等字)나 사등자(四等字)이다. <표 9>의 한자음은 /i/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도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點 뎜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墊 뎜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店 뎜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鮎 뎜 뎜 뎜/점 뎜 泥開四次濁 niɛm
蝶 뎝 뎝 뎝/접 뎝 透開四次清 tʰiɛp
楪 뎝 뎝 뎝/접 뎝 以開三次濁 0jæp
庭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飣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亭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汀 뎡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艇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訂 뎡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鞓 뎡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挺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蜓 뎡 뎡, 뎐 뎡/정, 전 뎡, 뎐 定開四全濁 dʰieŋ(dʰiɛn)
頂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鼎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廷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疔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ɛŋ
釘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定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停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顁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丁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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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글자들은 대부분은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한다. 문헌

의 간행 시기를 참고하여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에서 설두음자(舌頭音字)의

구개음화 실현은 최초 18세기 말기 이후 20세기 초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본다69).

<표 1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ㅛ인 자례

<표 10>에 제시된 15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ㅛ’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한자음들이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어 중세음과 대조해 보면

전운옥편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전석요에서의 원음

(原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지만 시음(時音)은 이미 구개음화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신자전의 한자음은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

고 볼 수 없다.

69) 19세기에 간행된 옥편과 자전류 문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자

석류 문헌에 수록된 한자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갑오천자문(1894)에서 ‘天(텬), 地(디), 宙(듀), 張

(댱), 調(됴), 致(티), 珎(딘), 重(듕), 帝(뎨), 鳥(됴), 弔(됴), 朝(됴), 體(톄), 場(댱), 貞(뎡), 傳(뎐), 聽

(텽), 澄(딩), 籍(뎍), 弟(뎨), 顚(뎐), 逐(튝), 持(디), 殿(뎐), 帳(댱), 轉(뎐), 典(뎐), 旦(됴), 丁(뎡), 趙

(됴), 亭(뎡), 田(뎐), 池(디), 庭(뎡), 黜(튤), 直(딕), 中(듕), 寵(툥), 的(뎍), 抽(튜), 條(됴), 彫(됴), 適

(뎍), 腸(댱), 晝(듀), 嫡(뎍), 牋(뎐), 牒(텹), 釣(됴), 眺(됴)’ 등 한자음들은 19세기 말경에 아직 구개음

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하여 자서류 한자음 구개음화의 확산 속도가 19세기 동안에 아주 느

린 정도로 진행하고 있음을 추정한다.

70) <표 10>의 ‘弔’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됴’는 규범음이고, ‘뎌’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

우도 마찬가지다.

71) <표 10>의 ‘調’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됴’는 규범음이고, ‘쥬’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

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眺 됴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雕 됴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蜩 됴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彫 됴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條 됴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鵰 됴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鳥 됴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糶 됴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凋 됴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蓧 됴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鰷 됴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釣 됴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弔70) 됴 됴, 뎌 됴/조 됴, 뎌 端開四全清 tiɛu
銚 됴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調71) 됴 됴, 쥬 됴/조, 도 됴, 쥬 定開四全濁 dʰiɛ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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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0>에 제시된 글자들이 모두 설음

(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7개, 투모자(透母字) 4개, 정모자

(定母字) 4개가 있다. <표 10>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

고음에서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0>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글자들은 모두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한다. 하지만 <표 9>와

같이 <표 10>의 한자음들도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
석요에 이르러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ㄷ+ㅛ’에

해당하는 이 한자음들도 설두음(舌頭音)에 속하여 구개음화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완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ㅣ인 자례

<표 11>에 제시된 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ㅣ’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한자음들이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어 중세음과 대조해 보면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전석요에서의 시

음(時音)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석요보다 간행 시기

가 더 늦은 신자전은 여전히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1>에 제시된 2글자가 하나는 설음

(舌音) 계열의 정모(定母)에 속하고 하나는 정치음(正齒音) 계열의 선모(船母)에 속한다.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도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표 11>에 있는 두 글

자도 전운옥편에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까지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의 간행 시기를 참고하여 이 글자들의 구개음화 실현

도 최초 18세기 말기 이후 20세기 초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표 1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ㅖ인 자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舐 디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ʑʰje
地 디 디 디/지 디 定開三全濁 dʰjei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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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 제시된 1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ㅖ’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글자들이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으며 중세음과 대조해 보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석요에
서의 시음(時音)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전석요보다 간
행 시기가 더 늦은 신자전은 여전히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2>에 제시된 글자들이 모두 설음(舌

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투모자(透母字) 1개, 정모자(定

母字) 14개가 있다. 한어중고음에 따라 개음(介音) /i/나 /j/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개구도(開口度)의 높이에 따라 삼등자(三等字) 혹은 사등자(四等字)이

다. <표 12>의 한자음은 /i/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도 사등자(四等字)로 속

하여 구개음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10>과 같이 <표 12>의 글자들은 모두 설두

음(舌頭音)에 해당하여 구개음화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ㅕ인 자례

稊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題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踶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帝 뎨 뎨 뎨/졔 뎨 端開四全清 tiɛi
梯 뎨 뎨 뎨/졔 뎨 透開四次清 tʰiɛi
弟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醍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娣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第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悌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堤 뎨 뎨 뎨/졔 뎨 端開四全清 tiɛi
鵜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啼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蹄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綈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提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荑 뎨 뎨 뎨/졔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蜴 텩 텩 텩/척 텩 以開三次濁 0jɛk
剔 텩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倜 텩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滌 텩 텩 텩/척 텩 定開四全濁 dʰi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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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에 제시된 18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ㅌ+ㅕ’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ㅌ+, ㅌ+, ㅌ+, ㅌ+,

ㅌ+, ㅌ+’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 대조하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

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석요까지의 시음(時音)을 보면 이

한자음들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보면 전운옥편
의 주음(注音)과 같아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3>에 제시된 글자들이 대부분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투모자(透母字) 13개,

정모자(定母字) 3개가 있다. 이 외에 아음(牙音) 계열의 이모자(以母字)가 한 개가 있다.

이 한자음들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 사등자(四等字)에 속

한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 환경에 해당되어 구개음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13>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글자들은 대부분은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한다. 이로 보

아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이 한자음들도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여 구개

음화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ㅛ인 자례

72) <표 14>의 ‘髑’은 전운옥편 주음이 X正Y로 표시하고 X는 규범음이고 正Y의 Y는 화동정음통석운고
에 주음된 정음 즉 화음(華音)을 승계한 것이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惕 텩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天 텬 텬 텬/천 텬 透開四次清 tʰiɛn
餮 텰 텰 텰/철 텰 透開四次清 tʰiɛt
 텰 텰 텰/철 텰 透開四次清 tʰɛt
甛 텸 텸 텸/첨 텸 定開四全濁 dʰiɛm
舔 텸 텸 텸/첨 텸 透    次清 tʼiɛm
忝 텸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iɛm
添 텸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iɛm
餂 텸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ɛm
帖 텹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貼 텹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牒 텹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疉 텹 텹 텹/첩 텹 端    全清 tiep
聽 텽 텽 텽/청 텽 透開四次清 tʰieŋ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齠 툐 툐 툐/초 툐 端開四全清 tɛ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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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에 제시된 3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ㅌ+ㅛ’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ㅌ+ㅛ, ㅌ+’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 대조하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을 보면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전의 음은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실

현되었음을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4>에 제시된 글자들이 모두 설음

(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상음(舌上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다.

/j/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 사등자(四等字)에 속하는데 ‘髑’자는 일등자(一等字)

에 속한다. ‘髑’은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볼 때 설음(舌音)계의 합구 세음자(細音字)가 아니

므로 구개음화 발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

며 자전석요까지는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설음(舌音)계의 한

자음 구개음화는 고정된 조건 이외의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한다고 알 수 있다. 나머지 2

글자도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지만 신자전에는 한자음 구개음

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볼 수 없고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과도교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위의 자전석요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들도

설상음(舌上音)이 아닌 설두음(舌頭音)에 속한다.

<표 1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ㅖ인 자례

73) <표 15>의 ‘睇, 逮, 棣’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톄’는 규범음이고, ‘뎨, , ’는 각각 ‘睇, 逮, 棣’

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貂 툐 툐 툐/초 툐 端開四全清 tiɛu
髑72) 툑 독正툑 툑/촉 독正툑 定合一全濁 dʰuk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蝃 톄 톄 톄/쳬 톄 端開四全清 tiɛi
涕 톄 톄 톄/쳬 톄 透開四次清 tʰiɛi
締 톄 톄 톄/쳬 톄 定開四全濁 dʰiɛi
禘 톄 톄 톄/쳬 톄 定開四全濁 dʰiɛi
髢 톄 톄 톄/쳬 톄 定開四全濁 dʰiɛi
諦 톄 톄 톄/쳬 톄 端開四全清 tiɛi
替 톄 톄 톄/쳬 톄 透開四次清 tʰiɛi
嚔 톄 톄 톄/쳬 톄 端開四全清 tɛ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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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 제시된 13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ㅌ+ㅖ’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글자들이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으며 전운옥편 간행 시기

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규범음을 유
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자
전에는 똑같이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5>에 제시된 글자들이 모두 설음(舌

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3개, 투모자(透母字) 4개, 정모자(定

母字) 6개가 있다. 한어중고음에 따라 개음(介音) /i/나 /j/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개구도(開口度)의 높이에 따라 삼등자(三等字) 혹은 사등자(四等字)에

속한다. <표 15>의 한자음은 /i/ 환경에 해당되어 한어중고음에 사등자(四等字)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 환경이 되어 구개음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과 대조하면 위 한자음들은 전운옥편에서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에서는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신
자전의 한자 규범음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동일하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볼

수 없다.

<표 1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ㅑ인 자례

74) <표 16>의 ‘藉, 炙, 杓’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쟈, 쟈, 표’는 각각의 규범음이고, ‘젹, 젹, 쟉’은 각

각 ‘藉, 炙, 杓’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遰 톄 톄 톄/쳬 톄 定開四全濁 dʰiɛi
體 톄 톄 톄/쳬 톄 透開四次清 tʰiɛi

睇73) 톄 톄, 뎨 톄/쳬, 제 톄, 뎨 透開四次清 tʰiɛi
逮 톄 톄 톄/쳬,  톄 定開四全濁 dʰiɛi
棣 톄 톄 톄/쳬,  톄 定開四全濁 dʰiɛi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者 쟈 쟈 쟈/자 쟈 章開三全清 tɕja
柘 쟈 쟈 쟈/자 쟈 章開三全清 tɕja
赭 쟈 쟈 쟈/자 쟈 章開三全清 tɕja
這 쟈 쟈 쟈/자 쟈 疑開三次濁 ŋjæ̆n

藉74) 쟈 쟈, 젹 쟈/자 쟈, 젹 從開三全濁 dzʰja
炙 쟈 쟈, 젹 쟈/자 쟈, 젹 章開三全清 tɕja
姐 쟈 쟈俗져 쟈/자 쟈俗져 精開三全清 tsja
碏 쟉 쟉 쟉/작 쟉 清開三次清 tsʰjɑ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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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에 제시된 4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ㅑ’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ㅑ, ㅈ+, ㅈ+’으로 구

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 대조하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자전석요에서의 원음(原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

지만 시음(時音)에 이미 구개음화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보다 간행 시기

몇 년 늦은 신자전은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거쳐야 되지만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

하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6>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

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8개, 청모자(淸母字) 3개, 종모

綽 쟉 쟉 쟉/작 쟉 昌開三次清 tɕʰjɑk
妁 쟉 쟉 쟉/작 쟉 章開三全清 tɕjɑk
嚼 쟉 쟉 쟉/작 쟉 從開三全濁 dzʰjɑk
雀 쟉 쟉 쟉/작 쟉 精開三全清 tsjɑk
爵 쟉 쟉 쟉/작 쟉 精開三全清 tsjɑk
勺 쟉 쟉 쟉/작 쟉 章開三全清 tɕjɑk
鵲 쟉 쟉 쟉/작 쟉 清開三次清 tsʰjɑk
灼 쟉 쟉 쟉/작 쟉 章開三全清 tɕjɑk
杓 쟉, 표 표, 쟉 쟉/작, 표 표, 쟉 禪開三全濁 ʑjɑk
獐 쟝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槳 쟝 쟝 쟝/장 쟝 精開三全清 tsjɑŋ
麞 쟝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鏘 쟝 쟝 쟝/장 쟝 清開三次清 tsʰjɑŋ
漿 쟝 쟝 쟝/장 쟝 精開三全清 tsjɑŋ
獎 쟝 쟝 쟝/장 쟝 精開三全清 tsjɑŋ
將 쟝 쟝 쟝/장 쟝 精開三全清 tsjɑŋ
匠 쟝 쟝 쟝/장 쟝 從開三全濁 dzʰjɑŋ
章 쟝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嬙 쟝 쟝 쟝/장 쟝 從開三全濁 dzʰjɑŋ
薔 쟝 쟝 쟝/장 쟝 從開三全濁 dzʰjɑŋ
蔣 쟝 쟝 쟝/장 쟝 精開三全清 tsjɑŋ
掌 쟝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墻 쟝 쟝 쟝/장 쟝 從開三全濁 dzʰjɑŋ
障 쟝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彰 쟝 쟝正챵 쟝/장, 창 쟝正챵 章開三全清 tɕjɑŋ
場 댱 쟝 쟝/장 쟝 澄開三全濁 ȡʰjɑŋ
丈 댱 쟝 쟝/장 쟝 澄開三全濁 ȡʰjɑŋ
杖 댱 쟝 쟝/장 쟝 澄開三全濁 ȡʰjɑŋ
長 댱 쟝 쟝/장 쟝 知開三全清 ȶjɑŋ
張 댱 쟝 쟝/장 쟝 知開三全清 ȶjɑŋ
腸 댱 쟝 쟝/장 쟝 澄開三全濁 ȡʰjɑŋ
仗 댱 쟝 쟝/장 쟝 澄開三全濁 ȡʰjɑŋ
帳 댱 쟝正챵 쟝/장, 창 쟝, 쟝正챵 知開三全清 ȶjɑ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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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從母字) 6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 삼등자(三等字)인 장모자(章母字) 13개, 창모자(昌

母字) 1개, 선모자(禪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3개, 징

모자(澄母字) 5개가 있고 아음(牙音)인 의모자(疑母字) 1개가 있다. <표 16>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 개구(開口)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

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한

자음은 원래부터 초성에 /ㅈ/로 주음(注音)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6>에 구개음화가 발생한 한자음들은 모두 설상음(舌上音)에 속한다고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설상음(舌上音)에 있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

가 완성되었으며 설두음자(舌頭音字)에 비해 일찍 이루어졌다.

<표 1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ㅕ인 자례

75) <표 17>의 ‘撰’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찬’은 규범음이고, ‘젼’은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

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6) <표 17>의 ‘跧’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잔’은 규범음이고, ‘젼’은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

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7) <표 17>의 ‘鯖, 菁’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졍’은 규범음이고, ‘쳥’은 ‘鯖, 菁’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8) <표 17>의 ‘摘’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젹’은 규범음이고, ‘뎍’은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

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翥 져 져 져/저 져 章開三全清 tɕjo
沮 져 져 져/저 져 精開三全清 tsjo
菹 져 져 져/저 져 莊開三全清 tʃjo
咀 져 져 져/저 져 精開三全清 tsjo
葅 져 져 져/저 져 莊合三全清 ʧiɔ
諸 져 져 져/저 져 章開三全清 tɕjo
蛆 져 져 져/저 져 精開三全清 tsjo
雎 져 져 져/저 져 清開三次清 tsʰjo
疽 져 져 져/저 져 清開三次清 tsʰjo
渚 져 져 져/저 져 章開三全清 tɕjo
杵 져 져 져/저 져 昌開三次清 tɕʰjo
苴 져 져 져/저, 차 져 精開三全清 tsjo
且 져 져 져/저, 차 져 精開三全清 tsjo
煮 져 져俗쟈 져/저, 차 져 章開三全清 tɕjo
勣 젹 젹 젹/적 젹 精開四全清 tsiek
踖 젹 젹 젹/적 젹 精開三全清 tsjɛk
襀 젹 젹 젹/적 젹 精開三全清 tsjɛk
籍 젹 젹 젹/적 젹 從開三全濁 dzʰjɛk
寂 젹 젹 젹/적 젹 從開四全濁 dzʰiek
赤 젹 젹 젹/적 젹 昌開三次清 tɕʰjɛ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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迹 젹 젹 젹/적 젹 精開三全清 tsjɛk
磧 젹 젹 젹/적 젹 清開三次清 tsʰjɛk
跡 젹 젹 젹/적 젹 精開三全清 tsjɛk
蹟 젹 젹 젹/적 젹 精開三全清 tsjɛk
績 젹 젹 젹/적 젹 精開四全清 tsiek
積 젹 젹 젹/적 젹 精開三全清 tsjɛk
鐫 젼 젼 젼/전 젼 精合三全清 tsjuæn
鱣 젼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舛 젼 젼 젼/전 젼 昌合三次清 tɕʰjuæn
鸇 젼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湔 젼 젼 젼/전 젼 從開四全濁 dzʰiɛn
前 젼 젼 젼/전 젼 從開四全濁 dzʰiɛn
箭 젼 젼 젼/전 젼 精開三全清 tsjæn
錢 젼 젼 젼/전 젼 從開三全濁 dzʰjæn
甎 젼 젼 젼/전 젼 章合三全清 tɕjuæn
顓 젼 젼 젼/전 젼 章合三全清 tɕjuæn
剪 젼 젼 젼/전 젼 精開三全清 tsjæn
煎 젼 젼 젼/전 젼 精開三全清 tsjæn
痊 젼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全 젼 젼 젼/전 젼 從合三全濁 dzʰjuæn
戰 젼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悛 젼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饘 젼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翦 젼 젼 젼/전 젼 精開三全清 tsjæn
牋 젼 젼 젼/전 젼 精開四全清 tsiɛn
箋 젼 젼 젼/전 젼 精開四全清 tsiɛn
旃 젼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氈 젼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專 젼 젼 젼/전 젼 章合三全清 tɕjuæn
剸 젼 젼 젼/전 젼 章合三全清 tɕjuɛn
羶 젼 션俗젼 젼/전, 선 션俗젼 書開三全清 ɕjæn

撰75) 젼 찬, 젼 젼/전, 찬 찬, 젼 崇合二全濁 dʒʰuan
跧76) 젼 잔, 젼 젼/전 잔, 젼 精合三全清 tsjuen
截 졀 졀 졀/절 졀 從    全濁 dz‘iet
節 졀 졀 졀/절 졀 精開四全清 tsiɛt
竊 졀 졀 졀/절 졀 清開四次清 tsʰiɛt
癤 졀 졀 졀/절 졀 精開四全清 tsiɛt
絶 졀 졀 졀/절 졀 精合三全清 tsiuæt
梲 졀 졀 졀/절 졀 透合一次清 tʰuət
拙 졀, 졸 졀俗졸 졀/절, 졸 졀俗졸 章合三全清 tɕjuæt
茁 줄, 졀 굴正줄 졀/절,줄, 굴 굴正줄 知開三全清 ȶjet
痁 졈 졈 졈/점 졈 書開三全清 ɕjæm
占 졈 졈 졈/점 졈 章開三全清 tɕjæm
漸 졈 졈 졈/점 졈 精開三全清 tsjæm
僭 졈 졈正 졈/점,  졈正 精開四全清 tsiɛm
苫 졈 셤正졈 졈/점, 섬 셤正졈 書開三全清 ɕjæm
接 졉 졉 졉/접 졉 精開三全清 tsjæp
椄 졉 졉 졉/접 졉 精開三全清 tsjæp
淨 졍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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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 졍 졍 졍/정 졍 精開三全清 tsjɛŋ
精 졍 졍 졍/정 졍 精開三全清 tsjɛŋ
睛 졍 졍 졍/정 졍 精開三全清 tsjɛŋ
政 졍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鉦 졍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旌 졍 졍 졍/정 졍 精開三全清 tsjɛŋ
正 졍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征 졍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靖 졍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靜 졍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晶 졍 졍 졍/정 졍 精開三全清 tsjɛŋ
整 졍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穽 졍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阱 졍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情 졍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鯖77) 졍 졍, 쳥 졍/정, 청 졍, 쳥 章開三全清 tɕjɛŋ
菁 졍 졍, 쳥 졍/정, 청 졍, 쳥 精開三全清 tsjɛŋ
蜻 졍 졍正쳥 졍/정, 청 졍正쳥 清開四次清 tsʰieŋ
篨 뎨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筯 뎌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楮 뎌 져 져/저 져 徹開三次清 ȶʰjo
箸 뎌 져 져/저 져 知開三全清 ȶjo
貯 뎌 져 져/저 져 知開三全清 ȶjo
除 뎌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苧 뎌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猪 뎌 져 져/저 져 知開三全清 ȶjo
瀦 뎌 져 져/저 져 知開三全清 ȶjo
杼 뎌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摴 뎌 져 져/저 져 徹開三次清 ȶʰjo
豬 뎌 져 져/저 져 知開三全清 ȶjo
儲 뎌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著 뎌 져 져/저 져 知開三全清 ȶjo
樗 뎌 져 져/저 져 徹合三次清 ȶʰiɔ
謫 뎍 젹 젹/적 젹 澄開二全濁 ȡʰæk

摘78) 뎍 젹, 뎍 뎍/적 젹, 뎍 知開二全清 ȶæk
傳 뎐 젼 젼/전 젼 澄合三全濁 ȡʰjuæn
展 뎐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뎐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뎐 젼 젼/전 젼 澄開三全濁 ȡʰjæn
纏 뎐 젼 젼/전 젼 知合三全清 ȶjuæn
轉 뎐 젼 젼/전 젼 澄開三全濁 ȡʰjɛŋ
裎  졍 졍/정 졍 澄開三全濁 ȡʰjɛŋ
蟶  졍 졍/정 졍 徹開三次清 ȶʰjɛŋ
楨  졍 졍/정 졍 知開三全清 ȶjɛŋ
鋥  졍 졍/정 졍 澄開二全濁 ȡʰɐŋ
赬  졍 졍/정 졍 徹開三次清 ȶʰjɛŋ
呈  졍 졍/정 졍 澄開三全濁 ȡʰjɛŋ
程  졍 졍/정 졍 澄開三全濁 ȡʰjɛŋ
檉  졍 졍/정 졍 徹開三次清 ȶʰjɛ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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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에 제시된 12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ㅕ’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ㅑ, ㅈ+, ㅈ+, ㅈ+,

ㅈ+, ㅈ+, ㅈ+’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

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

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과

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보면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다만, <표 17>의 ‘摘’은 중세음에 ‘뎍’으로 표시되었지만, 전운옥편에서 ‘젹’과 ‘뎍’

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통해 ‘摘’은 이 시기에 구개음화가 진행 중인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본다. 그 후의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가 완료된 상태로 나타난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7>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34개, 청모자(淸母字) 7개,

종모자(從母字) 1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21개, 창모자(昌母字) 3개,

서모자(書母字) 3개, 장모자(莊母字) 2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

音)인 투모자(透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4개, 철모자(徹母字)

7개, 징모자(澄母字) 16개가 있다. <표 17>의 한자음은 /i/나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원래부터 초성

에 /ㅈ/로 주음(注音)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룰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7>에 구개음화가 발생한 한자음들은 모두 설상음(舌上音)에 속한다고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설상음(舌上音)에 있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鄭  졍 졍/정 졍 澄開三全濁 ȡʰjɛŋ
貞  졍 졍/정 졍 知開三全清 ȶjɛŋ
偵  졍 졍/정 졍 徹開三次清 ȶʰjɛŋ
棖  正졍 졍/정 正졍 澄開二全濁 ȡʰɐ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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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ㅛ인 자례

<표 18>에 제시된 20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ㅕ’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ㅛ, ㅈ+, ㅈ+’으로 구

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

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

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보면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

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8>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4개, 청모자(淸母字) 1개가

있고 장모자(章母字) 9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개, 징모자

79) <표 18>의 ‘足’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주’는 규범음이고, ‘죡’은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

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0) <표 18>의 ‘從’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죵’은 규범음이고, ‘총’은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

우도 마찬가지다.

81) <표 18>의 ‘縱’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총’은 규범음이고, ‘죵’은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

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釂 죠 죠 죠/조 죠 精開三全清 tsjæu
詔 죠 죠 죠/조 죠 章開三全清 tɕjæu
照 죠 죠 죠/조 죠 章開三全清 tɕjæu

足79) 죡 주, 죡 죡/족 주, 죡 精合三全清 tsjuok
踵 죵 죵 죵/종 죵 章合三全清 tɕjuoŋ
種 죵 죵 죵/종 죵 章合三全清 tɕjuoŋ
鍾 죵 죵 죵/종 죵 章合三全清 tɕjuoŋ
終 죵 죵 죵/종 죵 章合三全清 tɕjuŋ
螽 죵 죵 죵/종 죵 章合三全清 tɕjuŋ
腫 죵 죵 죵/종 죵 章合三全清 tɕjuoŋ
鐘 죵 죵 죵/종 죵 章合三全清 tɕjuoŋ
蹤 죵 죵 죵/종 죵 精合三全清 tsjuoŋ

從80) 죵 죵, 총 죵/종, 총 죵, 총 清合三次清 tsʰjuoŋ
縱81) 죵 총, 죵 죵/종, 총 총, 죵 精合三全清 tsjuoŋ
潮 됴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ʰjæu
肇 됴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ʰjæu
趙 됴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ʰjæu
兆 됴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ʰjæu
朝 됴 죠 죠/조 죠 知開三全清 ȶjæu
晁 됴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ʰjæ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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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澄母字) 5개가 있다. <표 18>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

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원래부터 초성에 /ㅈ/로 주음(注音)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8>의 한자음 중 구개음화가 발생한 한

자음들은 모두 설상음(舌上音)에 속한다고 확인하였다.

<표 19>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ㅠ인 자례

82) <표 19>의 ‘竣’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쥰’은 규범음이고, ‘젼’은 ‘準’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

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3) <표 19>의 ‘準’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쥰’은 규범음이고, ‘졀’은 ‘準’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

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酎 쥬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州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珠 쥬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朱 쥬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酒 쥬 쥬 쥬/주 쥬 精開三全清 tsju
舟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主 쥬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賙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周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洲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粥 쥭 쥭 쥭/죽 쥭 章合三全清 tɕjuk
蠢 쥰 쥰 쥰/준 쥰 昌合三次清 tɕʰjuen
踳 쥰 쥰 쥰/준 쥰 昌合三次清 tɕʰjuen
逡 쥰 쥰 쥰/준 쥰 清合三次清 tsʰjuen
皴 쥰 쥰 쥰/준 쥰 清合三次清 tsʰjuen
儁 쥰 쥰 쥰/준 쥰 精合三全清 tsjuen
峻 쥰 쥰 쥰/준 쥰 精合三全清 tsiuen
稕 쥰 쥰 쥰/준 쥰 章合三全清 tɕjuen
餕 쥰 쥰 쥰/준 쥰 精合三全清 tsjuen
浚 쥰 슌正쥰 쥰/준, 순 슌正쥰 精合三全清 tsiuen
隼 쥰 슌正쥰 쥰/준, 순 슌正쥰 心合三全清 sjuen

竣82) 쥰 쥰, 젼 쥰/준, 전 쥰, 젼 清合三次清 tsʰjuen
準83) 쥰 쥰, 졀 쥰/준 쥰, 졀 章合三全清 tɕjuen
衆 즁 즁 즁/중 즁 章合三全清 tɕjuŋ
住 듀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ȡʰjuo
冑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紂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株 듀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ȶjuo
宙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拄 듀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ȶjuo
廚 듀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ȡʰj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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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에 제시된 48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ㅠ’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ㅠ, ㅈ+, ㅈ+, ㅈ+’

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

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보면 전운옥편의 주음
(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9>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5개, 청모자(淸母字) 3개, 심

모자(心母字) 1개가 있고 장모자(章母字) 12개, 창모자(昌母字) 2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

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9개, 징모자(澄母字) 16개가 있다. <표 19>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원래부

터 초성에 /ㅈ/로 주음(注音)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

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한어중고음 설상음(舌上音)에 있는 한자음들이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찍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로 ‘酎’는 설상음(舌上音)에 속하는

稠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籌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幮 듀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ȡʰjuo
儔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柱 듀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ȡʰjuo
晝 듀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ȶju
紬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蛛 듀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ȶjuo
疇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輈 듀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ȶju
誅 듀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ȶjuo
肘 듀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ȶju
幬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竹 듁 쥭 쥭/죽 쥭 知合三全清 ȶjuk
中  즁 즁/중 즁 知合三全清 ȶjuŋ
仲  즁 즁/중 즁 澄合三全濁 ȡʰjuŋ
重  즁 즁/중 즁 澄合三全濁 ȡʰjuoŋ



- 79 -

데 구개음화 현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

로 볼 때 모들 설상음(舌上音)의 한자음들이 절대적으로 구개음화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표 2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ㅣ인 자례

84) <표 20>의 ‘底’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뎌’는 ‘底’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이음자

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5) <표 20>의 ‘識’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식’은 ‘識’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6) <표 20>의 ‘質’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질’은 ‘質’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7) <표 20>의 ‘織’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치, 직’은 ‘織’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

음자와 이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8) <표 20>의 ‘抵’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뎌’는 ‘抵’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9) <표 20>의 ‘趁’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진’은 규범음이고, ‘년正뎐’은 ‘趁’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

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0) <표 20>의 ‘塡’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진’은 규범음이고, ‘뎐’은 ‘塡’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1) <표 20>의 ‘窒, 姪’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질’은 규범음이고, ‘뎔’은 ‘窒, 姪’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趾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祉 지 지 지/지 지 徹開三次清 ȶʰi
址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只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肢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脂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沚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秖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ʨiɛ
誌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痣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支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枝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砥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至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指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芝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止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搘 지 지 지/지 지 照    全清 tʃie
紙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之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摯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旨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厎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志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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咫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枳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底84) 지, 뎌 지, 뎌 지/뎌/저 지, 뎌 端開四全清 tiɛi
識85) 식 지, 식 식/지 지 章開三全清 tɕi
質86) 질 지, 질 질/지 지, 질 章開三全清 tɕjet
漬 지 正지 지/지 正지 從開三全濁 dzʰje

織87) 지 지, 치, 직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ək
稷 직 직 직/직 직 精開三全清 tsjək
職 직 직 직/직 직 章開三全清 tɕjək
津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賑 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進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螓 진 진 진/진 진 從開三全濁 dzʰjen
晉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榛 진 진 진/진 진 莊開二全清 tʃ(j)en
盡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儘 진 진 진/진 진 精    全清 tsiən
溱 진 진 진/진 진 莊開二全清 tʃ(j)en
眞 진 진 진/진 진 照    全清 tʃiən
振 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蓁 진 진 진/진 진 莊開二全清 tʃ(j)en
嗔 진 진 진/진 진 昌開三次清 tɕʰjen
秦 진 진 진/진 진 從開三全濁 dzʰjen
震 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臻 진 진 진/진 진 莊開二全清 tʃ(j)en
搢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疾 질 질 질/질 질 從開三全濁 dzʰjet
礩 질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i
櫍 질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嫉 질 질 질/질 질 從開三全濁 dzʰjei
執 집 집 집/집 집 章開三全清 tɕjep
集 집 집 집/집 집 從開三全濁 dzʰjep
篪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ȡʰje
墀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ȡʰjei
蜘 디 지 디/지 지 知開三全清 ȶje
知 디 지 디/지 지 知開三全清 ȶje
智 디 지 디/지 지 知開三全清 ȶje
持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ȡʰi
蚳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ȡʰjei
躓 디 지 디/지 지 知開三全清 ȶjei
遲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ȡʰjei

抵88) 디 지, 뎌 디/지, 뎌/저 지, 뎌 端開四全清 tiɛi
池 디 지 지/지 지 澄開三全濁 ȡʰje
直 딕 직 직/직 직 澄開三全濁 ȡʰjək
疢 딘 진 진/진 진 徹開三次清 ȶʰjen
畛 딘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疹 딘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鎭 딘 진 진/진 진 知開三全清 ȶjen
陣 딘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ȡʰ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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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에 제시된 93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ㅣ’이고 구개

음 환경 /i/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ㅣ, ㅈ+, ㅈ+, ㅈ+,

ㅈ+, ㅈ+, ㅈ+’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

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i/에 처하

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과

도교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표 20>의 ‘底’는 중세음에 ‘지, 뎌’로 표시되고 전운옥편에서도 ‘지’와

‘뎌’로,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은 ‘저’로 표시되고 있음을 통해서 ‘底’는 ‘뎌>져>저’의 변

천 과정을 거쳤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판단할 수도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0>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7개, 종모자(從母字) 6개가

있고 장모자(章母字) 42개, 창모자(昌母字) 1개, 조모자(照母字) 2개, 장모자(莊母字) 4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

字) 9개, 철모자(徹母字) 3개, 징모자(澄母字) 17개가 있다. <표 20>의 한자음은 /i/나 /j/

珍 딘 진 진/진 진 知開三全清 ȶjen
陳 딘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ȡʰjen
縝 딘 진 진/진 진 徹開三次清 ȶʰjen
診 딘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眕 딘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紾 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塵 딘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ȡʰjen

趁89) 딘 진, 년正뎐 진/진 진, 년正뎐 澄開三全濁 ȡʰjen
塡90) 딘 진, 뎐 진/진 진, 뎐 知開三全清 ȶjen
桎 딜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帙 딜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ȡʰjet
銍 딜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蛭 딜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秩 딜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ȡʰjet

窒91) 딜 질, 뎔 질/질 질, 뎔 知開三全清 ȶjet
姪 딜 질, 뎔 질/질 질, 뎔 澄開三全濁 ȡʰjet
朕 딤 짐 짐/짐 짐 澄開三全濁 ȡʰjem
徵 딩 징 징/징 징 知開三全清 ȶjəŋ
懲 딩 징 징/징 징 澄開三全濁 ȡʰjəŋ
澄 딩 징 징/징 징 澄開二全濁 ȡʰɐ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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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해당하여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해당하고 정치음(正齒音)인 네 개의 장모자(莊母字)만 이등자(二等字)로 예외이다. 위 한자

음들은 구개음 환경에 해당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치음자(齒音字)가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

지 않았다. 또한,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실현된 예에서 설상음(舌上音) 외에 정치(正

齒) 삼등(三等) 장모자(章母字)와 설두음(舌頭音) 단모자(端母字)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구개음화의 발생은 설상음(舌上音)에서만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몇몇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ㅖ인 자례

<표 21>에 제시된 20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ㅖ’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에 부합되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

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92) <표 21>의 ‘折’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졔’는 규범음이고, ‘졀, 셜’은 ‘折’의 이음자와 다음자로 표시

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3) <표 21>의 ‘齎’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는 규범음이고, ‘, 졔’는 ‘齎’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

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製 졔 졔 졔/제 졔 章開三全清 tɕjæi
際 졔 졔 졔/제 졔 精開三全清 tsjæi
虀 졔 졔 졔/제 졔 精    全清 tsi
霽 졔 졔 졔/제 졔 精開四全清 tsiɛi
臍 졔 졔 졔/제 졔 從開四全濁 dzʰiɛi
濟 졔 졔 졔/제 졔 精開四全清 tsiɛi
蠐 졔 졔 졔/제 졔 從開四全濁 dzʰiɛi
泲 졔 졔 졔/제 졔 精    全清 tsi
擠 졔 졔 졔/제 졔 精開四全清 tsiɛi
癠 졔 졔 졔/제 졔 精開四全清 tsiɛi
穄 졔 졔 졔/제 졔 精開三全清 tsjæi
制 졔 졔 졔/제 졔 章開三全清 tɕjæi

折92) 졔 졔, 졀, 셜 졔/제, 절 졔, 졀, 셜 定開四全濁 dʰiɛi
祭 졔 졔 졔/제 졔 精開三全清 tsjæi
劑 졔 졔 졔/제 졔 從開四全濁 dzʰiɛi
薺 졔 졔 졔/제 졔 從開三全濁 dzʰjei
齊 졔 졔 졔/제 졔 從開四全濁 dzʰiɛi
刺 졔 쳑 쳑/척 쳑 清開三次清 tsʰje

齎93) 졔 俗, 졔 졔/제,  俗, 졔 精開三全清 tsjei
儕 졔 俗졔 졔/제,  俗졔 崇開二全濁 dʒʰ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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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

지하고 있어서 한자음의 음운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1>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10개, 청모자(淸母字) 1개,

종모자(從母字) 5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2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다. <표 21>의 한자음은 개음(介

音) /i/나 /j/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개구도(開口度)의 높이에

따라 대부분이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이며 정치음(正齒音)인 1개의 숭모자(崇母

字)만 이등자(二等字)로 예외이다. 이를 통해 <표 21>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자

음들은 설상음(舌上音)이 아니며 대부분은 치두음(齒頭音)과 몇몇 정치음(正齒音)과 설두

음(舌頭音)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ㅑ인 자례

<표 22>에 제시된 15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ㅑ’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ㅑ, ㅊ+, ㅊ+’으로 구

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

94) <표 22>의 ‘借’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챠’는 규범음이고, ‘젹’은 ‘借’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遮 챠 챠 챠/차 챠 章開三全清 tɕja
借94) 챠 챠, 젹 챠/차, 적 챠, 젹 精開三全清 tsja
罝 챠 챠俗져 챠/차, 저 챠俗져 精開三全清 tsja
廠 챵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昌 챵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娼 챵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iɑŋ
倡 챵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敞 챵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唱 챵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着 탹 챡 챡/착 챡 澄開三全濁 ȡʰjo
悵 턍 챵 챵/창 챵 徹開三次清 ȶʰjɑŋ
漲 턍 챵 챵/창 챵 知開三全清 ȶjɑŋ
韔 턍 챵 챵/창 챵 徹開三次清 ȶʰjɑŋ
暢 턍 챵 챵/창 챵 徹開三次清 ȶʰjɑŋ
脹 턍 챵 챵/창 챵 知開三全清 ȶjɑ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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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 현상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

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
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2>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

인 장모자(章母字) 1개, 창모자(昌母字) 6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

母字) 2개, 철모자(徹母字) 3개, 징모자(澄母字) 1개가 있다. <표 22>의 한자음은 /j/ 환경

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고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ㅕ인 자례

95) <표 23>의 ‘饌’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찬’은 규범음이고, ‘쳔’은 ‘饌’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

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6) <표 23>의 ‘倩’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쳔’은 규범음이고, ‘청’은 ‘倩’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7) <표 23>의 ‘沾’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쳠’은 규범음이고, ‘뎝’은 ‘沾’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凄 쳐 쳐 쳐/처 쳐 清開四次清 tsʰiɛi
覰 쳐 쳐 쳐/처 쳐 清開三次清 tsʰjo
悽 쳐 쳐 쳐/처 쳐 清開四次清 tsʰiɛi
處 쳐 쳐 쳐/처 쳐 清開四次清 tsʰiɛi
妻 쳐 쳐 쳐/처 쳐 清開四次清 tsʰiɛi
慼 쳑 쳑 쳑/척 쳑 清開四次清 tsʰiek
斥 쳑 쳑 쳑/척 쳑 昌開三次清 tɕʰja
跖 쳑 쳑 쳑/척 쳑 章開三全清 tɕjɛk
蹠 쳑 쳑 쳑/척 쳑 章開三全清 tɕjɛk
塉 쳑 쳑 쳑/척 쳑 從開三全濁 dzʰjɛk
尺 쳑 쳑 쳑/척 쳑 昌開三次清 tɕʰjɛk
蚇 쳑 쳑 쳑/척 쳑 昌開三次清 tɕʰjɛk
脊 쳑 쳑 쳑/척 쳑 精開三全清 tsjɛk
戚 쳑 쳑 쳑/척 쳑 清開四次清 tsʰiek
鶺 쳑 쳑 쳑/척 쳑 精開三全清 tsjɛ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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蹐 쳑 쳑 쳑/척 쳑 精開三全清 tsjɛk
隻 쳑 쳑 쳑/척 쳑 章開三全清 tɕjɛk
鏚 쳑 쳑 쳑/척 쳑 清開四次清 tsʰiek
瘠 쳑 쳑 쳑/척 쳑 從開三全濁 dzʰjɛk
摭 쳑 쳑 쳑/척 쳑 章開三全清 tɕjɛk
穿 쳔 쳔 쳔/천 쳔 昌合三次清 tɕʰjuæn
薦 쳔 쳔 쳔/천 쳔 精開四全清 tsiɛn
韆 쳔 쳔 쳔/천 쳔 清開三次清 tsʰjæn
泉 쳔 쳔 쳔/천 쳔 從合三全濁 dzʰjuæn
賤 쳔 쳔 쳔/천 쳔 從開三全濁 dzʰjæn
腨 쳔 쳔 쳔/천 쳔 禪合三全濁 ʑjuæn
喘 쳔 쳔 쳔/천 쳔 昌合三次清 tɕʰjuæn
闡 쳔 쳔 쳔/천 쳔 昌開三次清 tɕʰjæn
蒨 쳔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篅 쳔 쳔 쳔/천 쳔 禪合三全濁 ʑjue
飦 쳔 쳔 쳔/천 쳔 章開三全清 ʨiæn
淺 쳔 쳔 쳔/천 쳔 精開四全清 tsiɛn
遷 쳔 쳔 쳔/천 쳔 清開三次清 tsʰjæn
釧 쳔 쳔 쳔/천 쳔 昌合三次清 tɕʰjuæn
千 쳔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踐 쳔 쳔 쳔/천 쳔 從開三全濁 dzʰjæn
川 쳔 쳔 쳔/천 쳔 昌合三次清 tɕʰjuæn
擅 쳔 션俗쳔 쳔/천, 선 션俗쳔 禪開三全濁 ʑjæn

饌95) 쳔 찬, 쳔 쳔/천, 찬 찬, 쳔 崇合二全濁 dʒʰuan
倩96) 쳔 쳔, 청 쳔/천, 청 쳔, 청 清開四次清 tsʰiɛn
籖 쳠 쳠 쳠/첨 쳠 清開三次清 tsʰiæm
瞻 쳠 쳠 쳠/첨 쳠 章開三全清 tɕjæm
韂 쳠 쳠 쳠/첨 쳠 昌開三次清 tɕʰjæm
襜 쳠 쳠 쳠/첨 쳠 昌開三次清 tɕʰjæm
尖 쳠 쳠 쳠/첨 쳠 精開三全清 tsjæm
簷 쳠 염俗쳠 쳠/첨, 염 염俗쳠 以開三次濁 0jæm
捷 쳡 쳡 쳡/첩 쳡 從開三全濁 dzʰjæp
睫 쳡 쳡 쳡/첩 쳡 精開三全清 tsjæp
妾 쳡 쳡 쳡/첩 쳡 清開三次清 tsʰjæp
晴 쳥 쳥 쳥/청 쳥 從開三全濁 dzʰjɛŋ
圊 쳥 쳥 쳥/청 쳥 清開三次清 tsʰjɛŋ
淸 쳥 쳥 쳥/청 쳥 清開三次清 tsʰjɛŋ
請 쳥 쳥 쳥/청 쳥 清開三次清 tsʰjɛŋ
靑 쳥 쳥 쳥/청 쳥 清開四次清 tsʰieŋ
凊 쳥 쳥 쳥/청 쳥 清開三次清 tsʰjɛŋ
擲 텩 쳑 쳑/척 쳑 澄開三全濁 ȡʰjɛk
躑 텩 쳑 쳑/척 쳑 澄開三全濁 ȡʰjɛk
陟 텩 쳑 쳑/척 쳑 知開三全清 ȶjək
撤 텰 쳘 쳘/철 쳘 澄開三全濁 ȡʰjæt
輟 텰 쳘 쳘/철 쳘 知合三全清 ȶjuæi
澈 텰 쳘 쳘/철 쳘 澄開三全濁 ȡʰjæt
哲 텰 쳘 쳘/철 쳘 知開三全清 ȶjæt
歠 텰 쳘 쳘/철 쳘 昌合三次清 tɕʰjuæt
轍 텰 쳘 쳘/철 쳘 澄開三全濁 ȡʰjæ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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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 제시된 7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ㅕ’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ㅕ, ㅊ+, ㅊ+, ㅊ+,

ㅊ+, ㅊ+, ㅊ+’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

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 현상을 거

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

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ㅊ/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

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

(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

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3>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7개, 청모자(淸母字) 20개,

종모자(從母字) 7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6개, 창모자(昌母字) 11개, 선

모자(禪母字) 3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투모자(透母字) 1

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7개, 철모자(徹母字) 2개, 징모자(澄母字) 6개

가 있다. 나머지 한 개는 이모자(以母字)이다. <표 23>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

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과 대조해 보면 위 한자음

들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설상음(舌上音) 밖에는 없다. <표 23>의

치음(齒音)과 설두음(舌頭音), 그리고 아음(牙音)에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ㅛ인 자례

98) <표 24>의 ‘湫’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쵸’는 규범음이고, ‘츄’는 ‘湫’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徹 텰 쳘 쳘/철 쳘 澄開三全濁 ȡʰjæt
啜 텰 쳘 쳘/철 쳘 知合三全清 ȶjuæi
掇 텰 탈俗쳘 쳘/철, 탈 탈俗쳘 知合三全清 ȶjuæt
諂 텸 쳠 쳠/첨 쳠 徹開三次清 ȶʰjæm

沾97) 텸 쳠, 뎝 뎝/점,첨 쳠, 뎝 知開三全清 ȶjæm
覘 텸 쳠正졈 점, 첨 쳠正졈 徹開三次清 ȶʰjæm
輒 쳡 쳡 쳡/첩 쳡 知開三全清 ȶjæp
廳 텽 쳥 쳥/청 쳥 透開四次清 tʰie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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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에 제시된 4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ㅛ’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ㅛ, ㅊ+, ㅊ+, ㅊ+’

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焦 쵸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醮 쵸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鈔 쵸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悄 쵸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勦 쵸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憔 쵸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麨 쵸 쵸 쵸/초 쵸 昌開三次清 tɕʰjæu
鷦 쵸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譙 쵸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椒 쵸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噍 쵸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誚 쵸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抄 쵸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鍬 쵸 쵸 쵸/초 쵸 穿    次清 ʈʂʼiau
蕉 쵸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樵 쵸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炒 쵸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湫98) 쵸 쵸, 츄 쵸/초 쵸, 츄 清開三次清 tsʰju
杪 묘, 쵸 묘俗쵸 쵸/초, 묘 묘俗쵸 初開二次清 ʧʰau
肖 쵸 쵸 쵸/초 쵸 心開三全清 sjæu
綃 쵸 쇼俗쵸 쵸/초, 소 쇼俗쵸 心開三全清 sjæu
鞘 쵸 쇼俗쵸 쵸/초, 소 쇼俗쵸 心開三全清 sjæu
稍 쵸 쇼正쵸 쵸/초, 소 쇼正쵸 生開二全清 ʃau
軺 쵸 요俗쵸 쵸/초, 요 요俗쵸 禪開三全濁 ʑjæu
觸 쵹 쵹 쵹/촉 쵹 昌合三次清 tɕʰjuok
燭 쵹 쵹 쵹/촉 쵹 章合三全清 tɕjuok
囑 쵹 쵹 쵹/촉 쵹 章合三全清 tɕjuok
襡 쵹 쵹 쵹/촉 쵹 禪合三全濁 ʑjuok
屬 쵹 쵹 쵹/촉, 속 쵹 章合三全清 tɕjuok
瘃 쵹 쵹 쵹/촉, 착 쵹 知合三全清 ȶjuok
歜 쵹 쵹 쵹/촉 쵹 昌合三次清 tɕʰjuok
蜀 쵹 쇽正쵹 쵹/촉, 속 쇽正쵹 禪合三全濁 ʑjuok
蠋 쵹 쇽正쵹 쵹/촉, 속 쇽正쵹 章合三全清 tɕjuok
弨 툐 쵸 쵸/초 쵸 昌開三次清 tɕʰjæu
超 툐 쵸 쵸/초 쵸 徹開三次清 ȶʰjæu
招 툐 쵸 쵸/초 쵸 章開三全清 tɕjæu
躅 툑 쵹 쵹/촉 쵹 澄合三全濁 ȡʰjuok
䕽 툑 쵹 쵹/촉 쵹 澄合三全濁 ȡiok
冢 툥 춍 춍/총 춍 知合三全清 ȶjuoŋ
寵 툥 춍 춍/총 춍 徹合三次清 ȶʰjuoŋ
塚 툥 춍 춍/총 춍 知合三全清 ȶjuo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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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24>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

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ㅊ/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

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
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4>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7개, 청모자(淸母字) 2개, 종

모자(從母字) 4개, 심모자(心母字) 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5개, 창모

자(昌母字) 4개, 천모자(穿母字) 1개, 선모자(禪母字) 3개, 초모자(初母字) 4개, 생모자(生母

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3개, 철모자(徹母字) 2개, 징모

자(澄母字) 2개가 있다.<표 24>의 한자음은 /i/나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

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나머지 설상음(舌上音)에 해당

하는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음(正齒

音) 삼등(三等)에 있는 장모자(章母字) ‘招’와 창모자(昌母字) ‘弨’는 전운옥편까지 구개음
화를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볼 때 설상음(舌

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만 구개음화를 거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ㅠ인 자례

99) <표 25>의 ‘出’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츌’은 ‘出’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

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0) <표 25>의 ‘踧’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츅’는 규범음이고, ‘텩’은 ‘踧’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1) <표 25>의 ‘妯’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츅’은 ‘妯’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2) <표 25>의 ‘畜’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휴, 츅, 휵’은 ‘畜’의 다음자로 표시한

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3) <표 25>의 ‘逐’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츅’은 규범음이고, ‘뎍’은 ‘逐’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芻 츄 츄 츄/추 츄 初合三次清 tʃʰjuo
僦 츄 츄 츄/추 츄 精開三全清 tsju
隹 츄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箒 츄 츄 츄/추 츄 章開三全清 tɕ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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臭 츄 츄 츄/추 츄 昌開三次清 tɕʰju
雛 츄 츄 츄/추 츄 崇合三全濁 dʒʰjuo
椎 츄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i
就 츄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錐 츄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秋 츄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聚 츄 츄 츄/추 츄 從合三全濁 dzʰjuo
鞦 츄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鰍 츄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娶 츄 츄 츄/추 츄 清合三次清 tsʰjuo
娵 츄 츄 츄/추 츄 精合三全清 tsjuo
鶖 츄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鷲 츄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醜 츄 츄 츄/추 츄 昌開三次清 tɕʰju
楸 츄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帚 츄 츄 츄/추 츄 章開三全清 tɕju
樞 츄 츄 츄/추 츄 昌合三次清 tɕʰjuo
取 츄 츄 츄/추 츄 清合三次清 tsʰjuo
趣 츄 츄 츄/추 츄 清合三次清 tsʰjuo

出99) 츄 츄, 츌 츄/추, 출 츄, 츌 昌合三次清 tɕʰjuei
魋 츄 츄 츄/추, 퇴 츄 定合一全濁 dʰuAi
鎚 츄 츄 츄/추, 퇴 츄 澄合三全濁 ȡʰjuei
推 츄 츄 츄/추, 퇴 츄 昌合三次清 tɕʰjuei
萑 츄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顣 츅 츅 츅/축 츅 精合三全清 tsjuk

踧100) 츅 츅, 텩 츅/축, 척 츅, 텩 精合三全清 tsjuk
祝 츅 츅 츅/축 츅 章開三全清 tɕju
蹜 츅 슉俗츅 츅/축, 숙 슉俗츅 生合三全清 ʃjuk
春 츈 츈 츈/춘 츈 昌合三次清 tɕʰjuen
衝 츙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oŋ
茺 츙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ŋ
充 츙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ŋ
墜 튜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i
抽 튜 츄 츄/추 츄 徹開三次清 ȶʰju
錘 튜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
瘳 튜 츄 츄/추 츄 徹開三次清 ȶʰju
丑 튜 츄 츄/추 츄 徹開三次清 ȶʰju

妯101) 튜 츄, 츅 츄/추, 축 츄 徹開三次清 ȶʰju
捶 튜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
追 튜 츄 츄/추 츄 知合三全清 ȶjuei

畜102) 튝 츄, 휴, 츅, 휵 츄/추, 축 츄, 휴, 츅, 휵 徹開三次清 ȶʰju
軸 튝 츅 츅/축 츅 澄合三全濁 ȡʰjuk
蓄 튝 츅 츅/축 츅 徹合三次清 ȶʰjuk
舳 튝 츅 츅/축 츅 澄合三全濁 ȡʰjuk
築 튝 츅 츅/축 츅 知合三全清 ȶjuk

逐103) 튝 츅, 뎍 츅/축, 적 츅, 뎍 澄合三全濁 ȡʰjuk
竺 튝 츅 츅/축 츅 知合三全清 ȶjuk
柚 튝 츅 츅/축 츅 澄合三全濁 ȡʰjuk
椿 튠 츈 츈/춘 츈 徹合三次清 ȶʰj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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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에 제시된 6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ㅠ’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ㅠ, ㅊ+, ㅊ+, ㅊ+,

ㅊ+’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

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ㅊ/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표 25>의 ‘踧’은 전운옥편에서 다음자

(多音字) ‘텩’이라는 주음(注音)도 표시하였으므로 자전석요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쳤으므로 ‘척’으로 표시한다. 또한, ‘逐’은 전운옥편에서 다음자 ‘뎍’이라는 주음(注音)도
표시하였으므로 자전석요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쳐 ‘적’으로 표시한다. 자전석요
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
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5>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4개, 청모자(淸母字) 8개, 종

모자(從母字) 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7개, 창모자(昌母字) 10개, 선모

자(船母字) 2개, 초모자(初母字) 1개, 숭모자(崇母字) 1개, 생모자(生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5개,

철모자(徹母字) 9개, 징모자(澄母字) 10개가 있다. <표 25>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

며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

음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과 대조해 보면 위 한자

음들은 대부분의 치음(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하고 전운
옥편까지 구개음화를 거친 것은 주로 설상음(舌上音)에 속한 한자음들이다.

怵 튤 츌 츌/출 츌 徹合三次清 ȶʰjuet
黜 튤 츌 츌/출 츌 徹合三次清 ȶʰjuet
秫 튤 슐俗츌 츌/출, 술 슐俗츌 船合三全濁 dʑʰjuet
术 튤 슐正츌 츌/출, 술 슐正츌 船合三全濁 dʑʰjuet
冲 튱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oŋ
衷 튱 츙 츙/충 츙 知合三全清 ȶjuŋ
蟲 튱 츙 츙/충 츙 澄合三全濁 ȡʰjuŋ
翀 튱 츙 츙/충 츙 澄合三全濁 ȡʰjuŋ
忠 튱 츙 츙/충 츙 知合三全清 ȶju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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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정치음(正齒音) 삼등자(三等字)인 장모자(章母字) ‘捶’, 선모자(船母字) ‘秫, 术’,

창모자(昌母字) ‘冲’도 구개음화 현상을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에 얘기한 바와 같

이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踧’도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로 보

아 설상음(舌上音)뿐만 아니라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 삼등자(三等字)에서도 구

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ㅣ인 자례

104) <표 26>의 ‘疐’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치’는 규범음이고, ‘톄’는 ‘疐’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巵 치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熾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蚩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侈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
齒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鴟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i
眵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
幟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梔 치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廁 치 치 치/치 치 初開三次清 tʃʰi
親 친 친 친/친 친 清開三次清 tsʰjen
七 칠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㯃 칠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漆 칠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浸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斟 침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䈜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侵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寢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枕 침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鍼 침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秤 칭 칭 칭/칭 칭 昌開三次清 tɕʰjəŋ
稱 칭 칭 칭/침 칭 昌開三次清 tɕʰjəŋ
値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絺 티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jei
置 티 치 치/치 치 知開三全清 ȶi
癡 티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i
治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雉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i
緻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i
稚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i
稺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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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에 제시된 48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ㅣ’이고 구개

음 환경 /i/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ㅣ, ㅊ+, ㅊ+, ㅊ+,

ㅊ+, ㅊ+, ㅊ+’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

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i/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ㅊ/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

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6>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청모자(淸母字) 8개가 있고 정치음인 장모

자(章母字) 5개, 창모자(昌母字) 9개, 선모자(禪母字) 1개, 초모자(初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5개, 철모자(徹母字) 7개, 징모자(澄母字) 12개가 있

다. <표 25>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

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과 대조해 보면 위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

화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설상음(舌上音) 계열이다. 치음(齒音)에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

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로 정치음(正齒音) 삼등(三等) 선모자(禪母字) ‘忱’은

致 티 치 치/치 치 知開三全清 ȶjei
峙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馳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
痔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恥 티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i
豸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
懥 티 지正치 치/치 지正치 知開三全清 ȶjei

疐104) 티, 톄 치, 톄 치/치, 체 치, 톄 知開三全清 ȶjei
鶒 틱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ȶʰjək
飭 틱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ȶʰjək
勅 틱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ȶʰjək
鷘 틱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ȶʰjək
砧 팀 침 침/침 침 知開三全清 ȶjem
沈 팀 침 침/침 침 澄開三全濁 ȡʰjem
忱 팀 심正침 침/침 심正침 禪開三全濁 ʑjem
蟄 팁 칩 칩 칩 澄開三全濁 ȡʰjep



- 93 -

‘팀>침’의 변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ㅖ인 자례

<표 27>에 제시된 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ㅖ’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ㅖ, ㅊ+’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에 부합되지만,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원래부터 자음이 /ㅊ/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
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

자음의 음운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7>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청모자(淸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창모자

(昌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

音)인 지모자(知母字) 1개, 징모자(澄母字) 2개가 있다. <표 27>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의 치음(齒音)ㆍ설두음(舌頭音)ㆍ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이 한자음들은 구개

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표 9>부터 <표 27>까지 제시된 글자는 전운옥편의 한자음 표기 기준으로 ‘ㄷ+i, j’

에 해당하는 것은 105자, ‘ㅌ+i, j’에 해당하는 것은 34자, ‘ㅈ+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346자, ‘ㅊ+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245자로 확인되었으며 중세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한자음 중 ‘ㄷ+i’에 해당하는 음은 ‘디’밖에 없다. 반면, ‘ㄷ+j’에 해당된 음은 ‘뎌, 뎍,

뎐, 뎔, 뎜, 뎡, 뎨’, ‘됴’ 등이 있다. 이 중 ‘뎌, 뎍, 뎜, 뎡, 됴’ 등으로 구성된 한자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는 달리 위의 표에서는 ‘ㅌ+i’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전 시기에 한자음이 ‘티’였던 ‘治’가 이 자료에서는 ‘치’로 확인된다. 이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砌 쳬 쳬 쳬/체 쳬 清開四次清 tsʰiɛi
切 쳬 쳬 쳬/체 쳬 清開四次清 tsʰiɛi
蔕 쳬 쳬 쳬/체 쳬 端開四全清 tiɛi
滯 쳬 쳬 쳬/체 쳬 澄開三全濁 ȡʰjæi
彘 쳬 쳬 쳬/체 쳬 澄開三全濁 ȡʰjæi
掣 쳬 쳬, 쳘 쳬/체, 철 쳬, 쳘 昌開三次清 tɕʰjæi
綴 쳘 쳬, 쳘 쳬/체, 철 쳬, 쳘 知合三全清 ȶjuæ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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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ㅌ+j’의 환경에 있는 한자음에는 ‘텩, 텬, 텰, 텸, 텹, 텽, 톄’, ‘툐, 툑’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텩, 텸, 텸, 톄’ 등의 음절 구조로 이루어진 한자음이 많이 확인된다. 아울러 ‘ㅈ+i’

에 해당하는 음은 ‘지, 진, 질, 집, 짐’ 등이 있고 ‘ㅈ+j’에 해당된 음은 ‘쟈, 쟉, 쟝’, ‘져, 젹,

젼, 졀, 졈, 졍’, ‘죠, 죡, 죵’, ‘쥬, 쥭, 쥰, 즁’과 ‘졔’ 등이 있다. 이 중 동일한 성부(聲符) ‘者

쟈’, ‘昔쟉’, ‘勺쟉’, ‘將쟝’, ‘啬쟝’, ‘且져’, ‘責젹’, ‘前젼’, ‘亶젼’, ‘從죵’, ‘重죵’, ‘齊졔’, ‘支지’, ‘止

지’ 등으로 이루어진 한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아울러, ‘ㅊ+i’에 해당하는 음은 ‘치, 칙, 친,

칠, 침, 칩, 칭’ 등이 확인된다. 또, ‘ㅊ+j’에 해당하는 음은 ‘챠, 챡, 챵, 쳐, 쳑, 쳔, 쳠, 쳡,

쳥, 쵸, 쵹, 춍, 츄, 츅, 츈, 츙, 쳬’ 등이 있다. 이 중 동일한 성부(聲符) ‘昌챵, 長챵, 妻쳐,

脊쳑, 耑쳔, 叕쳘, 詹쳠, 靑쳥, 焦쵸, 肖쵸, 召쵸, 蜀쵹, 隹츄, 由츅’ 등으로 이루어진 한자가

다수이다. 이로 보아 같은 음에 해당된 한자 대부분은 유사한 성부(聲符)로 구성된 해성자

(諧聲字)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105). 또한, 구개음 환경인 /i/에 해당하는 한자음

수가 /j/보다 훨씬 적게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실현율과 점유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중

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9>부터 <표 27>까지 제시된 글자의 한자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전석요 한자
음의 음운구조는 전운옥편의 한자음과 거의 동일하게 표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전석요에서 ‘ㄷ/ㅌ+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주음(注音) 표기 방식은 조금 다

르다. 자전석요의 범례와 본문에서의 주음(注音)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1909년에 간행된 자전석요는 /i, j/ 환경에 놓여 /ㄷ, ㅌ/로 주음(注音)하는 한자

음들은 원음(原音) 표기에서 전운옥편의 자음과 일치하기 위해서 한자 자례 바로 밑에

여전히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표기하는데, 뜻풀이에 나타난 시음(時音)에서 이미 구개음

화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전석요의 자례 ‘丁’ <자전석요 상 1a>
‘丁 1) 뎡 2) 幹名疆圉천간정○3) 民夫장정정○4) 當也당할정○5) 盛也성할정靑伐

10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부(聲符)란 한자의 네 귀퉁이 또는 그 중간에 붙여 그 한자의 사성(四聲)을 

표시하는 점이고 ‘성방(声旁), 형성(形声)’이라고도 한다. 해성자(諧聲字)란 한자 육서(六書)의 하나. 두 

글자를 합하여 새 글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쪽은 뜻을 나타내고 다른 쪽은 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銅’자에서 ‘金’은 금속의 뜻을 나타내고 ‘同’은 음을 나타내는 따위이다.”라고 제시하였다. 왕력

(2013:30)에서 ‘漢字當中, 諧聲字占百分之九十以上, 認識了諧聲字的聲符也就大致地知道了它們的讀

音。’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성부(聲符)와 해성자(諧聲字)는 한자가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고 한자 발음을 습득할 중요한 방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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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聲ㅣㅣ벌목소래쟁庚’ 설명: 1) 뒤의 음은 위에 얘기한 원음(原音)이고 2), 3), 4),

5)는 ‘丁’에 대한 한글 뜻플이 또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자전석요 간행한 시기까지 옥편 또는 자전류 저서에서의 한자 주음(注音)

중 구개음화 환경에 처하는 한자음들이 이미 구개음화 완성되었지만, 편찬자의 의도 또는

저서 편찬의 목적에 따라 한자의 원래 주음(注音)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전석요의 한자음은 원음(原音)과 시음(時音)을 병기(倂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의 주음(注音)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일부 다음자(多音字)와 일치하게 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고대의 음(音)과 의(義)를 중요시하기 위하여 신자전에서의
한자음은 그대로 전운옥편에서의 한자음과 똑같이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자전의
한자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ㄷ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한자음 중 수많은 자례

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자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래는 관련 자례와 해당된 한자음의

주음(注音) 상황과 구개음화 확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106).

<표 2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ㅕ인 자례

106) 이 부분에서 제시된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할 수 없는 글자들은 총 870자를 통계하였다.

107) <표 28>의 ‘娗’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뎐’은 규범음이고, ‘뎍’은 ‘뎡’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8) <표 28>의 ‘綻’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잔’은 규범음이고, ‘俗탄, 뎐’은 ‘綻’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9) <표 28>의 ‘墆’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뎔’은 규범음이고, ‘쳬’는 ‘墆’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0) <표 28>의 ‘阽’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염’은 규범음이고, ‘正뎜, 뎜’은 ‘阽’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1) <표 28>의 ‘霆’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뎡’은 규범음이고, ‘뎐’은 ‘霆’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疧 뎌 뎌/저 뎌 章開三全清 ʨiɛ
軧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眡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阺 뎌 뎌/저 뎌 澄開三全濁 ȡʰjei
頔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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啇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馰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甋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嚁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ɛk
樀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뎍 뎍/적 뎍 書開三全清 ɕjɛk
玓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逷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妬 뎍 뎍/적 뎍 端合一全清 tuo
籊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籴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瘨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㥏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窴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蹎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佃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涏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eŋ
搷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琠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沺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ɛn
傎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鈿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㒹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滇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淟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娗107) 뎐, 뎡 뎐/전 뎐, 뎡 定開四全濁 dʰieŋ
跈 년正뎐 뎐/전, 년 년正뎐 定開四全濁 dʰiɛn
蹍 년正뎐 뎐/전, 년 년正뎐 澄開三全濁 ȡiæn

綻108) 잔俗탄, 뎐 뎐/전, 잔, 탄 잔俗탄, 뎐 澄開二全濁 ȡʰæn
苵 뎔 뎔/절 뎔 定開四全濁 dʰiɛt
 뎔 뎔/절 뎔 端開四全清 tiɛt

墆109) 뎔, 쳬 뎔/절 뎔, 쳬 定開四全濁 dʰiɛt
臷 뎔俗딜 뎔/절 뎔俗딜 澄開三全濁 ȡiet
耊 뎔俗딜 뎔/절 뎔俗딜 透開四次清 tʰɛt
瓞 뎔俗딜 뎔/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昳 뎔俗밀 뎔/절 뎔俗밀 定開四全濁 dʰiɛt
摕 뎔正텰 뎔/절, 철 뎔正텰 定開四全濁 dʰiɛt
凸 뎔正텰 뎔/절, 철 뎔正텰 定開四全濁 dʰiɛt
軼 뎔 뎔/절 뎔 定開四全濁 dʰiɛt
佚 뎔俗딜 뎔/절 뎔俗딜 透開四次清 tʰɛt
蒧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ɛm
橝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玷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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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에 제시된 98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ㅕ’이고 구개

㼭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黏 뎜 뎜/점 뎜 娘開三次濁 njæm
扂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阽110) 염正뎜, 뎜 뎜/점 염正뎜, 뎜 端開四全清 tɛm
拈 념俗뎜 뎜/점, 념 념俗뎜 章開三全清 tɕiɐm
粘 념正뎜 뎜/점, 념 념正뎜 照    全清 tʂiɛm
驔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뎝 뎝/접 뎝 定開四全濁 dʰiɛp
蜨 뎝 뎝/접 뎝 心開四全清 siɛp
蹀 뎝 뎝/접 뎝 定開四全濁 dʰiɛp
褋 뎝 뎝/접 뎝 定開四全濁 dʰiɛp
跕 뎝 뎝/접 뎝 端開四全清 tiɛp
艓 뎝 뎝/접 뎝 端    全清 tiep
鰈 뎝 뎝/접 뎝 透開一次清 tʰɑp
渫 뎝 뎝/접 뎝 崇開二全濁 dʒʰɐp
揲 뎝 뎝/접 뎝 定開四全濁 dʰiɛp
頲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侹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艼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鼮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鋌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筳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婷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ɛŋ
㣔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ɛŋ
町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脡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錠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桯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ɛŋ
酊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綎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渟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䋼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㹶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珽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叮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梃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葶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仃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矴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莛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霆111) 뎡, 뎐 뎡/정, 전 뎡, 뎐 定開四全濁 dʰieŋ
玎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打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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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ㅕ, ㄷ+, ㄷ+, ㄷ+,

ㄷ+, ㄷ+ ㄷ+’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

지만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

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

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

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볼 때 <표 28>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심모자(心母字) 1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

(章母字) 2개, 조모자(照母字) 1개, 서모자(書母字) 1자,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

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8개, 투모자(透母字) 19자, 정모자(定母字) 40개가 있

고 설상음(舌上音)인 징모자(澄母字) 4개, 낭모자(娘母字) 1개가 있다. <표 28>의 한자음

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

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표 28>의 한자음들은 전운
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舌頭音)

에 해당된다. 그리고 몇몇 설상음자(舌上音字)도 자전석요에 되어야 완성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이로 보아 구개음화 변천 과정에 설두음자(舌頭音字)보다 설상음(舌上音)이 우선

이루어지고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전운옥편까지 전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

다. 또한,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인다.

<표 29>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ㅛ인 자례

112) <표 29>의 ‘吊’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됴’는 규범음이고, ‘뎍’은 ‘吊’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洮 도正됴 됴/조, 도 도正됴 透開一次清 tʰɑu
弴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藋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趒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佻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朓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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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에 제시된 2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ㅛ’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도 <표 28>과 같이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어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

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

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9>에 제시된 글자들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며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6개, 투모자(透母字) 12자, 정모자(定母

字) 8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징모자(澄母字) 1개가 있다. <표 29>의 한자음은 개음

(介音) /i/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하

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설상음자(舌上音字) 1개를 제외하면 전운옥편에 구

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설두음자(舌頭音字)이다. 이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자전석
요의 시음(時音)에 이르러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설상음

(舌上音)보다 대부분의 설두음자(舌頭音字)가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과정에서 느린 속도

跳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粜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䒒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窱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刁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窕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莜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鞗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琱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恌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蔦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誂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庣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嬥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覜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祧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吊112) 됴, 뎍 됴/조 됴, 뎍 端開四全清 tiɛu
掉 됴正도 됴/조 됴正도 定開四全濁 dʰiɛu
挑 됴 됴/조, 도 됴 透開四次清 tʰiɛu
敦 됴 됴/조 됴 澄開三全濁 ȡiə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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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하고 늦게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ㅠ인 자례

<표 30>에 제시된 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ㅠ’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어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

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
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

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0>에 제시된 글자들이 설음(舌音)

계열에 있고 모두 투모자(透母)에 해당한다. <표 30>의 두 글자는 일등자(一等字)에 해당

되지만, 구개음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한자음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까지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3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ㅣ인 자례

<표 31>에 제시된 4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ㅣ’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ㅣ, ㄷ+’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에 있으므로 구개음화

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墬 디 디/지 디 定開三全濁 dʰjei
舓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ʑʰje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ʑʰje
藑 딩 딩/징 딩 羣合三全濁 ɡʰjuɛŋ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斢 두正듀 듀/주, 두 두正듀 透開一次清 tʰu
黈 두正듀 듀/주, 두 두正듀 透開一次清 tʰ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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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

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1>에서는 설두음(舌頭音)인 정모

자(定母字) 1개, 정치음(正齒音)인 선모자(船母字) 2개, 아음(牙音)인 군모자(羣母字) 1개가

있다. 위의 네 한자음은 삼등자(三等字)에 해당되며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표 31>에 제시된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음들은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자(舌頭音

字)이며 구개음화도 늦은 시기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ㅖ인 자례

<표 32>에 제시된 2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ㅖ’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罤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蹏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鷈 뎨 뎨/제 뎨 透開四次清 tʰiɛi
鯷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隄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珶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䄺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㔸 뎨 뎨/제 뎨 透開四次清 tʰiɛi
瑅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鞮 뎨 뎨/제 뎨 端開四全清 tiɛi
苐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嗁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睼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媞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褆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鶗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騠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磾 뎨 뎨/제 뎨 端開四全清 tiɛi
緹 뎨, 톄 뎨/제, 체 뎨, 톄 定開四全濁 dʰiɛi
鮧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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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j/에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

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

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2>에 제시된 글자들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며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투모자(透母字) 2자, 정모자(定母

字) 17개가 있다. <표 32>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사등자

(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운옥편에 구개음화가 아직 실현되

지 않고 이 한자음들은 모두 설두음자(舌頭音字)이다. 이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자전석요
의 시음(時音)에 이르러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설상음(舌

上音)보다 대부분의 설두음자(舌頭音字)가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과정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늦게 완성되었다고 알 수 있다.

<표 3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ㅕ인 자례

113) <표 33>의 ‘喋’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텹’은 규범음이고, ‘잡’은 ‘喋’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俶 텩 텩/척 텩 昌合三次清 tɕʰjuk
 텩 텩/척 텩 定開四全濁 dʰiɛu
硩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悐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踢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撚 텬 텬/천 텬 泥開四次濁 niɛn
蚕 텬 텬/천 텬 透開四次清 tʰiɛn
銕 텰 텰/철 텰 透開四次清 tʰiɛt
驖 텰 텰/철 텰 透開四次清 tʰiɛt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iɛm
舚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iɛm
酟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ɛm
恬 텸俗념 텸/첨, 념 텸俗념 定開四全濁 dʰiɛm
氎 텹 텹/첩 텹 端    全清 tiep
䩞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褺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䠟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堞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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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에 제시된 26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ㅌ+ㅕ’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ㅌ+, ㅌ+, ㅌ+, ㅌ+,

ㅌ+’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

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
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3>에 제시된 글자들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며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투모자(透母字) 13자, 정모자(定母

字) 9개, 니모자(泥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정치음(正齒音)인 창모자(昌母字) 1개가 있

다. <표 33>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사등자(四

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얘기한 바와 같이 위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설두음(舌頭音)과 정치음(正齒音)에 해당하

는 것이다.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이르러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보아 구개

음화 변천 과정에 설두음(舌頭音)과 정치음(正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구개음화의 확

산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구개음화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ㅛ인 자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迢 툐 툐/초 툐 定開四全濁 dʰiɛu
鼦 툐 툐/초 툐 端開四全清 tɛu

呫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諜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텹 텹/첩 텹 端    全清 tiep
怗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㩸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喋113) 텹, 잡 텹/첩 텹, 잡 定開四全濁 dʰiɛp
鉆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褶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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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에 제시된 6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ㅌ+ㅛ’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표 32>와 같이 위 한자음들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
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

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

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

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4>에서는 설음(舌音) 계열의 설두

음(舌頭音)인 정모자(定母字) 4개, 단모자(端母字) 2개에 속한다. 위의 6개 한자음은 개음

(介音) /i/ 환경에 해당되며 고음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다만,

위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자전석요
의 시음(時音)에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두음자(舌頭音字)는 구개음화의

확산 속도가 느리게 진행하고 있으며 늦은 시기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ㅖ인 자례

114) <표 35>의 ‘栘’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셰’는 규범음이고, ‘正톄, 톄’는 ‘栘’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栘114) 셰正톄, 톄 톄/체, 세 셰正톄, 톄 禪開三全濁 ʑjæi
躰 톄 톄/체 톄 透    次清 t‘i
鬀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遞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剃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鬄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ɛi
逓 톄 톄/체 톄 定    全濁 d‘i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ɛi
螮 톄 톄/체 톄 端開四全清 tiɛi
軆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殢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釱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툐 툐/초 툐 端開四全清 tiɛu
苕 툐 툐/초 툐 定開四全濁 dʰiɛu
髫 툐 툐/초 툐 定開四全濁 dʰiɛu
岧 툐 툐/초 툐 定開四全濁 dʰiɛ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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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에 제시된 14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ㅌ+ㅖ’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

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

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5>에 제시된 글자들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며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투모자(透母字) 8자, 정모자(定母

字) 4개가 있다. 그 외에 정치음(正齒音)인 선모자(禪母字) 1개가 있다. <표 35>의 한자음

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얘기한 바와 같이 위의 한자음들은 구개음화를 아직 거치지 않

았으며 대부분은 설두음자(舌頭音字)에 속한다. 이를 통해 설두음자(舌頭音字)는 구개음화

의 확산 속도가 느리게 진행하고 있으며 늦은 시기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ㅑ인 자례

115) <표 36>의 ‘逴’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착’은 규범음이고, ‘俗탁, 쟉’은 ‘逴’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쟈 쟈/자 쟈 章開三全清 tɕja
蔗 쟈 쟈/자 쟈 章開三全清 tɕja
樜 쟈 쟈/자 쟈 章開三全清 tɕja
飷 쟈 쟈/자 쟈 精開三全清 tsja
鷓 쟈 쟈/자 쟈 章開三全清 tɕja
抯 쟈俗져 쟈/자, 저 쟈俗져 精開三全清 tsja
她 쟈俗져 쟈/자, 저 쟈俗져 精開三全清 tsia
婥 쟉 쟉/작 쟉 昌開三次清 tɕʰjɑk
繛 쟉 쟉/작 쟉 昌開三次清 tɕʰjɑk
㹱 쟉 쟉/작 쟉 清合三次清 tsʰiok
皵 쟉 쟉/작 쟉 清開三次清 tsʰjɑk
焯 쟉 쟉/작 쟉 章開三全清 tɕjɑk
禚 쟉 쟉/작 쟉 章開三全清 tɕjɑk

裼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ɛi
靆 俗톄 톄/체,  俗톄 定開一全濁 d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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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에 제시된 39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ㅑ’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ㅑ, ㅈ+, ㅈ+’으로 구

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

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6>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6개, 청모자(淸母字) 6개, 종

모자(從母字) 4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4개, 창모자(昌母字) 2개, 서모

자(書母字) 2개, 장모자(莊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2

개, 철모자(徹母字) 1개, 징모자(澄母字) 1개가 있다. <표 36>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猎 쟉 쟉/작 쟉 清開三次清 tsʰiɑk
繳 쟉俗격 쟉/작 쟉俗격 章開三全清 tɕjɑk
斮 쟉 쟉/작 쟉 莊開三全清 tʃjɑk

逴115) 착俗탁, 쟉 쟉/작, 착 착俗탁, 쟉 徹開三次清 ȶʰjɑk
彴 쟉 쟉/작 쟉 章開三全清 tɕjɑk
粻 쟝 쟝/장 쟝 知開三全清 ȶjɑŋ
塲 쟝 쟝/장 쟝 書開三全清 ɕjɑŋ
蘠 쟝 쟝/장 쟝 從開三全濁 dzʰjɑŋ
樟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萇 쟝 쟝/장 쟝 澄開三全濁 ȡʰjɑŋ
嫜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iɑŋ
蹡 쟝 쟝/장 쟝 清開三次清 tsʰjɑŋ
螿 쟝 쟝/장 쟝 精開三全清 tsjɑŋ
 쟝 쟝/장 쟝 書開三全清 ɕjɑŋ
墇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漳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廧 쟝 쟝/장 쟝 從開三全濁 dzʰjɑŋ
 쟝 쟝/장 쟝 從開三全濁 dziɑŋ
瘴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璋 쟝 쟝/장 쟝 章開三全清 tɕjɑŋ
奨 쟝 쟝/장 쟝 精開三全清 tsjɑŋ
 쟝 쟝/장 쟝 從開三全濁 dziɑŋ
瑲 쟝 쟝/장 쟝 清開三次清 tsʰjɑŋ
嶈 쟝 쟝/장 쟝 清開三次清 tsʰjɑŋ
㯍 쟝 쟝/장 쟝 精開三全清 tsjɑŋ
餦 쟝 쟝/장 쟝 知開三全清 ȶjɑ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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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

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에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 한자음들이 전운
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3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ㅕ인 자례

116) <표 37>의 ‘狙’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져’는 규범음이고, ‘져’는 ‘狙’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117) <표 37>의 ‘嶻’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찰’은 규범음이고, ‘졀’은 ‘嶻’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8) <표 37>의 ‘惵’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졉’은 규범음이고, ‘뎝’은 ‘惵’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羜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趄 져 져/저 져 清開三次清 tsʰjo
怚 져 져/저 져 精開三全清 tsjo
佇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陼 져 져/저 져 章開三全清 tɕjo
紵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䰞 져 져/저 져 章開三全清 tɕjo
滁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櫫 져 져/저 져 知開三全清 ȶjo
櫧 져 져/저 져 章開三全清 tɕjo
宁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褚 져 져/저 져 知開三全清 ȶjo
砠 져 져/저 져 清開三次清 tsʰjo
竚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蠩 져 져/저 져 章開三全清 tɕjo
跙 져 져/저 져 從開三全濁 dzʰjo
屠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抒 져 져/저 져 船開三全濁 dʑʰjo
芧 셔, 져 져/저, 서 셔, 져 澄開三全濁 ȡʰjo
岨 져 져/저 져 清開三次清 tsʰjo
躇 져 져/저 져 澄開三全濁 ȡʰjo

狙116) 져, 쳐 져/저, 처 져 清開三次清 tsʰjo
蜍 져正여 져/저, 여 져 禪開三全濁 ʑjo
 조俗져 져/저, 조 져 莊合三全清 ʧiɔ
 젹 젹/적 젹 從開四全濁 dzʰiek
躤 젹 젹/적 젹 從開三全濁 dzʰja
鰿 젹 젹/적 젹 精開三全清 tsjɛk
耤 젹 젹/적 젹 從開三全濁 dzʰjɛk
讁 젹 젹/적 젹 知開二全清 ȶæk
鯽 젹正즉 젹/적, 즉 젹 精開三全清 tsjɛk
鬋 젼 젼/전 젼 精開三全清 tsjæ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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筌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揃 젼 젼/전 젼 精開三全清 tsjæn
鱣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籛 젼 젼/전 젼 精開四全清 tsiɛn
譾 젼 젼/전 젼 精開三全清 tsiæn
諓 젼 젼/전 젼 從開三全濁 dzʰjæn
旜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膞 젼 젼/전 젼 章合三全清 tɕjuæn
囀 젼 젼/전 젼 知合三全清 ȶjuæn
荃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邅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篆 젼 젼/전 젼 澄合三全濁 ȡʰjuæn
躔 젼 젼/전 젼 澄開三全濁 ȡʰjæn
 젼 젼/전 젼 精開四全清 tsiɛn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瑑 젼 젼/전 젼 澄合三全濁 ȡʰjuæn
戩 젼 젼/전 젼 精開三全清 tsjæn
澶 젼 젼/전 젼 澄開三全濁 ȡʰjæn
篿 젼 젼/전 젼 章合三全清 tɕjuæn
詮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臇 젼 젼/전 젼 精合三全清 tsjuæn
瀍 젼 젼/전 젼 澄開三全濁 ȡʰjæn
絟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牷 젼 젼/전 젼 從合三全濁 dzʰjuæn
鱄 젼 젼/전 젼 章合三全清 tɕjuæn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顫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拴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餞 젼 젼/전 젼 從開三全濁 dzʰjæn
皽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젼 젼/전 젼 澄開三全濁 ȡʰjæn
銓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塼 젼 젼/전 젼 章合三全清 ʨiuæn
 젼 젼/전 젼 精開四全清 tsiɛn
縓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駩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輇 젼 젼/전 젼 禪合三全濁 ʑjuæn
 젼 젼/전 젼 章開三全清 tɕjæn
雋 젼 젼/전 젼 從合三全濁 dzʰjuæn
佺 젼 젼/전 젼 清合三次清 tsʰjuæn
襢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輾 젼 젼/전 젼 知開三全清 ȶjæn
吮 젼 젼/전 젼 船合三全濁 dʑʰjuen
椽 젼俗연 젼/전, 연 젼俗연 澄合三全濁 ȡʰjuæn
船 젼正션 젼/전, 선 젼正션 船合三全濁 dʑʰjuæn
譔 젼正션 젼/전, 선 젼正션 清合三次清 tsʰjuæn
 젼正쳔 젼/전, 천 젼正쳔 精開四全清 tsɛn
韉 젼正쳔 젼/전, 천 젼正쳔 精開四全清 tsiɛ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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濺 젼正쳔 젼/전, 천 젼正쳔 精開四全清 tsiɛn
篹 젼 젼/전 젼 崇合三全濁 ʤiuæn
戔 젼 젼/전 젼 從開一全濁 dzʰɑn
僎 젼正션 젼/전 젼 精合三全清 tsjuen
卩 졀 졀/절 졀 精開四全清 tsɛt
 졀 졀/절 졀 清開四次清 tsʰiɛt
 졀 졀/절 졀 從開四全濁 dzʰiɛt
浙 졀 졀/절 졀 章開三全清 tɕjæt
岊 졀 졀/절 졀 精開四全清 tsiɛt
 졀 졀/절 졀 清開四次清 tsʰiɛt
楶 졀 졀/절 졀 精開四全清 tsiɛt
䲙 졀 졀/절 졀 精開四全清 tsiɛt
晣 졀 졀/절 졀 章開三全清 tɕjæt

嶻117) 찰, 졀 졀/절, 찰 찰, 졀 從開四全濁 dzʰiɛt
䠨 졈 졈/점 졈 昌開三次清 tɕʰjæm
霑 졈 졈/점 졈 知開三全清 ȶjæm
颭 졈 졈/점 졈 章開三全清 tɕjæm
瀸 졈 졈/점 졈 精開三全清 tsjæm
蔪 졈 졈/점 졈 從開三全濁 dzʰjæm
黵 졈 졈/점 졈 端開三全清 tɕiæm
殲 졈正셤 졈/점, 섬 졈正셤 精開三全清 tsjæm
熸 졈正 졈/점,  졈正 精開三全清 tsjæm
襵 졉 졉/접 졉 章開三全清 tɕjæp
慴 졉 졉/접 졉 章開三全清 tɕjæp
檝 졉 졉/접 졉 從開三全濁 dzʰjep
菨 졉 졉/접 졉 精開三全清 tsjæp
䐑 졉 졉/접 졉 澄開三全濁 ȡʰjæp

惵118) 졉, 뎝 졉/접 졉, 뎝 定開四全濁 dʰiɛp
讋 졉正셥 졉/접, 섭 졉正셥 章開三全清 tɕjæp
懾 졉正셥 졉/접, 섭 졉正셥 章開三全清 tɕjæp
浹 졉正협 졉/접, 협 졉正협 精開四全清 tsiɛp
楫 졉 졉/접 졉 精開三全清 tsjæp
聶 졉 졉/접 졉 章開三全清 tɕiæp
摺 졉正셥 졉/접 졉正셥 章開三全清 tɕjæp
旍 졍 졍/정 졍 精開三全清 tsjɛŋ
酲 졍 졍/정 졍 澄開三全濁 ȡʰjɛŋ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䞓 졍 졍/정 졍 徹開三次清 ȶʰjɛŋ
怔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禎 졍 졍/정 졍 知開三全清 ȶjɛŋ
鴊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遉 졍 졍/정 졍 徹開三次清 ȶʰjɛŋ
靘 졍 졍/정 졍 清開四次清 tsʰieŋ
竫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䋊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証 졍 졍/정 졍 章開三全清 tɕjɛŋ
靚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瀞 졍 졍/정 졍 從開三全濁 dzʰjɛ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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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에 제시된 13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ㅕ’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ㅑ, ㅈ+, ㅈ+, ㅈ+,

ㅈ+, ㅈ+, ㅈ+’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

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표 37>을 보면 전운옥편ㆍ자전
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위 표의 ‘惵’은 전운옥편에서 ‘졉’과 ‘뎝’으로 표기

되고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졉’과 ‘접’으로 나타나 분명히 구개음화를 거칠 수 있고

전운옥편까지 혼용(混用)하는 단계에 처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7>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27개, 청모자(淸母字) 17개,

종모자(從母字) 16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26개, 창모자(昌母字) 1개,

선모자(船母字) 3개, 선모자(禪母字) 2개, 장모자(莊母字) 1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

인 지모자(知母字) 13개, 철모자(徹母字) 3개, 징모자(澄母字) 19개가 있다. <표 37>의 한

자음은 개음(介音) /i,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

(四等字)에 속하며 예외로 몇몇 이등자(二等字)도 있다.

<표 37>의 한자음들도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

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

音)에 해당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3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ㅛ인 자례

119) <표 38>의 ‘爝, 皭’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죠’는 규범음이고, ‘쟉’은 ‘爝, 皭’의 다음자로 표시한

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0) <표 38>의 ‘啁’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죠’는 규범음이고, ‘쥬’는 ‘啁’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珵 졍 졍/정 졍 澄開三全濁 ȡʰjɛŋ
逞 졍俗령 졍/정 졍俗령 徹開三次清 ȶʰjɛŋ
鶄 졍正쳥 졍/정, 청 졍正쳥 精開三全清 tsjɛŋ
幀 正졍 졍/정,  正졍 知開二全清 ȶɐ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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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에 제시된 13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ㅛ’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ㅛ, ㅈ+’으로 구성된다.

이 글자들이 구개음 환경에 처하고 있는데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

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ㅈ/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정된다. 만약에 ‘ㄷ>ㅈ’의 변화를 거

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이 과정에서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
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8>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3개, 종모자(從母字) 1개, 심

121) <표 38>의 ‘炤’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죠’는 규범음이고, ‘正쇼, 죠, 쟉’은 ‘炤’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旐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ʰjæu
 죠 죠/조 죠 莊開二全清 ʧau
嘲 죠 죠/조 죠 知開二全清 ȶau
垗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ʰjæu
駣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ʰjæu
曌 죠 죠/조 죠 章開三全清 tɕiæu
罺 죠 죠/조 죠 莊開二全清 tʃau
㨄 죠 죠/조 죠 澄開三全濁 ȡiæu
鼂 죠 죠/조 죠 知開三全清 ȶjæu

爝119) 죠, 쟉 죠/조, 작 죠, 쟉 精開三全清 tsjæu
皭 죠, 쟉 죠/조, 작 죠, 쟉 精開三全清 tsjæu

啁120) 죠, 쥬 죠/조, 주 죠, 쥬 知開二全清 ȶau
灂 죠 죠/조 죠 崇開二全濁 dʒʰɔk
昭 죠 죠/조 죠 章開三全清 tɕjæu
沼 죠俗쇼 죠/조 죠俗쇼 章開三全清 tɕjæu
召 죠俗쇼 죠/조 죠俗쇼 澄開三全濁 ȡʰjæu
釗 죠正쇼 죠/조 죠正쇼 章開三全清 tɕjæu

炤121) 죠正쇼, 죠, 쟉 죠/조 죠正쇼, 죠, 쟉 章開三全清 tɕjæu
瘇 죵 죵/종 죵 船合三全濁 ʥioŋ
鼨 죵 죵/종 죵 章合三全清 tɕjuŋ
慫 죵 죵/종 죵 心合三全清 sjuoŋ
尰 죵 죵/종 죵 禪合三全濁 ʑjuoŋ
淙 죵 죵/종 죵 從合一全濁 dzʰuoŋ
樅 총正죵 죵/종, 총 총正죵 精合三全清 tsjuo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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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心母字) 1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6개, 선모자(船母字) 1개, 선모

자(禪母字) 1개, 장모자(莊母字) 2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

인 지모자(知母字) 3개, 징모자(澄母字) 5개가 있다. <표 38>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며 예외로 몇몇 이등자(二等

字)도 있다122).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
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

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

성이 크다.

<표 39>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ㅠ인 자례

122) 한어중고음의 기준으로 고려하면 이 시기에 정치음은 정치 이등자와 정치 삼등자(三等字)로 구별하여 

본다. 이둔주(1997)에서는 근세중국어음에서 知[ʈ]계 성모가 정치 이등(二等)의 장[ʧ]계와 정치 삼등

(三等)의 照 [ʨ]계 성모와 합류하여 권설음의 /ʦ, ʦʰ/로 변화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 이등자(二等字)로 나타나는 것도 한자음 구개음화가 완료된 상태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23) <표 39>의 ‘枓’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쥬’는 규범음이고, ‘두’는 ‘枓’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邾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ȶjuo
伷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譸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ȶju
咮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盩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ȶju
侏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侜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ȶju
駐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ȶjuo
籒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蹰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ȡʰjuo
鉒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ȶjuo
輖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躊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絑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䩜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噣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ȶju
姝 쥬 쥬/주 쥬 昌合三次清 tɕʰjuo
宔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遒 쥬 쥬/주 쥬 精開三全清 tsju
袾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ȶjuo
裯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ȡʰj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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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에 제시된 4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ㅠ’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ㅠ, ㅈ+, ㅈ+쥰, ㅈ+’

으로 구성된다. 위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에 처하고 있는데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ㅈ/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ㄷ>

ㅈ’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

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

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9>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3개, 청모자(淸母字) 4개, 심모자(心母

字) 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1개, 창모자(昌母字) 3개가 있다. 그 외

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1개,

징모자(澄母字) 11개가 있다. <표 39>의 한자음은 대부분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禂 쥬 쥬/주, 도 쥬 端開一全清 tɑu
鯈 됴, 쥬 됴/조, 주 됴, 쥬 澄開三全濁 ȡʰju

枓123) 쥬, 두 쥬/주, 두 쥬 章合三全清 tɕjuo
繇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ȡʰju
鬻 쥭 쥭/죽 쥭 章合三次清 ʨiuk
晙 쥰 쥰/준 쥰 精合三全清 tsjuen
䞭 쥰 쥰/준 쥰 清開三次清 tsʰju
鵔 쥰 쥰/준 쥰 心合三全清 sjuen
惷 쥰 쥰/준 쥰 昌合三次清 tɕʰjuen
 쥰 쥰/준 쥰 心合三次清 siuen
㕙 쥰 쥰/준 쥰 清合三次清 tsʰjuen
准 쥰 쥰/준 쥰 章合三全清 tɕjuen
埻 쥰 쥰/준 쥰 章合三全清 tɕjuen
踆 쥰 쥰/준 쥰 清合三次清 tsʰjuen
畯 쥰 쥰/준 쥰 精合三全清 tsjuen
䮞 쥰 쥰/준 쥰 昌合三次清 ʨʰiuen
屯 쥰 쥰/준 쥰 知合三全清 ȶjuen
埈 슌正쥰 쥰/준, 순 슌正쥰 心合三全清 sjuen
捘 쥰 쥰/준 쥰 清合三次清 tsʰjuen
肫 쥰俗슌 쥰/준, 순 쥰俗슌 章合三全清 tɕjuen
迍 쥰正둔 쥰/준, 둔 쥰正둔 知合三全清 ȶjuen
窀 쥰正둔 쥰/준, 둔 쥰正둔 知合三全清 ȶjuen
蝩 즁 즁/중 즁 澄合三全濁 ȡʰjuoŋ
 즁 즁/중 즁 章合三全清 tɕjuŋ
鮦 즁 즁/중 즁 澄合三全濁 ȡʰjuoŋ
穜 즁 즁/중 즁 澄合三全濁 ȡʰjuo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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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논의된 바와 같이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

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

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ㅣ인 자례

124) <표 40>의 ‘坻’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뎌’는 ‘坻’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5) <표 40>의 ‘禔’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시, 뎨’는 ‘禔’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6) <표 40>의 ‘質’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질’은 ‘質’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7) <표 40>의 ‘泜’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치, 뎌’는 ‘泜’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8) <표 40>의 ‘瑱’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진’은 규범음이고, ‘뎐’은 ‘瑱’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9) <표 40>의 ‘咥’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희’는 규범음이고, ‘질, 뎔’은 ‘咥’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

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30) <표 40>의 ‘慹’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집’은 규범음이고, ‘졉’은 ‘慹’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軹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지 지/지 지 知開三全清 ȶjei
扺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洔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贄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阯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矢 지 지/지 지 書開三全清 ɕjei
沚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綕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ʨie
鷙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胝 지 지/지 지 知開三全清 ȶjei
芷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鳷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胑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㩼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輊 지 지/지 지 知開三全清 ȶjei
榰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疻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踟 지 지/지 지 澄開三全濁 ȡʰje
貾 지 지/지 지 澄開三全濁 ȡʰjei
竾 지 지/지 지 澄開三全濁 ȡi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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驇 지 지/지 지 知開三全清 ȶjei
祇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耆 기, 지 지/지 기, 지 章開三全清 ʨiɪ
忮 지俗기 지/지 지俗기 章開三全清 tɕje

坻124) 지, 뎌 지/지 지, 뎌 章開三全清 tɕje
氏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禔125) 지, 시, 뎨 지, 뎨/제 지, 시, 뎨 章開三全清 tɕje
質126) 지, 질 지/지, 질 지, 질 知開三全清 ȶjei
泜127) 지, 치, 뎌 지, 뎌/저 지, 치, 뎌 章開三全清 tɕjei

螭 지俗리 지/지, 리 지俗리 徹開三次清 ȶʰje
觶 지俗치 지/지, 치 지俗치 章開三全清 tɕje
懫 지正치 지/지, 치 지正치 知開三全清 ȶjei
樴 직 직/직 직 章開三全清 tɕjək
稙 직 직/직 직 知開三全清 ȶjək
膱 직 직/직 직 章開三全清 tɕjək
犆 직 직/직 직 澄開三全濁 ȡʰjək
 진 진/진 진 莊開三全清 ʧien
趂 진 진/진 진 穿    次清 tʃ‘iən
帪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辴 진 진/진 진 徹開三次清 ȶʰjen
軫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稹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蔯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ȡien
縉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敶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ȡʰjen
謓 진 진/진 진 昌開三次清 tɕʰjen
轃 진 진/진 진 精開四全清 tsiɛn
螴 진 진/진 진 徹開三次清 ȶʰien
璡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黰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侲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抮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ʨien
瞋 진 진/진 진 昌開三次清 tɕʰjen
紖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ȡʰjen
唇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ʨien
胗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瑨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진 진/진 진 崇開二全濁 dʒʰæn
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桭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珎 진 진/진 진 知開三全清 ȶjen
籈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濜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裖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眹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ȡʰjen
鬒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瑱128) 진, 뎐 진/진 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抶 질 질/질 질 徹開三次清 ȶʰjet



- 116 -

<표 40>에 제시된 10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ㅣ’이고 구개

음 환경 /i/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ㅣ, ㅈ+, ㅈ+, ㅈ+,

ㅈ+, ㅈ+, ㅈ+’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

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

성 /ㅈ/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ㅈ/로 표기하

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ㄷ>ㅈ’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

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0>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劕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挃 질 질/질 질 知開三全清 ȶjet
紩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ȡʰjet
庢 질 질/질 질 知開三全清 ȶjet
秷 질 질/질 질 知開三全清 ȶjet
晊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蒺 질 질/질 질 從開三全濁 dzʰjet
郅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眣 질 질/질 질 徹開三次清 ȶʰjet
袠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ȡʰjet
翐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ȡʰjet
鑕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袟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ȡiet
瓆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ʨiet
騭 질正즐 질/질, 즐 질 章開三全清 tɕjet

咥129) 희, 질, 뎔 질, 뎔/절 희, 질, 뎔 徹開三次清 ȶʰjet
㴨 짐 짐/짐 짐 澄開三全濁 ȡʰjem
鴆 짐 짐/짐 짐 澄開三全濁 ȡʰjem
酖 짐 짐/짐 짐 端開一全清 tAm
潗 집 집/집 집 精開三全清 tsjep
䞙 집 집/집 집 精開一全清 tsAp
鏶 집 집/집 집 從開三全濁 dzʰjep
㗱 집 집/집 집 精開三全清 tsjep

慹130) 집, 졉 집/접 집, 졉 章開三全清 tɕjep
 징 징/징 징 澄開二全濁 ȡʰɐŋ
澂 징 징/징 징 澄開三全濁 ȡʰjəŋ
癥 징 징/징 징 知開三全清 ȶjəŋ
憕 징 징/징 징 澄開三全濁 ȡʰjəŋ
瞪 징 징/징 징 澄開三全濁 ȡʰjəŋ
橕 징俗 징/칭 징俗 徹開二次清 ȶʰɐŋ
瞠 징 징/징 징 徹開二次清 ȶʰɐ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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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9개, 종모자(從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

(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44개, 창모자(昌母字) 2개, 천모자(穿母字) 1개, 서모자(書母字)

1개, 장모자(莊母字) 1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

母字) 1개,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2개, 철모자(徹母

字) 8개, 징모자(澄母字) 18개가 있다. <표 40>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

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
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

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표 40>의 ‘坻’, ‘泜’, ‘咥’은 다음자(多音字)의 주음(注音)으로 각각 ‘뎌’, ‘뎌’,

‘뎔’로 나타나 정치음(正齒音) 삼등자(三等字)와 설상음(舌上音) 삼등자(三等字)에 해당하며

전운옥편부터 자전석요까지 확실히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ㅖ인 자례

131) <표 41>의 ‘晢, 淛’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졔’는 규범음이고, ‘졀’은 ‘晢, 淛’의 구개음 환경에 있

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32) <표 41>의 ‘蕝’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졔’는 규범음이고, ‘正쳬, 졀’은 ‘蕝’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33) <표 41>의 ‘蕞’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졔’는 규범음이고, ‘正쳬, 최, 졀’은 ‘蕞’의 다음자로 표시한

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猘 계正졔 졔/제, 계 계正졔 章開三全清 ʨiæi
㫼 졔 졔/제 졔 章開三全清 ʨiæi
懠 졔 졔/제 졔 從開四全濁 dzʰiɛi
 졔 졔/제 졔  精開四 tsiei
穧 졔 졔/제 졔 精開四全清 tsiɛi
䱥 졔 졔/제 졔 章開三全清 tɕjæi
隮 졔 졔/제 졔 精開四全清 tsiɛi
躋 졔 졔/제 졔 精開四全清 tsiɛi
嚌 졔 졔/제 졔 從開四全濁 dzʰiɛi
齏 졔 졔/제 졔 精開四全清 tsiɛi
泲 졔 졔/제 졔 精    全清 tsi
鮆 졔 졔/제 졔 精開三全清 tsje

晢131) 졔, 졀 졔/제, 절 졔, 졀 章開三全清 tɕjæi
淛 졔, 졀 졔/제, 절 졔, 졀 章開三全清 tɕjæi
䝴 졔俗 졔/제,  졔俗 精開三全清 tsj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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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 제시된 20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ㅖ’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

성 /ㅈ/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ㄷ>ㅈ’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

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1>에 제시된 글자들은 모두 치음

(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10개, 청모자(淸母字) 1개, 종모

자(從母字) 4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5개가 있다. <표 41>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한

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齒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

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ㅑ인 자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䰩 챠 챠/차 챠 昌開三次清 tɕʰja
奓 챠 챠/차 챠 昌開三次清 ʨʰia
奲 챠 챠/차 챠 昌開三次清 tɕʰja
嗟 챠 챠/차 챠 精開三全清 tsja
撦 챠 챠/차 챠 昌開三次清 tɕʰja
硨 챠 챠/차 챠 昌開三次清 tɕʰja
車 챠 챠/차 챠 昌開三次清 tɕʰja
唶 챠 챠/차 챠 精開三全清 tsja
奼 챠俗타 챠/차, 타 챠俗타 徹開二次清 ȶʰa
斫 챡 챡/착 챡 章開三全清 tɕjɑk
婼 챡 챡/착 챡 徹開三次清 ȶʰjɑk
瑒 챵 챵/창 챵 徹開三次清 ȶʰjɑŋ

蕝132) 졔正쳬, 졀 졔/제, 체, 절 졔正쳬, 졀 精合三全清 tsjuæi
蕞133) 졔正쳬, 최, 졀 졔/제, 절, 최 졔正쳬, 최, 졀 從合一全濁 dzʰuɑi

眥 졔 졔/제 졔 從開三全濁 dzʰje
㧗 졔 졔/제 졔 精開三全清 tsje
玼 쳬 졔/제 쳬 清開三次清 tsʰ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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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 제시된 2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ㅑ’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ㅑ, ㅊ+, ㅊ+’으로 구

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ㅊ/로 표기하는지를 고

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ㅊ/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ㅊ’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
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
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2>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 치

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개, 창모자(昌母字) 11개, 초모자(初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

上音)인 철모자(徹母字) 6개가 있다. <표 42>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

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
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

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4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ㅕ인 자례

134) <표 43>의 ‘擿’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쳑’은 규범음이고, ‘뎍’은 ‘擿’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35) <표 43>의 ‘剟’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쳘’은 규범음이고, ‘탈俗쳘’은 ‘剟’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惝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iɑŋ
氅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昶 챵 챵/창 챵 徹開三次清 ȶʰjɑŋ
閶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倀 챵 챵/창 챵 徹開三次清 ȶʰjɑŋ
猖 챵 챵/창 챵 昌開三次清 tɕʰjɑŋ
磢 챵 챵/창 챵 初開三次清 tʃʰjɑŋ
鬯 챵 챵/창 챵 徹開三次清 ȶʰjɑ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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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処 쳐 쳐/처 쳐 昌合三次清 ʨʰiɔ
萋 쳐 쳐/처 쳐 清開四次清 tsʰiɛi
緀 쳐 쳐/처 쳐 清開四次清 tsʰiɛi
霋 쳐 쳐/처 쳐 清開四次清 tsʰiɛi
淒 쳐 쳐/처 쳐 清開四次清 tsʰiɛi
攄 쳐俗터 쳐/처 쳐俗터 徹開三次清 ȶʰjo
絮 쳐 쳐/처 쳐 徹開三次清 ȶʰjo
跅 쳑 쳑/척 쳑 昌開三次清 ʨʰiæk
墌 쳑 쳑/척 쳑 章開三全清 tɕjɛk
墄 쳑 쳑/척 쳑 清開一次清 tsʰək
彳 쳑 쳑/척 쳑 徹開三次清 ȶʰjɛk
慽 쳑 쳑/척 쳑 清開四次清 tsʰiek
鼜 쳑 쳑/척 쳑 清開四次清 tsʰiek

擿134) 쳑, 뎍 쳑/척, 적 쳑, 뎍 澄開三全濁 ȡʰjɛk
拓 쳑 쳑/척 쳑 章開三全清 tɕjɛk
蕆 쳔 쳔/천 쳔 徹開三次清 ȶʰjæn
阡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歂 쳔 쳔/천 쳔 禪合三全濁 ʑjuæn
梴 쳔 쳔/천 쳔 徹開三次清 ȶʰjæn
仟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遄 쳔 쳔/천 쳔 禪合三全濁 ʑjuæn
洊 쳔 쳔/천 쳔 從開四全濁 dzʰiɛn
圌 쳔 쳔/천 쳔 禪合三全濁 ʑjue
栫 쳔 쳔/천 쳔 從合一全濁 dzʰuən
荐 쳔 쳔/천 쳔 從開四全濁 dzʰiɛn
芊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繟 쳔 쳔/천 쳔 昌開三次清 tɕʰjæn
荈 쳔 쳔/천 쳔 昌合三次清 tɕʰjuæn
茜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幝 쳔 쳔/천 쳔 昌開三次清 tɕʰjæn
 쳔 쳔/천 쳔 清開三次清 tsʰiæn
臶 쳔 쳔/천 쳔 從開四全濁 dzʰiɛn
俴 쳔 쳔/천 쳔 從開三全濁 dzʰjæn
燀 쳔 쳔/천 쳔 昌開三次清 tɕʰjæn
谸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硟 쳔 쳔/천 쳔 昌開三次清 tɕʰjæn
 쳔 쳔/천 쳔 昌合三次清 ʨʰiuæn
輤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囅 쳔 쳔/천 쳔 徹開三次清 ȶʰiæn
扦 쳔 쳔/천 쳔 清開三次清 tsʰjæn
串 쳔 쳔/천 쳔 見合二全清 kuan
竁 쳔 쳔/천 쳔 清合三次清 tsʰjuæi
綪 쳔 쳔/천 쳔 清開四次清 tsʰiɛn
儃 쳔 쳔/천 쳔 禪開三全濁 ʑjæn
嘽 쳔 쳔/천 쳔 昌開三次清 tɕʰjæn
錣 쳘 쳘/철 쳘 知合二全清 ȶ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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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에 제시된 8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ㅕ’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ㅑ, ㅊ+, ㅊ+, ㅊ+,

ㅊ+, ㅊ+, ㅊ+’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

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

惙 쳘 쳘/철 쳘 知合三全清 ȶjuæt
喆 쳘 쳘/철 쳘 知開三全清 ȶjæt
蜇 쳘 쳘/철 쳘 知開三全清 ȶjæt
罬 쳘 쳘/철 쳘 知合三全清 ȶjuæt
聅 쳘 쳘/철 쳘 徹開三次清 ȶʰjæt

剟135) 쳘, 탈俗쳘 쳘/철, 탈 쳘, 탈俗쳘 知合三全清 ȶjuæt
敠 탈俗쳘 쳘/철, 탈 탈俗쳘 清合三次清 tsʰjuæt
僉 쳠 쳠/첨 쳠 清開三次清 tsʰjæm
幨 쳠 쳠/첨 쳠 昌開三次清 tɕʰjæm
讇 쳠 쳠/첨 쳠 徹開三次清 ȶʰjæm
䪜 쳠 쳠/첨 쳠 昌開三次清 tɕʰjæm
簽 쳠 쳠/첨 쳠 清開三次清 tsʰiæm
裧 쳠 쳠/첨 쳠 昌開三次清 tɕʰjæm
詹 쳠 쳠/첨 쳠 章開三全清 tɕjæm
惉 쳠 쳠/첨 쳠 昌開三次清 tɕʰjæm
㡨 쳠 쳠/첨 쳠 清開三次清 tsʰjæm
塹 쳠俗참 쳠/첨, 참 쳠俗참 清開三次清 tsʰjæm
㟻 쳠俗참 쳠/첨, 참 쳠俗참 清開三次清 tsʰiæm
佔 쳠正뎜 뎜/점, 첨 쳠正뎜 端開四全清 tiɛm
 쳠 쳠/첨 쳠 昌開三次清 tɕʰjæm
檐 염俗쳠 쳠/첨,  염 염俗쳠 以開三次濁 0jæm
燂 쳠 쳠/첨 쳠 從開三全濁 dzʰjæm
灊 쳠 쳠/첨 쳠 從開三全濁 dzʰjem
憯 쳠 쳠/첨 쳠 清開四次清 tsʰiɛm
槧 참, 쳠 쳠/첨, 참 참, 쳠 清開三次清 tsʰjæm
橬 쳠正 쳠/첨 쳠正 從開三全濁 dziem
讝 쳠正셤 쳠/첨, 섬 쳠正셤 章開三全清 tɕiæm
譫 쳠正셤 쳠/첨, 섬 쳠正셤 章開三全清 tɕiæm
潛 쳠正 쳠/첨 쳠正 從開三全濁 dzʰjæm
䀹 쳡 쳡/첩 쳡 精開三全清 tsjæp
踥 쳡 쳡/첩 쳡 清開三次清 tsʰjæp
誱 쳡 쳡/첩 쳡 從開三全濁 dzʰjæp
㡇 쳡 쳡/첩 쳡 透開四次清 tʰiɛp
婕 쳡 쳡/첩 쳡 精開三全清 tsjæp
鮿 쳡 쳡/첩 쳡 知開三全清 ȶjæp
倢 쳡 쳡/첩 쳡 從開三全濁 dzʰjæp
緁 쳡 쳡/첩 쳡 清開三次清 tsʰjæp
掅 쳥 쳥/청 쳥 清開四次清 tsʰieŋ
婧 쳥 쳥/청 쳥 精開三全清 tsjɛŋ
暒 쳥 쳥/청 쳥 從開三全濁 dziæŋ
䝼 쳥 쳥/청 쳥 從開三全濁 dzʰjɛ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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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ㅊ/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ㅊ/로 표기하

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ㅊ’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

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3>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3개, 청모자(淸母字) 28개, 종모자(從母

字) 1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5개, 창모자(昌母字) 14개, 선모자(禪母

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투모자(透母字) 1개가 있

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7개, 철모자(徹母字) 8개, 징모자(澄母字) 1개가 있다.

나머지 두 글자는 아음(牙音)인 견모자(見母字)와 이모자(以母字)이다. <표 43>의 한자음

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

한다.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

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

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

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표 43>의 ‘擿’은 전운옥편에서 다음자의 주음(注音)인 ‘뎍’으로 나타났는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佔’은 전운옥편에서 정

음 ‘뎜’으로 나타나 설두음(舌頭音) 단모자(端母字)에 속하여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4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ㅛ인 자례

136) <표 44>의 ‘湫, 篍’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쵸’는 규범음이고, ‘츄’는 ‘湫, 篍’의 다음자로 표시한

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焦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鉊 쵸 쵸/초 쵸 章開三全清 tɕjæu
癄 쵸 쵸/초 쵸 莊開二全清 tʃau
醮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鈔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剿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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嫶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iæu
峭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iæu
僬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怊 쵸 쵸/초 쵸 昌開三次清 tɕʰjæu
䜈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悄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鍫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勦 쵸 쵸/초 쵸 崇開二全濁 dʒʰau
轈 쵸 쵸/초 쵸 崇開二全濁 dʒʰau
謅 쵸 쵸/초 쵸 初開三次清 tʃʰju
顦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憔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劋 쵸 쵸/초 쵸 精開四全清 tsiɛu
嶕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麨 쵸 쵸/초 쵸 昌開三次清 tɕʰjæu
鷦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譙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椒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㴥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訬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噍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愀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膲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誚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趭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陗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抄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鍬 쵸 쵸/초 쵸 穿    次清 ʈʂʼiau
耖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幧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燋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煼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蕉 쵸 쵸/초 쵸 精開三全清 tsjæu
樵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炒 쵸 쵸/초 쵸 初開二次清 tʃʰau
鐎 쵸 쵸/초 쵸 從開三全濁 dzʰjæu
趠 쵸 쵸/초 쵸 徹開二次清 ȶʰau
踔 쵸 쵸/초, 탁 쵸 徹開二次清 ȶʰau

湫136) 쵸, 츄 쵸/초, 추 쵸, 츄 清開三次清 tsʰju
篍 쵸, 츄 쵸/초, 추 쵸, 츄 清開三次清 tsʰjæu
漅 쵸正소 쵸/초, 소 쵸正소 精開三全清 tsjæu
巢 쵸正소 쵸/초, 소 쵸正소 崇開二全濁 dʒʰau
杪 묘俗쵸 쵸/초, 묘 묘俗쵸 初開二次清 ʧʰau
肖 쵸 쵸/초 쵸 心開三全清 sjæ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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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에 제시된 83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ㅛ’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ㅛ, ㅊ+, ㅊ+’으로 구

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ㅊ/로 표기하는지를 고

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ㅊ/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ㅊ’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
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
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4>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 치

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15개, 청모자(淸母字) 11개, 종

哨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俏 쵸 쵸/초 쵸 清開三次清 tsʰjæu
綃 쇼俗쵸 쵸/초 쇼俗쵸 心開三全清 sjæu
鞘 쇼俗쵸 쵸/초 쇼俗쵸 心開三全清 sjæu
韒 쇼俗쵸 쵸/초 쇼俗쵸 心開三全清 sjæu
稍 쇼正쵸 쵸/초 쇼正쵸 生開二全清 ʃau
軺 요俗쵸 쵸/초, 요 요俗쵸 禪開三全濁 ʑjæu
 요俗쵸 쵸/초, 요 요俗쵸 以開三次濁 0iæu
觸 쵹 쵹/촉 쵹 昌合三次清 tɕʰjuok
燭 쵹 쵹/촉 쵹 章合三全清 tɕjuok
爥 쵹 쵹/촉 쵹 照    全清 tʃyuk
钃 쵹 쵹/촉 쵹 知合三全清 ȶjuok
䠱 쵹 쵹/촉 쵹 澄合三全濁 ȡʰjuok
矚 쵹 쵹/촉 쵹 章合三全清 tɕjuok
囑 쵹 쵹/촉 쵹 章合三全清 tɕjuok
 쵹 쵹/촉 쵹 澄合三全濁 ȡiok
㻿 쵹 쵹/촉 쵹 禪合三全濁 ʑjuok
灟 쵹 쵹/촉 쵹 章合三全清 ʨiok
亍 쵹 쵹/촉 쵹 徹合三次清 ȶʰjuok
襡 쵹 쵹/촉 쵹 禪合三全濁 ʑjuok
曯 쵹 쵹/촉 쵹 照    全清 tʃyuk
屬 쵹 쵹/촉 쵹 章合三全清 tɕjuok
瘃 쵹 쵹/촉 쵹 知合三全清 ȶjuok
斸 쵹, 착 쵹/촉, 착 쵹, 착 知合三全清 ȶjuok
歜 쵹 쵹/촉 쵹 昌合三次清 tɕʰjuok
蜀 쇽正쵹 쵹/촉, 속 쇽正쵹 禪合三全濁 ʑjuok
蠋 쇽正쵹 쵹/촉, 속 쇽正쵹 章合三全清 tɕjuok
䪅 쇽正쵹 쵹/촉 속 쇽正쵹 船合三全濁 ʑiok
龍 춍 춍/총 춍 穿    次清 tʃ‘yu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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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從母字) 10개, 심모자(心母字) 4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7개, 조모

자(照母字) 2개, 창모자(昌母字) 4개, 천모자(穿母字) 2개, 선모자(船母字) 1개, 선모자(禪母

字) 4개, 장모자(莊母字) 1개, 초모자(初母字) 9개, 숭모자(崇母字) 3개, 생모자(生母字) 4개

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3개, 철모자(徹母字) 3개, 징모자(澄母

字) 2개가 있다. 나머지 한 글자는 아음(牙音)인 이모자(以母字)이다. <표 44>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

를 통해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

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4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ㅠ인 자례

137) <표 45>의 ‘出’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츌’은 ‘出’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38) <표 45>의 ‘踧’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츅’은 규범음이고, ‘텩’은 ‘踧’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啾 츄 츄/추 츄 精開三全清 tsju
芻 츄 츄/추 츄 初合三次清 tʃʰjuo
鵻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僦 츄 츄/추 츄 精開三全清 tsju
緧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隹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箒 츄 츄/추 츄 章開三全清 tɕju
貙 츄 츄/추 츄 徹合三次清 ȶʰjuo
臭 츄 츄/추 츄 昌開三次清 tɕʰju
箠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
萩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棰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ʨiuɛ
揫 츄 츄/추 츄 精開三全清 tsju
雛 츄 츄/추 츄 崇合三全濁 dʒʰjuo
趥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酋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鰌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惆 츄 츄/추 츄 徹開三次清 ȶʰiəu
椎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i
就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錐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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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㠇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縋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
龝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聚 츄 츄/추 츄 從合三全濁 dzʰjuo
揪 츄 츄/추 츄   精開三    tsiu
鞦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鰍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娶 츄 츄/추 츄 清合三次清 tsʰjuo
娵 츄 츄/추 츄 精合三全清 tsjuo
騅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鶖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膇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
檇 츄 츄/추 츄 精合三全清 tsjuei
殠 츄 츄/추 츄 昌開三次清 tɕʰju
鷲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醜 츄 츄/추 츄 昌開三次清 tɕʰju
楸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硾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
甀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
帚 츄 츄/추 츄 章開三全清 tɕju
䋺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iəu
磓 츄 츄/추 츄 端合一全清 tuAi
樞 츄 츄/추 츄 昌合三次清 tɕʰjuo
取 츄 츄/추 츄 清合三次清 tsʰjuo
諏 츄 츄/추 츄 精合三全清 tsjuo
趣 츄 츄/추 츄 清合三次清 tsʰjuo

出137) 츄, 츌 츄/추, 출 츄, 츌 昌合三次清 tɕʰjuei
鬌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ȡʰjue
槌 츄 츄/추, 퇴 츄 澄合三全濁 ȡʰjuei
魋 츄 츄/추, 퇴 츄 定合一全濁 dʰuAi
鎚 츄 츄/추, 퇴 츄 澄合三全濁 ȡʰjuei
搥 츄 츄/추, 퇴 츄 端合一全清 tuAi
推 츄 츄/추, 퇴 츄 昌合三次清 tɕʰjuei
萑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犨 츄正쥬 츄/추, 주 츄正쥬 昌開三次清 tɕʰju
掫 츄 츄/추 츄 精合三全清 tsjuo
棷 츄 츄/추 츄 莊開三全清 tʃju
蝤 츄 츄/추, 유 츄 精開三全清 tsju
魗 츄 츄/추, 수 츄 昌開三次清 tɕʰju
菙 츄 츄/추, 수 츄 禪合三全濁 ʑjue
 슈正츄 츄/추, 수 슈正츄 禪開三全濁 ʑju
杻 츄 츄/추 츄 徹開三次清 ȶʰju
縬 츅 츅/축 츅 精合三全清 tsjuk
蓫 츅 츅/축 츅 徹合三次清 ȶʰjuk
蹴 츅 츅/축 츅 精合三全清 tsjuk
 츅 츅/축 츅 精合三全清 tsjuk
閦 츅 츅/축 츅 初合三次清 tʃʰjuk



- 127 -

<표 45>에 제시된 105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ㅠ’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ㅠ, ㅊ+, ㅊ+, ㅊ+,

ㅊ+’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ㅊ/로 표기

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ㅊ/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ㅊ’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鱁 츅 츅/축 츅 澄合三全濁 ȡʰjuk
柷 츅 츅/축 츅 昌合三次清 tɕʰjuk
顣 츅 츅/축 츅 精合三全清 tsjuk
稸 츅 츅/축 츅 徹合三次清 ȶʰjuk
蹙 츅 츅/축 츅 精合三全清 tsjuk
筑 츅 츅/축 츅 澄合三全濁 ȡʰjuk

踧138) 츅, 텩 츅/축, 척 츅, 텩 精合三全清 tsjuk
矗 츅正쵹 츅/축, 촉 츅正쵹 初合三次清 tʃʰjuk
祝 츅 츅/축, 추 츅 章開三全清 tɕju
 츅 츅/축, 숙 츅 生合三全清 ʃjuk
蹜 슉俗츅 츅/축, 숙 슉俗츅 生合三全清 ʃjuk
春 츈 츈/춘 츈 昌合三次清 tɕʰjuen
橁 츈 츈/춘 츈 徹合三次清 ȶʰiuen
櫄 츈 츈/춘 츈 徹合三次清 ȶʰjuen
杶 츈 츈/춘 츈 徹合三次清 ȶʰjuen
輴 츈俗슌 츈/춘, 순 츈俗슌 徹合三次清 ȶʰjuen
諄 츈正슌 츈/춘, 순 츈正슌 章合三全清 tɕjuen
絀 츌 츌/출 츌 知合三全清 ȶjuet
䡴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oŋ
衝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oŋ
爞 츙 츙/충 츙 澄合三全濁 ȡʰjuŋ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oŋ
㤝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ŋ
种 츙 츙/충 츙 澄合三全濁 ȡʰjuŋ
沖 츙 츙/충 츙 澄合三全濁 ȡʰjuŋ
茺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ŋ
充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ŋ
䂌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oŋ
忡 츙 츙/충 츙 徹合三次清 ȶʰjuŋ
珫 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ŋ
盅 츙 츙/충 츙 徹合三次清 ȶʰjuŋ
憧 츙俗동 동, 츙/충 츙俗동 昌合三次清 tɕʰjuoŋ
艟 츙 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oŋ
罿 츙 동, 츙/충 츙 昌合三次清 tɕʰjuoŋ
憃 츙 츙/충 츙 徹合三次清 ȶʰjuoŋ
傭 츙 츙/충 츙 徹合三次清 ȶʰjuo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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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
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

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5>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 치

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15개, 청모자(淸母字) 13개, 종

모자(從母字) 6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1개, 창모자(昌母字) 21개, 선

모자(禪母字) 2개, 장모자(莊母字) 1개, 초모자(初母字) 3개, 숭모자(崇母字) 1개, 생모자(生

母字) 2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개, 철모자(徹母字) 13개, 징모자(澄母字) 13개가

있다. <표 45>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 한자음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를 거쳤을 수도 있음을 추측한다.
그 밖에 <표 45>의 ‘踧’은 전운옥편에서 다음자의 주음(注音)인 ‘텩’으로 나타났는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4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ㅣ인 자례

139) <표 46>의 ‘哆’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치’는 규범음이고, ‘챠’는 ‘哆’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40) <표 46>의 ‘薙’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치’는 규범음이고, ‘톄’는 ‘薙’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

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偫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媸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巵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熾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蚩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侈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
齒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饎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糦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庤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郗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j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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跱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畤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i
耛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ie
胵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i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ʨʰie
褫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
歭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陊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
齝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i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滍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i
鴟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i
眵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幟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i
痴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i
瓻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jei
梔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杝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je
眙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ȶʰi
埴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植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i
嵯 치 치/치 치 初開三次清 tʃʰje
廌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ȡʰje

哆139) 치, 챠 치, 챠/차 치, 챠 昌開三次清 tɕʰi
廁 치 치/치 치 初開三次清 tʃʰi
差 치, 치/치 치 初開三次清 tʃʰje
阤 치 치/치 치 書開三全清 ɕje

薙140) 치, 톄 치, 톄/체 치, 톄 邪開三全濁 zjei
彲 치俗리 치/치 치俗리 徹開三次清 ȶʰje
摛 치俗리 치/치 치俗리 徹開三次清 ȶʰje
魑 치俗리 치/치 치俗리 徹開三次清 ȶʰje
敕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ȶʰjək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ȶʰjək
剒 칙 칙/칙 칙 清開一次清 tsʰɑk
親 친 친/친 친 清開三次清 tsʰjen
七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㯃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漆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桼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浸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鋟 침 침/침 침 精開三全清 tsjæm
寑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䈜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綝 침 침/침 침 徹開三次清 ȶʰjem
趻 침 침/침 침 初開三次清 tʃʰiem
針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駸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霃 침 침/침 침 澄開三全濁 ȡʰjem
寖 침 침/침 침 精開三全清 ts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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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에 제시된 89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ㅣ’이고 구개

음 환경 /i/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ㅊ+ㅣ, ㅊ+, ㅊ+, ㅊ+,

ㅊ+, ㅊ+, ㅊ+’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

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

성 /ㅊ/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ㅊ/로 표기하

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ㅊ’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

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6>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5개, 청모자(淸母字) 15개, 사모자(邪母

侵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葴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揕 침 침/침 침 知開三全清 ȶjem
㾛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賝 침 침/침 침 徹開三次清 ȶʰjem
寢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踸 침 침/침 침 徹開三次清 ȶʰjem
 침 침/침 침 精開三全清 tsjem
郴 침 침/침 침 徹開三次清 ȶʰjem
梫 침 침/침 침 精開三全清 tsjem
枕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祲 침 침/침 침 精開三全清 tsjem
沉 침 침/침 침 澄開三全濁 ȡʰjem
 침 침/침 침 徹開三次清 ȶʰjem
綅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鍼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椹 침 침/침 침 知開三全清 ȶjem
沁 침俗심 침/침 침俗심 清開三次清 tsʰjem
箴 침俗 침/침 침俗 章開三全清 tɕjem
瀋 침正심 침/침 침正심 昌開三次清 tɕʰjem
闖 침正츰 침/침 침正츰 徹開三次清 ȶʰjem
馽 칩 칩/칩 칩 知開三全清 ȶjep
縶 칩 칩/칩 칩 知開三全清 ȶjep
漐 칩 칩/칩 칩 徹開三次清 ȶʰjep
偁 칭 칭/칭 칭 昌開三次清 tɕʰjəŋ
秤 칭 칭/칭 칭 昌開三次清 tɕʰjəŋ
稱 칭 칭/칭 칭 昌開三次清 tɕʰjəŋ
騁 칭俗빙 칭/칭 칭俗빙 徹開三次清 ȶʰjɛŋ
僜 칭正등 칭/칭 칭正등 徹開三次清 ȶʰjə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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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1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0개, 창모자(昌母字) 16개, 서모자(書母

字) 1개, 초모자(初母字) 4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4개, 철모

자(徹母字) 20개, 징모자(澄母字) 13개가 있다. <표 46>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모두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齒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

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표 46>의 ‘薙’는 전운옥편에서 다음자의 주음(注音)인 ‘톄’로 나타났는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체’로 표기하여 구개음화를 거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4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ㅖ인 자례

<표 47>에 제시된 9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ㅊ+ㅖ’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

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ㅊ/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

성 /ㅊ/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ㅊ’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

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141) <표 47>의 ‘醊, 畷, 餟’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쳬’는 규범음이고, ‘쳘’은 ‘醊, 畷, 餟’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揥 쳬 쳬/체 쳬 端開四全清 tiɛi
懘 쳬 쳬/체 쳬 昌開三次清 tɕʰje
 쳬 쳬/체 쳬 清開四次清 tsʰiɛi
㿃 쳬 쳬/체 쳬 知開三全清 ȶjæi

醊141) 쳬, 쳘 쳬/체, 철 쳬, 쳘 知合三全清 ȶjuæi
畷 쳬, 쳘 쳬/체, 철 쳬, 쳘 知合三全清 ȶjuæi
餟 쳬, 쳘 쳬/체, 철 쳬, 쳘 知合三全清 ȶjuæi
傺 쳬正졔 제, 쳬/체 쳬正졔 徹開三次清 ȶʰjæi
泚 쳬 쳬/체 쳬 清開三次清 tsʰ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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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7>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청모자(淸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창모자

(昌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설상음(舌上音)인 지

모자(知母字) 4개, 철모자(徹母字) 1개가 있다. <표 47>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

(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
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4. 전운옥편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

4.1. 구개음화 실현된 한자음의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개음화와 관련된 1,595자 중에 중세한자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30자일 뿐이다. 이 730자 중 구개음화를 거친 것은 많지 않다. 중세시기의 한

자음과 대조하여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에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

중 확실하게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된 것이 총 199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ㄷ+i, j>

ㅈ+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112자, ‘ㅌ+i, j>ㅊ+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87자로 확인된

다.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를 거치면서 구개음화를 겪은 예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

이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1) ‘ㄷ+i, j>ㅈ+i, j’에 해당하는 자례(字例)

場쟝 (L<자회上:3b/7a>), 丈쟝 (R<자회中:9b/19a>), 杖쟝 (R댱<자회中:9b/19a>), 長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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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L<천자:8b>), 張쟝 (L<자회下:5b/10a>), 腸쟝 (L<진언:20a>), 仗쟝 (R

<진언:37b>), 帳쟝 (R<번소七:13a>), 篨져 (L뎨 <번소六:25a, 소학五:23a>), 除져(L뎨/L뎌

<유합下:58b>, 번소八:18a), 筯져 (R뎌 <자회中: 6a/11a>), 楮져 (R뎌 <자회上:5b/10b>), 箸져

(R뎌 <번소四:26a, 九:76a>), 貯져 (X뎌 <유합하:43a>), 苧져 (R뎌 <자회上:4b/9a>), 猪져

(L뎌 <자회上:10a/19a>), 瀦져 (L뎌 <자회上:3a/5b>), 杼져 (R뎌 <자회中:9a/18a>), 摴져 (L

뎌 <자회下:10a/22a>), 豬져 (X뎌 <유합上:14a>), 儲져 (L뎌 <자회中:1a/1a>), 著져, 챡 (R뎌

<유합상:10a>), 樗져, 화 (L뎌 <자회上:5b/10b>), 抵지, 뎌(R뎌/H뎌/R뎨/H뎨 <소학

五:72a,111b, 유합下:41b, 소학五:60b, 75a>), 謫젹(L뎍 <자회下:13a/29b>, 유합下:21a), 摘젹,

뎍 (X뎍 <유합下:46a>), 展젼 (X뎐 <유합下:8b>), 젼 (L뎐<자회中:5a/8a>), 젼 (R뎐 <자

회下:5a/10a>), 纏젼 (L뎐 <유합下:54b>), 傳젼(L뎐 <육조序:4a, 번소六:1a, 천자:10a>), 轉젼

(R뎐 <자회下:1a/1a>), 裎졍 (L<자회下:9a/19b>), 楨졍 (L <중용:36a>), 鋥졍 (R<자

회下:7b/16a>), 赬졍 (L<자회中:14b/30a>), 呈졍 (L<자회上:18b/35b>), 程졍 (L<유

합下:60a>), 蟶졍(L뎡 <자회上:10b/20a>), 檉졍 (L<자회上:5b/10a>), 鄭졍 (R뎡 <번소

九:63b>), 貞졍 (L<자회下:11b/25b>), 偵졍 (X뎡 <유합下:42b>), 棖正졍 (L뎡 <논어

一:44a²>), 潮죠 (L됴 <자회上:2b/5a>), 嘲죠 (L됴 <자회下:4a/8b>), 肇죠 (X됴 <유합

下:57a>), 趙죠 (R됴 <천자:25a>), 兆죠 (L됴/R됴 <유합下:58a>), 朝죠 (L됴 <자회

上:1b/2a>), 晁죠 (L됴 <번소九:80a, 소학六:74a>), 住쥬 (H듀 <번소九:68b>), 冑쥬 (R듀 <자

회中:14a/28a>), 紂쥬 (H듀 <소학四:24a²>), 株쥬 (L듀 <자회下:2a/3b>), 宙쥬 (R듀 <자회

上:1a/1a>), 拄쥬 (R듀 <자회下:8a/17a>), 廚쥬 (L듀 <자회中:5b/9b>), 籌쥬 (L듀 <자회

下:10a/22a>), 稠쥬(X듀 <유합下:52b>), 調됴, 쥬(L됴 <천자:2a, 유합下:60a>), 幮쥬 (L듀 <자

회中:7b/13b>), 儔쥬 (L듀 <유합下:36a>), 柱쥬 (R듀 <자회中:4a/6b>), 晝쥬 (R듀 <자회

上:1a/1b>), 紬쥬 (L듀 <자회中:15a/31a>), 蛛쥬 (L듀 <자회上:11a/21a>), 疇쥬 (L듀 <자회

上:4a/7a>), 輈쥬 (L듀 <자회中:13a/26b>), 誅쥬 (L듀 <천자:38b>), 肘쥬 (R듀 <자회

上:13b/26a>), 幬도, 쥬 (H도 <중용:48a>), 竹쥭 (H듁 <자회上:4a/8a>), 中즁 (L<자회

下:15a/34b>), 仲즁 (R/H<번소十:26a, 중용:47b>), 重즁 (R<천자:3b>), 篪지 (X디<유

합下:16b>), 墀지 (L디◀L디<자회中:3b/6a>), 蜘지 (L디 <자회上:11a/21a>), 知지 (L디

<천자:8a>), 智지 (H디 <자회下:11b/26a>), 持지 (L디 ◀디닐/가질 디<천자:17b>), 蚳지

(L디 <맹자四:15a, 15b²>), 躓지 (R티 <번소六:27b, 소학五:25b>), 遲지 (L디 <유합下:57a>),

池지, 타 (L디 <자회中:5a/8b>), 直직, 치 (H딕 <자회下:12b/29a>), 疢진 (R딘 <맹자十

三:12a>), 鎭진 (H딘/R딘 <진언:43a>), 陣진 (H딘 <육조上:27a², 소학二:35a>), 畛진(L딘 <자

회상:4a/7a>), 疹진(H딘 <자회中:16a/33b>), 眕진(R딘 <소학四:48b>), 紾진(R딘 <맹자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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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3a/32a>), 塡진, 뎐(L뎐 <맹자一:6b, 유합下:20a>)珍진 (L딘 <자회中:15b/31b(珎)>), 陳진

(H딘 <논어四:1a, 27a, 맹자十四:3a>), 縝진 (X딘 <유합下:4b>), 診진 (X딘 <유합下:18a>),

塵진 (L딘 <자회下:8b/18b>), 趁진, 년正뎐 (X딘 <유합下:42a>), 帙질 (H딜 <자회

上:18a/34b>), 桎질(H딜 <맹자十三:2a>), 蛭질(H딜 <자회上:12a/23a>, 유합上:16a)銍질 (H딜

<자회中:8b/16a>), 秩질 (H딜 <유합下:20b>), 窒질, 뎔 (H딜 <논어四:44a>), 姪질, 뎔 (H딜

<자회上:16b/32a>), 朕짐 (L딤<논어四:67b>), 懲징 (L<맹자五:30a, 六:32a>), 澄징 (L

<삼단:24b>), 徵치, 징(L딩 <자회下:9b21a, 유합下:58a>)

위의 예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본래 ‘ㄷ+i, j’로 실현되던 한자이다. 이 한자음들은 중세

한국어부터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 시기까지 ‘ㄷ+ i, j>ㅈ+ i, j’의 확산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위에 제시한 한자음들은 적어도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ㅌ+i, j>ㅊ+i, j’에 해당하는 자례(字例)

着챡 (H탹 <자회下:9a/19b>), 悵챵 (X턍 <유합下:35a>), 漲챵 (R턍 <자회下:15a/35b>), 韔챵

(R<자회中:14b/29b>), 暢챵 (R <맹자五:22b>), 脹챵 (R턍 <자회中:16a/33b>), 擲쳑 (H

텩 <자회下:10a/22b>), 躑쳑 (H턱 <번소九:99b, 소학六:92b>), 陟쳑 (X텩 <천자:29a>), 撤쳘

(H텰 <번소七:19b, 소학三:26a>), 歠쳘(H텰 <번소四:27a>), 掣쳬, 쳘(H텰 <번소十:25a, 소학

六:123a>), 綴쳬, 쳘(H텰 <소학二:7b, 유합下:24b>), 輟쳘 (H텰 <번소七:44a, 소학五:75b>),

澈쳘 (X텰유합下:37a>), 哲쳘 (H텰 <자회下:11a/25b>), 轍쳘 (X텰 <유합下:58a>), 徹쳘 (H텰

<유합下:31a>), 啜쳘 (H텰 <자회下:7a/14b>), 掇탈俗쳘 (X텰 <유합下:46b>), 輒쳡(H텹 <번

소七:20a, 소학四:41b>), 諂쳠 (R텸 <자회下:12b/29a>), 沾쳠, 뎝 (L텸 <유합下:50b>), 覘쳠正

졈(R뎜 <자회下:12a/27a>), 廳쳥 (L<자회中:3a/4b>), 弨쵸(L툐 <자회下:5a/10a>), 招쵸,

교(L툐 <천자:32a, 유합下:34b>), 躅쵹 (X툑 <유합上:7b>), 䕽쵹 (H툑 <자회上:4a/7b>), 冢춍
(R툥 <소학二:18b 논어三:70a, 五:6a>), 寵춍 (R툥 <자회下:14a/33a>), 塚춍 (H툥 <자회

中:17a/35b>), 墜츄 (H튜 <소학題:4a, 五:97b>), 椎츄 (L퇴 <자회中:9b/18b>), 抽츄 (L튜 <맹

자八:17a>), 妯츄, 츅 (H튝 <자회上:16a/31a>), 錘츄 (H튜 <자회中:6b/11b>), 捶츄, 타(L튜

<번소九:63b, 소학六:58b>), 畜츄, 휴, 츅, 휵(H튝 <유합下:14a>), 瘳츄 (L튜 <소학四:16b>),

丑츄 (R튜 <맹자三:1a², 四:17a, 六:21b>), 追츄, 퇴 (L튜 <번소七:29a, 소학五:61ba>), 椿츈(L

튱 <소학六:68b, 70a, 70b>), 軸츅 (H튝 <자회中:13a/26b>), 蓄츅 (X튝 <유합下:17b>), 舳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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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튝 <자회中:13a/26a>), 築츅 (H튝 <자회下:8a/17a>), 逐츅, 뎍 (H튝 <자회下:13a/30a>),

竺츅, 독 (H튝 <육조上:5b, 中:109a>), 柚유, 츅 (튝(器皿)<훈몽자회: ?권 ?ab>), 秫슐俗츌(H
튤 <자회上:7a/12b>), 怵츌 (H튤 <소학二:25a, 맹자三:30b>), 黜츌 (H튤 <자회하:13a/30a>),

术슐正츌 (X튤 <유합上:8a>), 冲츙 (L(<자회上:17a/32b>), 衷츙 (L<자회下:15a/34b>),

蟲츙 (L<자회下:2a/3a>), 翀츙 (L튱 <자회下:4b/8a>), 忠츙 (L튱 <자회下:11a/25b>), 値치

(X티 <유합下:29a>), 絺치 (L티 <자회中:15a/30b>), 置치 (R티/H티 <유합下:13b>), 癡치 (L

티 <자회下:13a/30b>), 治치 (H티 <천자:28a>), 雉치 (R티 <자회上:9a/16b>), 緻치 (X티 <유

합下:22b>), 稚치 (R티 <자회上:17a/32b>), 稺치 (R티 <번소六:4a, 소학書:1b, 五:4a>), 致치
(H티 <천자:2b>), 峙치 (X티 <유합下:59a>), 馳치 (L티 <자회下:4b/9a>), 痔치 (R티 <자회

中:16b/34a>), 恥치 (H티 <천자:30b>), 豸치, 채 (X티 <유합上:16b>), 疐치, 톄(L팀 <육조

上:77b>), 懥지正치 (R티 <대학:13a>), 鶒칙 (X틱 <유합上:11b>), 飭칙 (H틱 <유합下:21a>),

勅칙(H틱 <자회上:18b/35a, 천자:29b, 유합下:14b>), 鷘칙 (H틱 <자회상:9b/17b>), 砧침 (L팀

<자회中:6b/11a>), 忱심正침(X팀 <유합下:22b>), 沈침, 심 (L팀 <천자:31b>), 蟄칩 (H팁 <자

회下:5a/9b>), 蔕쳬 (H톄 <자회下:2b/4a>), 滯쳬 (R톄 <소학五:119b, 六:107b>), 彘쳬 (H톄

<자회上:10a/19a>)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에 수록된 자례(字例) 중 ‘ㅌ+i, j>ㅊ+i, j’의 확산 과

정을 거친 것은 87자이다. 이를 통해 위에 제시한 글자들은 적어도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구개음화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 현황

한국어의 구개음화가 한자음보다 고유어가 실현 진도가 훨씬 빠르고 일찍 완성되었다는

논의를 감안하면(배영환 2020:63), 18세기 말에 간행된 전운옥편은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렇다고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사정은 아직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ㄷ+i,

j’와 ‘ㅌ+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의 예이다. 이 예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지만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음가와의 비교를 통해 전운옥편까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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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의 미실현 자례143)

142) ‘ ’는 한어 상ㆍ중고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글자이고 이체자(異體字) ‘’만 확인되어 중고음을 확인

할 수 없지만 같은 계열의 동일한 음운구조로 된 한자를 참고하면 설두음자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43) <표 48>의 글자는 권인한(200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자이며 그 외에 나머지 글자들의 구개음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疧 뎌 뎌/저 뎌 章開三全清 ʨiɛ
軧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氐 뎌 뎌/저 뎌 知開三全清 ȶjei
弤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羝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牴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觝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低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眡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柢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詆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阺 뎌 뎌/저 뎌 澄開三全濁 ȡʰjei
邸 뎌 뎌/저 뎌 端開四全清 tiɛi
頔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啇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馰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覿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的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鏑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甋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逖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迪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嚁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ɛk
樀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荻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敵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菂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ɛk
靮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뎍 뎍/적 뎍 書開三全清 ɕjɛk
玓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逷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糴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妬 뎍 뎍/적 뎍 端合一全清 tuo
籊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趯 뎍 뎍/적 뎍 透開四次清 tʰiek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滴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狄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嫡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笛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 137 -

籴 뎍, 잡 뎍/적, 잡 뎍, 잡 定開四全濁 dʰiek
芍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翟 뎍  뎍/적 뎍 定開四全濁 dʰiek
蹢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適 뎍  뎍/적  뎍  端開四全清 tiek
腆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瘨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㥏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窴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闐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蹎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巓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靦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畋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佃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涏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eŋ
顚 뎐  뎐/전 뎐 端    全清 tien
電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奠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搷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琠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殿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沺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典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ɛn
傎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癲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鈿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㒹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淀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田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滇 뎐 뎐/전 뎐 端開四全清 tiɛn
淟 뎐 뎐/전 뎐 透開四次清 tʰiɛn
娗 뎐, 뎡 뎐/전 뎐, 뎡 定開四全濁 dʰieŋ
蜓 뎐, 뎡  뎡/정, 전 뎐, 뎡 定開四全濁 dʰieŋ(dʰiɛn)
甸 뎐  뎐/전 뎐 定開四全濁 dʰiɛn
殄 뎐俗딘  딘/진, 전 뎐俗딘  定開四全濁 dʰiɛn
跈 년正뎐 뎐/전, 년 년正뎐 定開四全濁 dʰiɛn
蹍 년正뎐 뎐/전, 년 년正뎐 澄開三全濁 ȡiæn
綻 뎐 뎐/전 뎐 澄開二全濁 ȡʰæn
苵 뎔 뎔/절 뎔 定開四全濁 dʰiɛt
 뎔 뎔/절 뎔 端開四全清 tiɛt
墆 뎔, 쳬 뎔/절 뎔, 쳬 定開四全濁 dʰiɛt
臷 뎔俗딜 뎔/절 뎔俗딜 澄開三全濁 ȡiet
耊 뎔俗딜 뎔/절 뎔俗딜 透開四次清 tʰɛt
迭 뎔俗딜  뎔/절, 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跌 뎔俗딜  뎔/절, 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垤 뎔俗딜  뎔/절, 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絰 뎔俗딜  뎔/절, 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耋 뎔俗딜  뎔/절, 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瓞 뎔俗딜 뎔/절 뎔俗딜 定開四全濁 dʰiɛ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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昳 뎔俗밀 뎔/절 뎔俗밀 定開四全濁 dʰiɛt
摕 뎔正텰 뎔/절, 철 뎔正텰 定開四全濁 dʰiɛt
凸 뎔正텰 뎔/절, 철 뎔正텰 定開四全濁 dʰiɛt
軼 뎔 뎔/절 뎔 定開四全濁 dʰiɛt
佚 뎔俗딜 뎔/절 뎔俗딜 透開四次清 tʰɛt
簟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坫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蒧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ɛm
橝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點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墊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店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玷 뎜 뎜/점 뎜 端開四全清 tiɛm
㼭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黏 뎜 뎜/점 뎜 娘開三次濁 njæm
扂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鮎 뎜  뎜/점 뎜  泥開四次濁 niɛm
阽 염正뎜, 뎜 뎜/점, 염 염正뎜, 뎜 端開四全清 tɛm
拈 념俗뎜 뎜/점, 념 념俗뎜 章開三全清 tɕiɐm
粘 념正뎜 뎜/점, 념 념正뎜 照    全清 tʂiɛm
驔 뎜 뎜/점 뎜 定開四全濁 dʰiɛm
 뎝 뎝/접 뎝 定開四全濁 dʰiɛp
蜨 뎝 뎝/접 뎝 心開四全清 siɛp
蹀 뎝 뎝/접 뎝 定開四全濁 dʰiɛp
蝶 뎝  뎝/접 뎝  透開四次清 tʰiɛp
楪 뎝  뎝/접 뎝  以開三次濁 0jæp
褋 뎝 뎝/접 뎝 定開四全濁 dʰiɛp
跕 뎝 뎝/접 뎝 端開四全清 tiɛp
艓 뎝 뎝/접 뎝 端    全清 tiep
鰈 뎝 뎝/접 뎝 透開一次清 tʰɑp
渫 뎝 뎝/접 뎝 崇開二全濁 dʒʰɐp
揲 뎝 뎝/접 뎝 定開四全濁 dʰiɛp
頲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侹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艼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鼮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鋌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筳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婷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ɛŋ
庭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飣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㣔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ɛŋ
亭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町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汀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脡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艇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錠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訂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鞓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桯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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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ɛŋ
挺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酊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綎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渟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䋼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㹶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頂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珽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eŋ
鼎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叮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廷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疔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ɛŋ
梃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釘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葶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仃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定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停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顁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矴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莛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eŋ
霆 뎡, 뎐 뎡/정, 전 뎡 定開四全濁 dʰieŋ
丁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玎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打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ŋ
洮 도正됴 됴/조, 도 도正됴 透開一次清 tʰɑu
弴 됴 됴/조, 돈 됴 端開四全清 tiɛu
藋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趒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眺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佻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朓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雕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跳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粜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蜩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彫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條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䒒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鵰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鳥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糶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窱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刁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窕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莜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鞗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琱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恌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蔦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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誂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庣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嬥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覜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凋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蓧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鰷 됴  됴/조 됴  定開四全濁 dʰiɛu
祧 됴 됴/조 됴, 뎍 端開四全清 tiɛu
釣 됴  됴/조 됴  端開四全清 tiɛu
弔 됴, 뎌  됴/조, 저 됴, 뎌  端開四全清 tiɛu
吊 됴, 뎍 됴/조 됴, 뎍 端開四全清 tiɛu
掉 됴正도 됴/조, 도 됴正도 定開四全濁 dʰiɛu
挑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銚 됴  됴/조 됴  透開四次清 tʰiɛu
敦 됴 됴/조 됴 澄開三全濁 ȡiəu
斢 두正듀 듀/주, 두 두正듀 透開一次清 tʰu
黈 두正듀 듀/주, 두 두正듀 透開一次清 tʰu
地 디  디/지 디  定開三全濁 dʰjei
墬 디 디/지 디 定開三全濁 dʰjei
舐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ʑʰje
舓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ʑʰje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ʑʰje
藑 딩 딩/징 딩 羣合三全濁 ɡʰjuɛŋ
稊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罤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蹏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題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鷈 뎨 뎨/제 뎨 透開四次清 tʰiɛi
踶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帝 뎨  뎨/제 뎨  端開四全清 tiɛi
梯 뎨  뎨/제 뎨  透開四次清 tʰiɛi
弟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醍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鯷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隄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娣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珶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䄺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第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㔸 뎨 뎨/제 뎨 透開四次清 tʰiɛi
悌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瑅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鞮 뎨 뎨/제 뎨 端開四全清 tiɛi
苐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堤 뎨  뎨/제 뎨  端開四全清 tiɛi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鵜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啼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嗁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睼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蹄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媞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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綈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褆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鶗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騠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磾 뎨 뎨/제 뎨 端開四全清 tiɛi
緹 뎨, 톄 뎨/제, 체 뎨, 톄 定開四全濁 dʰiɛi
提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鮧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荑 뎨 뎨/제 뎨 定開四全濁 dʰiɛi
蜴 텩  텩/척 텩  以開三次濁 0jɛk
俶 텩 텩/척 텩 昌合三次清 tɕʰjuk
 텩 텩/척 텩 定開四全濁 dʰiɛu
硩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剔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倜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滌 텩  텩/척 텩  定開四全濁 dʰiek
悐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惕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踢 텩 텩/척 텩 透開四次清 tʰiek
撚 텬 텬/천 텬 泥開四次濁 niɛn
天 텬  텬/천 텬  透開四次清 tʰiɛn
蚕 텬 텬/천 텬 透開四次清 tʰiɛn
餮 텰  텰/철 텰  透開四次清 tʰiɛt
 텰  텰/철 텰  透開四次清 tʰɛt
銕 텰 텰/철 텰 透開四次清 tʰiɛt
 텰 텰/철 텰 透開四次清 tʰiɛt
甛 텸  텸/첨 텸  定開四全濁 dʰiɛm
舔 텸  텸/첨 텸  透    次清 tʼiɛm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iɛm
忝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iɛm
舚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iɛm
添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iɛm
酟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ɛm
餂 텸  텸/첨 텸  透開四次清 tʰɛm
恬 텸俗념 텸/첨, 념 텸俗념 定開四全濁 dʰiɛm
氎 텹 텹/첩 텹 端    全清 tiep
䩞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褺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帖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貼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䠟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堞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呫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諜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텹 텹/첩 텹 端    全清 tiep
牒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怗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㩸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疉 텹  텹/첩 텹  端    全清 tiep
喋 텹, 잡 텹/첩 텹, 잡 定開四全濁 dʰiɛp
鉆 텹 텹/첩 텹 透開四次清 tʰiɛp
褶 텹 텹/첩 텹 定開四全濁 dʰiɛ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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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에 제시된 글자 중 ‘ㄷ+i, j’에 해당하는 예는 257자, ‘ㅌ+i, j’에 해당하는 예는

81자이다. 이 한자음들의 형태를 보면 적어도 전운옥편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완성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 한자음은 과도교정을 거쳤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전체

로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확인해 보니 해당 한자음들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표 48>에 제시된 한자음 중 ㄷ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적용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 48>의 한자음들은 구개음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聽 텽  텽/청 텽  透開四次清 tʰieŋ
迢 툐 툐/초 툐 定開四全濁 dʰiɛu
鼦 툐 툐/초 툐 端開四全清 tɛu
 툐 툐/초 툐 端開四全清 tiɛu
苕 툐 툐/초 툐 定開四全濁 dʰiɛu
髫 툐 툐/초 툐 定開四全濁 dʰiɛu
齠 툐  툐/초 툐  端開四全清 tɛu
貂 툐  툐/초 툐  端開四全清 tiɛu
岧 툐 툐/초 툐 定開四全濁 dʰiɛu
髑 독正툑  툑/촉 독正툑  定合一全濁 dʰuk
栘 셰正톄 톄/체, 세 셰正톄, 톄 禪開三全濁 ʑjæi
142) 톄 톄/체 톄
蝃 톄  톄/체 톄  端開四全清 tiɛi
涕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締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禘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髢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躰 톄 톄/체 톄 透    次清 t‘i
諦 톄  톄/체 톄  端開四全清 tiɛi
替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鬀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嚔 톄  톄/체 톄  端開四全清 tɛi
遞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遰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剃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鬄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ɛi
體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逓 톄 톄/체 톄 定    全濁 d‘i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ɛi
螮 톄 톄/체 톄 端開四全清 tiɛi
軆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殢 톄 톄/체 톄 透開四次清 tʰiɛi
釱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睇 톄, 뎨  톄/체, 제 톄, 뎨  透開四次清 tʰiɛi
裼 톄 톄/체, 석 톄 透開四次清 tʰɛi
逮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棣 톄 톄/체,  톄 定開四全濁 dʰiɛi
靆 俗톄 톄/체,  俗톄 定開一全濁 d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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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에 제시된 구개음화가 미실현된 글자는 자전석요, 신자전이 간행된 시기에

거의 100% 완성되었지만, 자전 또는 옥편 체제의 저서로서 전운옥편의 음을 그대로 유

지하거나 자례 밑에 원음(原音)과 시음(時音)을 병기(倂記)하는 형식으로 주음(注音)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의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은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음(注音)은 원음(原音)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구개음화의

실현은 전운옥편과 거의 비슷하지만 당시의 시음(時音)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자전석요
와 신자전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이미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세

권의 저서에서 수록된 글자 중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표 48>에 제시한 한자음은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보면 ‘舐(船母)’를 제외하

면 모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ㆍ투모자(透母)ㆍ정모자(定母字)에 해당한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설상음(舌上音)에 속한 한자음은 구개음화가 거의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단 설두음(舌頭音)에 속한 한자음은 적어도 전운옥편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완성되

지 않았으며 더 늦은 시기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3. 한자음 구개음화의 사성칠음적 해석

앞 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구개음화가 이미 실현된 한자음 수와 미실현된 한자음 수를

명백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여부는 전운옥편을 기준

으로 한다.

1) ‘ㄷ+i, j>ㅈ+i, j’에 해당하는 자례는 112자이며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됨

2) ‘ㅌ+i, j>ㅊ+i, j’에 해당하는 자례는 87자이며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됨

3) ‘ㄷ+i, j>ㄷ+i, j’에 해당하는 자례는 257자이며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음

4) ‘ㅌ+i, j>ㅌ+i, j’에 해당하는 자례는 81자이며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음

1)과 2)에 제시한 112자와 87자의 한자음은 전운옥편 간행 시기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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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었다는 것이다. 3)과 4)에 제시한 257자와 81자의 한자음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

화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완료되었음

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자전은 자전석요보다 몇 년 늦게 간행되었지만 전운옥편의
한자 주음(注音)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전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제시된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여부에 따라 다시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144). 앞에 고찰한 바와 같이 설음(舌音) 계열에 설상음(舌上音)은 먼저

구개음화가 이루어졌으며 순차적으로 설두음(舌頭音)은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대비되는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우연인지 아니면 어

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앞에 제시한 데이터를 근거로 전운옥편
까지 구개음화가 실현된 한자음과 미실현된 한자음을 사성칠음 측면으로 고찰하면 다음

과 같다.

<표 49> 미실현 한자음의 사성칠음 분류

144)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한어중고음 사성칠음 측면으로 

전개한 필요성에 대해 김무리(2022:219)에서 “근대국어 전운옥편의 한자음에서 구개음화의 적용은 

[i/j] 앞에서 [ㄷ/ㅌ]이라는 음운적 조건만이 아니라, 漢語의 字母體系에 비추어 설두음인가 아니면 설

상음인가의 여부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의 적용을 설상음에만 

한정한 것은 漢語에서 설상음의 파찰음화가 集韻(1039)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中原音韻
(1324)에서는 파찰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운옥편의 구개음화 적용은 근대국어의 

음운 변화를 참조하면서도 음운 변화가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구개음화가 완성됨 112자 ‘ㄷ+i, j>ㅈ+i, j’
설두음 端母  1자 定母  1자
설상음 知母 34자 徹母 9자 澄母 61자
정치음 章母  6자

구개음화가 완성됨 87자 ‘ㅌ+i, j>ㅊ+i, j’
설두음 端母  1자 透母  1자
설상음 知母 22자 徹母 23자 澄母 31자
정치음 船母  2자 昌母  4자 章母  2자 禪母 1자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257자 ‘ㄷ+i, j>ㄷ+i, j’
설두음 端母 79자 透母 43자 定母 116자 泥母  1자 
설상음 知母  1자 澄母  4자 娘母   2자
정치음 船母  3자 章母  1자 崇母   1자 書母  1자
치두음 心母  1자 淸母  1자
아  음 羣母  1자
후  음 以母  1자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81자 ‘ㅌ+i, j>ㅌ+i, j’
설두음 端母 12자 透母 38자 定母 27자 泥母  1자
정치음 昌母  1자 禪母  1자
후  음 以母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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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에 근거하여 구개음화가 실현된 한자음이 주로 설상음(舌上音)인 지모(知母)ㆍ

철모(徹母)ㆍ징모(澄母)에 속하며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은 주로 설두음(舌頭

音)인 단모(端母)ㆍ투모(透母)ㆍ정모(定母)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몇몇 한자음은 아

음(牙音)ㆍ후음(喉音)ㆍ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음(舌音)계의 한자음은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에서 설상음

(舌上音)과 설두음(舌頭音)으로 분명하게 나뉘어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중국

자음(字音)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고, 한국어 자체의 변화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둘 다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가령,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중국 한자음의 영향으로 본다면 중국 한자음은 우선

설상음(舌上音) 2ㆍ3등자(等字)가 치음화(齒音化)하여 [t]와 [tʰ]가 정치음(正齒音) [tʂ]와
[tʂʰ]로 바뀌고 설두음(舌頭音)은 모두 여전히 [t]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준환 2007).

하지만 중국 한자음 구개음화가 발생한 시기를 고려하면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시작

하는 시기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며 약 8세기 경부터 13세기까지를 거쳤으므로 한국 한자

음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보다 약 400여 년 빠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아주 긴 시간을

거친 후 다시 한국 한자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중국 자음(字音)의 구개음화와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설음(舌音)계 자음(字音)의 변

화에 있지만 차이가 있다. 우선 중국 자음(字音)은 상고음(上古音) 시기에는 설두음(舌頭

音)과 설상음(舌上音)을 구별하지 않다가 중고음 시기부터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

音)의 구별이 시작하였으며 8세기 경부터 13세기 사이에 설상음(舌上音)계의 자음들이 정

치음(正齒音)계의 자음들과 합류(合流)하였다. 따라서 정치음(正齒音)은 중고음시기에 다시

정치 이등자(二等字)과 정치 삼등자(三等字)로 구별하였다. 이런 전제로 중국 자음(字音)의

구개음화는 원래부터 파찰음이었던 치음파찰음(치두음)인 [ʦ, ʦ’, s]와 아ㆍ후음(喉音)계

파열음 [k, k’, x]가 경구개음인 [ʨ, ʨ’, ɕ]로 변한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의 구

개음화는 중세한국어의 자음(子音) 중에서 치경음 /ㄷ[t]/, /ㅌ[t’]/가 경구개파찰음 /ㅈ[ʧ]/,
/ㅊ[ʧ’]/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추정음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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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음파찰음: ㅈ[ʦ], ㅊ[ʦ’] > ㅈ[ʧ], ㅊ[ʧ’]
치음파찰음: ㄷ[t], ㅌ[t’] > ㅈ[ʧ], ㅊ[ʧ’]

한국 한자음은 위와 같은 두 가지의 변화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데 치음(치경음)의 경

우에는 변화 전이나 변화 후에 모두 동일한 /ㅈ, ㅊ/로 표기되었으므로 변화 과정의 내부

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설음(舌音)계 자음(字音)인 경우에는 설단파열음(치

경음)으로 발음되던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에서 설상음(舌上音)계 자음(字音)이

먼저 파찰음인 경구개음으로 변화하며, 이어서 반모음 /i/나 /j/와 결합된 설두음(舌頭音)

계 자음(字音)도 역시 똑같은 변화 양상을 거쳤다(강신항 1987:6). 이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가 우선 설상음(舌上音)부터 이루어지고 다음은 설두음(舌頭音)으로 확산되고 완성되는 가

장 유력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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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전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한 고찰

1. 자전류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환경에 따

라 구개음화가 다르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ㄷ/과 /ㅌ/에서의 실현율의 차이

와 반모음 /i/와 /j/에서의 실현율의 차이를 검토해야 한다. 즉, /i/인 경우와 /j/인 경우, /j/

보다는 /i/의 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실현된다는 기존의 논의를 감안하

면145) 환경별 실현 양상을 먼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운옥편ㆍ자전석요
ㆍ신자전의 한자음 중 중세시기 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음(字音) 수와 구개음화가

일어난 자음(字音) 수를 비교하여 실현율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전운옥편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우선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전운옥편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을 살펴볼 것

이다.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 가능한 한자는 총 334자이다. 그 가운데 /ㄷ/

과 /ㅌ/의 구개음화 실현 예는 /ㄷ/ 계열에 112자와 /ㅌ/ 계열에 87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예를 좀 더 환경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ㄷ+i>ㅈ+i’의 과정을 겪은 한자음은 총 37

자이고, ‘ㄷ+j>ㅈ+j’의 과정을 겪은 한자음은 총 75자이다. 또, ‘ㅌ+i>ㅊ+i’의 과정을 겪은

한자음은 총 25자이고, ‘ㅌ+j>ㅊ+j’의 과정을 겪은 한자음은 총 62자이다. 이를 통해 전운
옥편 한자음의 ㄷ구개음화 실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5) 송민,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1986,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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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환경에 따른 구개음화 실현율

<표 50>에 따라 /ㄷ/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j/ 환경에서 43.35%, /i/ 환경에서 92.5%로

나타났다. /ㅌ/의 경우는 /j/ 환경에서 실현율 64.58%, /i/ 환경에서 100%로 나타났다. 이

로 보아 /ㅌ/의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ㄷ/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다만, /i/ 환경과 /j/ 환경

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j/ 환경보다 /i/ 환경에서의 구개음화가 압도적으로 실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 환경에서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높

은 실현율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적어도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i/ 환경에서 먼저 완성된 근

거라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한자음의 사성칠음(四聲七音)을 기준으로 볼 때 /ㄷ/과 /ㅌ/은 설음(舌音)에

해당한다. 이 중 설음(舌音)은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 사

이에 구개음화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구개음화 실현 양

상을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 등으로 나누어 실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

<표 52>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의 세부 실현 양상

환경 실현율 비고
ㄷ+j>ㅈ+j 43.35%(75/173)
ㄷ+i>ㅈ+i 92.5%(37/40)
ㅌ+j>ㅊ+j 64.58%(62/96)
ㅌ+i>ㅊ+i 100%(25/25)

환경 설음 분류 실현율 비고

ㄷ+i, j >ㅈ+i, j 
설상음 49.77%(106/213)
정치음 2.82%(6/213)

ㅌ+i, j >ㅊ+i, j
설상음 62.81%(76/121)
설두음 1.65%(2/121) 蔕, 廳
정치음 7.44%(9/121) 术, 冲

환경 설음 분류 점유율 비고

ㄷ+i, j >ㅈ+i, j
ㅌ+i, j >ㅊ+i, j 

징모(澄母) 46.73%(93/199)
지모(知母) 28.64%(57/199)
철모(徹母) 16.08(3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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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자음 /ㄷ/와 /ㅌ/은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부분은 설음(舌音)인 설상

음(舌上音)과 설두음(舌頭音)에 속한다. 설두음(舌頭音)에는 단모(端母)ㆍ투모(透母)ㆍ정모

(定母)ㆍ니모(泥母)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에는 지모(知母)ㆍ철모(徹母)ㆍ징모(澄母)ㆍ낭모

(娘母)가 있다. <표 52>를 바탕으로 ‘ㄷ, ㅌ>ㅈ, ㅊ’의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음은 모두 설

상음(舌上音)의 징모자(澄母字)ㆍ지모자(知母字)ㆍ철모자(徹母字)이다. 그 가운데 징모자

(澄母字)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ㅌ>ㅊ’의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음은 설상음(舌上

音)의 징모자ㆍ지모자ㆍ철모자 외에 몇몇 설두음(舌頭音)의 단모자(端母字)와 투모자(透母

字), 그리고 정치음(正齒音)의 선모자(船母字)와 창모자(昌母字)도 존재한다. 위의 표에서

설음(舌音) 가운데 설상음(舌上音)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약 50% 이상으로 확인된다.

반면, 설두음(舌頭音)과 정치음(齒音) 계열은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므로 중국 한자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설상음(舌上音)에서 구개음화가 좀 더 활발

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중국 한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중국 본토 자음에서 정치음(正齒音)으로 변화한 설상음(舌上音)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한자음의 설상음(舌上音)을 구개음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한자

음에도 영향을 끼쳐서, 16세기의 문헌부터 차츰 변화된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

한자음의 ㄷ구개음화는 결국, 설상음(舌上音)계 자음부터 일어났다고 했다(강신항 2009).

다만, 표기의 변화가 실제 발음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

울러 중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로의 변화와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로의 변화의 일치 여부

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 한자음의 영향보다는 한국 한자음

에서의 자생적 변화로 볼 필요도 있다146).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과

적용되지 않은 한자음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은 二ㆍ三等에

속하는 설상음(舌上音)이고,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한자음은 一ㆍ四等에 속하는 설두

음(舌頭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운옥편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을 확

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김민경 2021).

결국,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중국 한자음의 사성칠음의 측면에서 보면 주로

설상음(舌上音), 그 가운데 징모와 지모, 그리고 철모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46) 이에 대해 한국 한자음의 면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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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석요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다음으로 자전석요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 살펴보았듯

이 자전석요에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글자 바로 밑에 전운옥편에서의
음과 같이 규범음으로 주음(注音)되었지만, 뜻풀이 부분에서 현실 발음(속음)도 주음(注音)

되었다. 이 현실 발음은 당시 사회에서의 발음이고 이미 구개음화가 된 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전제를 고려하면서 자전석요에서의 구개음화 발생 조건에 부합되는 한자음 총 537

자147)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 /ㄷ/와 /ㅌ/의 구개음화 실현 예는 /ㄷ/ 계열에

369자와 /ㅌ/ 계열에 168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예를 좀 더 환경별로 세분하여 살펴

보면, ‘ㄷ+ i>ㅈ+ i’의 과정을 거친 한자음은 총 43자이고, ‘ㄷ+ j>ㅈ+ j’의 과정을 거친 한

자음은 총 326자이다. 또, ‘ㅌ+ i>ㅊ+ i’의 과정을 거친 한자음은 총 25자이고, ‘ㅌ+ j>ㅊ+

j’의 과정을 거친 한자음은 총 143자이다. 이를 통해 자전석요에서의 한자음의 구개음화

가 환경별에 따라 각각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환경에 따른 구개음화 점유율

<표 53>에 따라 /ㄷ/의 구개음화 점유율은 /j/ 환경에서 88.3%, /i/ 환경에서 11.7%로

나타났다. /ㅌ/의 경우는 /j/ 환경에서 점유율 85.1%, /i/ 환경에서 14.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ㅌ/의 구개음화의 점유율이 /ㄷ/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다만, /i/ 환경과 /j/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i/ 환경보다 /j/ 환경에서의 구개음화가 압도적으로 점유

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에 따라 /j/ 환경에서 구개음화를 거치지 않는

예는 찾기 어려운 만큼 높은 실현율을 보여 준다는 사실은 자전석요에서는 적어도 한자

147) 중세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ㄷ>ㅈ, ㅌ>ㅊ’에 해당하는 글자 112자와 87자, 그리고 전운옥편에서 확

인할 수 있는 ‘ㄷ>ㄷ, ㅌ>ㅌ’에 해당하는 글자 257자와 81자의 총수이다. 

환경 점유율 비고

ㄷ+j > ㅈ+j 88.3%(326/369)) 이 비율이 단지 
ㄷ과 ㅌ이 /i/와 

/j/에서 각자 
점유한 것으로 

참고한다.

ㄷ+i> ㅈ+i 11.7%(43/369))
ㅌ+j > ㅊ+j 85.1%(143/168)
ㅌ+i> ㅊ+i 14.9%(2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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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구개음화는 /j/ 환경에서 먼저 완성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구개음화의 환경별

로 분류할 때 /i/ 환경에는 /ㅣ/일 뿐이고 /j/ 환경에는 /ㅑ, ㅕ, ㅛ, ㅠ, ㅖ/가 있기 때문에

수량상 /i/보다 /j/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당연히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j/ 환경에

구개음화된 한자음들이 /i/보다 높은 점유율로 나타났다. /ㄷ/과 /ㅌ/도 같은 이유로 해석

할 수도 있어 /ㅌ/보다 /ㄷ/으로 주음(注音)된 한자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에 따라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전운옥편보다 자전석요가 더 높은 정

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覿, 的, 鏑, 逖, 迪, 荻, 敵, 菂, 靮, 糴, 趯, 滴,

狄, 嫡, 笛, 翟’ 등은 전운옥편에서 여전히 ‘뎍’으로 주음(注音)되어 있으며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는 규범음으로 ‘뎍’을 한자 바로 밑에 표시하였지만, 뜻풀이 부분에 현실음

‘적’으로도 적혀 있다. 이 현실음들이 모두 ‘뎍>젹>적’의 변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구개음화

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 한자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ㄷ/과 /ㅌ/은 설음(舌音)에 해당한다.

자전석요에 해당하는 한자음 중 설음(舌音)은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으로 나

뉘는데, 이들 사이에 구개음화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전석요에 나타난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으로 나누어 실현율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표 54>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사성칠음에 해당하는 구개음화 실현율

<표 54>에 따라 자전석요 한자음은 한어중고음 사청칠음을 기준으로 설음(舌音) 계

열에 해당되는 성모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전운옥편과 같이 높은 정도로 나타나는데 치

음(齒音) 계열에 있는 정치음(正齒音)과 치두음(齒頭音)에 해당 한자음도 보다 높은 비율

환경 설음 분류 점유율 비고

ㄷ+i, j>ㅈ+i, j 

설두음 64.8%(239/369)
설상음 30.6%(113/369)
정치음 3.3%(12/369)
치두음 0.54%(2/369)

ㅌ+i, j>ㅊ+i, j
설상음 45.2%(76/168)
설두음 47.6%(80/168)
정치음 6.54%(1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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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한편, 자전석요의 구개음화 현상은 전운옥편처럼 여전히 설음자(舌音字)

에 압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모두 90% 이상이다.

물론 자전석요 한자음은 전운옥편보다 구개음화가 더 높은 정도로 이루었으며 설

음자(舌音字)와 치음자(齒音字)가 대부분이며, 설두음>설상음>정치음>치두음의 순이다.

<표 51>을 보면 전운옥편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우선 설상음(舌上音)에서부터 이루어지

며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한다. 그런데 <표 54>를 보면 자전석요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설두음(舌頭音)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설상음(舌上音)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는 이른 시기부터 설상음(舌上音)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된 후 다음으로 설두음(舌

頭音)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표 55>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의 세부 실현 양상

<표 55>는 자전석요 한자음 구개음화 완성된 설음자(舌音字)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자전석요의 한자음 설음(舌音) 계열에는 설두음(舌頭音)인 단모(端母)

ㆍ투모(透母)ㆍ정모(定母)ㆍ니모(泥母)와 설상음(舌上音)인 지모(知母)ㆍ철모(徹母)ㆍ징모

(澄母)가 있다. <표 52>를 바탕으로 ‘ㄷ/ㅌ>ㅈ/ㅊ’의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 가운데 설두음

(舌頭音)의 정모자(定母字), 단모자(端母字), 투모자(透母字)와 설상음(舌上音)의 징모자(澄

母字), 지모자(知母字)가 비교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강신항(2009)에서는 구개음화가 우선 설상음(舌上音)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후에 설두

음(舌頭音)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설상음자(舌上音字) ‘筯(澄), 楮(徹), 箸

(知), 貯(知), 除(澄), 苧(澄), 猪(知), 瀦(知), 杼(澄), 摴(徹), 豬(知), 儲(澄), 著(澄.知), 樗

(徹)’ 등은 전운옥편까지 이미 ‘뎌>져>저’의 변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설두음자(舌頭音字) ‘腆(透), 巓(端), 靦(透), 畋(定), 顚(端),

환경 설음 분류 점유율 비고

ㄷ+i, j>ㅈ+i, j
ㅌ+i, j>ㅊ+i, j 

징모(澄母) 18.6%(97/521)
지모(知母) 11.1%(58/521)
철모(徹母) 6.1%(32/521)
단모(端母) 17.5%(91/521)
투모(透母) 15.5%(81/521)
정모(定母) 27.4%(143/521)
니모(泥母) 0.3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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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定), 奠(定), 殿(端/定), 典(端), 癲(端), 淀(定), 田(定), 蜓(定), 甸(定), 殄(定)’ 등은 전운
옥편에서 여전히 ‘뎐’으로 주음(注音)되었다가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 규범음으로

‘뎐’을 한자 바로 밑에 표시하지만, 뜻풀이에서는 현실음이 ‘전’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는 글자는 최소 전운옥편 이후부터 자전석요까지나 그 이전

시기에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설상

음(舌上音字)보다 구개음화가 좀 더 늦은 시기에 진행한 사실은 검증되었다.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는 단모자(端母字)ㆍ투모자(透母字)ㆍ정모자(定母字)ㆍ니모자(泥母

字)와 지모자(知母字)ㆍ철모자(徹母字)ㆍ징모자(澄母字) 외에 일부 설상음(舌上音)인 낭모

자(娘母字), 정치음(正齒音)인 선모자(船母字)ㆍ장모자(章母字)ㆍ숭모자(崇母字)ㆍ서모자(書

母字)ㆍ청모자(淸母字), 치두음(齒頭音)인 심모자(心母字), 아음(牙音)인 군모자(羣母字), 그

리고 후음(喉音)인 이모자(以母字)도 존재한다. 이런 글자들이 본 연구에서 비중이 아주

낮아서 한자음의 특정적인 현상으로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이로 보아 자전석요 시기의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중국 한자음의 사성칠음

의 측면에서 보면 주로 설상음(舌上音)과 설두음(舌頭音)에서 나타나며 이른 시기부터 먼

저 설상음(舌上音)에서 발생하였고 그 후 20세기 초까지는 설두음(舌頭音)에도 넓은 정도

로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신자전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 체계는 거의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신자전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해서 두 가

지의 관점에서 착안할 수 있다.

첫째, 신자전은 자전석요보다 전운옥편에서의 한자음 주음(注音)과 더 긴밀하며

완전히 전운옥편의 음을 본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 방식
은 자전석요와 비슷하며 한자 바로 밑에 전운옥편 음을 밝히고 전운옥편에서의 정

음(正音)과 속음(俗音)도 제시하였다. 자전석요 한자음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가 완

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석요 보다 편찬 시기가 몇 년 늦은 신자전은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당연히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신자전은 전운옥편을 존중하기

위해 편찬자가 일부러 원음(原音)을 표시하였지만, 이 시기에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아직까



- 154 -

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신자전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과 환경별에 따라 분포된 점유율은 자전석요와 일치하게 처리해도 합리적이다.
둘째, 신자전은 자전석요보다 전운옥편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다. 이는 신자전

의 한자 주음(注音)은 완전히 전운옥편의 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

한 사실을 감안하면 신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전운옥편과 동일한 것으

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자전에서만 답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분석 방식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주음(注音)을 취하기로 했으므로 신자전의 주음

(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여 이 자전에서 구개음화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전운옥편을 참고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제시한 한자음 구개음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참고하여 전운옥편
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표 56>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 실현율

<표 56>에 따라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각각

37.1%, 100%, 37.1%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한자음은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정ㆍ속음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개음화의 실현율을 일치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신자
전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 및 실현율의 특성은 전운옥편과 동일하며 /i/나

/j/ 환경에 해당하는 점유율도 똑같이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 전운옥편 실현율 지전석요 실현율 신자전 실현율
총 실현율 37.1% 100% 37.1%

ㄷ+j > ㅈ+j 43.35%(75/173) 88.3%(326/369)) 43.35%(75/173)
ㄷ+i> ㅈ+i 92.5%(37/40) 11.7%(43/369)) 92.5%(37/40)
ㅌ+j > ㅊ+j 64.58%(62/96) 85.1%(143/168) 64.58%(62/96)
ㅌ+i> ㅊ+i 100%(25/25) 14.9%(25/168) 10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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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의 통시적 고찰

김주필(2018)에서는 한학서에 나타나는 ㄷ구개음화된 예들의 빈도와 비율에 대해 논의

하였다148). 이 연구에서 한학서에 나타나는 ㄷ구개음화에 대해 고유어-고유어 어휘-고유

어 문법-한자음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김주필(2018)에서의

한자음 ㄷ구개음화를 중심으로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1> 한학서에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149)

<그래프 1>을 보면 위의 한학서의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은 각각 노언A 
3.49%(3/86), 박언 1.49%(1/67), 역유 9.43%(5/53), 오륜0%(0/62), 노언B 
7.06%(6/85), 노신 100%(9/9), 박신 43.06%(31/72), 중노 67.93%(36/53)로 나타났음

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한학서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17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8세기 전까지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낮은 정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

148) 김주필(2018), ｢근대한국어의 구개음화｣, 언어학(80), 115-150쪽.

149) 김주필(2018)에 따르면 <도표 1>의 대상 문헌과 대응한 약호는 노걸대언해(1670): <규1528>, 노

언A, 박통사언해(1677): <규귀1810>, 박언, 역어유해(1690): <가람 고413.1-G418y-v. 

1-2>, 역어, 오륜전비언해(1721): <규1456>, 오륜, 노걸대언해(기영판, 1745): <규장각 소

장>, 노언B, 노걸대신석언해(1763): <콜롬비아대학교 소장본(권1)>, 노신, 박통사신석언해
(1765): <가람고495.1824-C456b-v.1-3>, 박신, 중간노걸대언해(1795):<가람 고

495.1824-Y63ja-v.1-2>, 중노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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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유어보다 한자음에서의 ㄷ구개음화가 먼저 나타나지만 18세기 말까지 실현율이 고유

어보다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보인다. <그래프 1>에 제시된 한학서들이 사역원에서 간행

되기 때문에 국한혼용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한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실현

된 용례들은 한글로 쓴 일부 한자어에 국한되므로 이것을 당시 한자음의 일반적인 상황이

라 반영하기 어렵다. 다른 유형의 문헌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영환(2021)은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 나타나는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하

였다150). 이 연구에서 조선 왕후들의 언간에 대해서 인물 별로 고유어와 한자음을 나누어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였는데, <그래프 2>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프 2>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

<그래프 2>를 보면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서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은

각각 인선왕후 0%(0/63), 정순왕후 3.49%(15/43), 순원왕후 14.94%(39/300), 명성황후

66.67%(52/78), 순명효황후 28.57%(8/28)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그래프 2>에 따라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서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의 확산 모

습은 <그래프 1>에서의 한학서와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보인다. 이는 순원왕후 이전 시기

의 왕실 여성의 언간에서 나타나는 한자음 구개음화 용례가 있었지만 그다지 많지 않다.

순원왕후 이후부터 순명효황후 시기 즉 20세기 초까지 언간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은

150) 배영환(2021),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연구-언간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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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학서에서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과 같이 한

자음보다 고유어가 더 높은 속도로 확산되며 일찍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한학서와 언간 자료 등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고유어보다 늦지 않게 시작

하였지만 확산 과정이 상당히 낮은 정도로 나타났음을 보이고 18세기 중 후반부터 상대적

으로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고유어보다 더

오랜 기간을 거쳤으며 보다 늦은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전류 문헌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서의 한자음 구개음

화의 실현 양상과 김주필(2006)151)에서 제시된 자석류 문헌인 천자문의 이본들에서의 한

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대비ㆍ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한국어

시기의 한자음 구개음화 확산 과정 및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프 3> 자서류(字書類) 문헌의 한국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한자 자서의 구개음화 현상을 <그래프 3>에서 일

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위의 제시된 비율은 각각 칠장사 천자문은 20%, 주해 천자문
은 17.7%, 전운옥편은 59.6%, 자전석요는 100%, 신자전은 59.6%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전운옥편 이전 시기의 자전류 문헌의 구개음화 실현은 거의 50% 정도로 이루어졌

으며 20세기 초기까지의 자서는 구개음화가 거의 완성 상태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3>에서는 전운옥편 이후부터 자전석요까지 거의 백여 년 동안에 주목할

151) 김주필(2006), ｢자석류(字釋類) 문헌의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 어문학논총 제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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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한자 자전류 자서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오천자문(1894)에 이르러서야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에 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갑오천자문(1894)에서는 ‘天

(텬), 宙(듀), 張(댱), 珎(딘), 重(듕), 帝(뎨), 鳥(됴)’ 등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으

며, 자전석요(1909)의 시음(時音)에서는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전류와 자석류의 한자음 구개음화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3. 한자음 구개음화 과도교정에 대한 해석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에 나타난 ㄷ구개음화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다

른 현상은 이른바 과도교정이다. 과도교정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역구개

음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ㅈ, ㅊ+ i, j>ㄷ, ㅌ+ i, j’로 설명될 수 있는데, 본래 /

ㅈ, ㅊ/였지만 이를 /ㄷ, ㅌ/로 대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전운옥편ㆍ

자전석요ㆍ신자전에서의 한자음은 ‘ㄷ, ㅌ+ i, j’의 환경에 과도교정의 예로 볼 수 있는

한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중세시기 한자음에서 확인될 수 있는 ‘ㄷ, ㅌ+ i, j’

환경의 한자를 중세한국어의 한자음과 비교해 볼 때 이전 시기에도 역시 ‘ㄷ, ㅌ,+ i, j’의

환경에 있었던 한자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

자음에서는 과도교정이 적용된 예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과도교정의 예가 확

인되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민경(2021)에서는 
전운옥편에서 舌上音은 /ㅈ, ㅊ/로 표기되지만, ‘茶(다)’, ‘姪(뎔)’, ‘逐(뎍)’에서 /ㄷ/와도 혼

용되어 사용되는 양상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로 보아 설두음(舌頭音)의 /ㄷ/가 /ㅈ/로 표

기되는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과도교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과도교정이 음운 변화의 어느 시기에 나타나

는지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대체로 과도교정은 음운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주로 나

타난다고 논의되었지만, 구개음화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물론 구개음화가 완성된 단계

에서도 과도교정은 여전히 확인된다고 알려졌다152).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이 문헌

에서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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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과도교정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음운 변화와 과도교정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구개음화의 초기 단계로 보고 과도

교정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개음화가 변화의 초기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두루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수긍하기

어렵다.

둘째, 한자음의 경우 고유어에 비해 과도교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다. 그러나 한자음 역시 과도교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운옥편ㆍ자전
석요ㆍ신자전에서의 한자음도 과도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관점 또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은 성격

상 과도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과도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원

인은 결국 이 자료의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전운옥편은 규장전
운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규장전운은 다른 자료에 비해

당시의 규범음을 지향했기 때문에 과도교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므로 규장전운의 영향을 받은 전운옥편 뿐만 아니라 자전석요와 신자전
은 역시 한자음에 대한 과도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 측면에서 볼 때 한자음은 고유어보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을 거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특히 자서류 문헌은

한자 계몽서와 학습서의 역할로써 사대부 혹은 양반 계층이 애용해서 오히려 한자음의 원

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자음의 구개음화 등 음운 현상이 고유어보다 확산 속도가

느리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 자료의 성격상 과도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당시 규범적인 한자음을 지향한 자료의 영향으로 한자

음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편찬했기 때문에 과도교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한

다.

152) 김주필(2013),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현상의 통시적 변화와 특성｣,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107-108쪽; 배영환(2017), ｢음운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양상 고찰-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

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0, 한국언어문학회,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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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시기 자전류(字典類)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본론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전운옥편(全韻玉篇)(1796?)ㆍ자전석요(字典釋
要)(1909)ㆍ신자전(新字典)(1915)의 간행 시기, 배경, 범례 판본 등 기본 상황에 대해 검
토하였다. 또는 한국어 자음 체계에 대해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시기에 간행된 문헌

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상황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구개음화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통시적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개음화의 상세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을 통계하였으며 세 문

헌의 한자음에 포함되는 음운 체계를 먼저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세 자전에서의 한자음

은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글자를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비교ㆍ고찰하였다. 우선 전운옥
편에 수록된 10,977자 중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 1,595자를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1,595자의 한자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중세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음운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ㄷ,

ㅌ+i, j’와 ‘ㅈ, ㅊ+i, j’의 경우이다. 음운구조는 ‘ㄷ, ㅌ+i, j’로 된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자음의 통시적 고찰이 필요하다. 음운구조는

‘ㅈ, ㅊ+i, j’로 된 경우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즉 구개음화 과정을 거쳤다

면 ‘ㄷ, ㅌ+i, j>ㅈ, ㅊ+i, j’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과, 본래의 음운구조는 ‘ㅈ, ㅊ+i, j’이므로

어떠한 음운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운옥편 시기까지 구개

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자음이 자전석요와 신자전 시기까지 완성되었는지 살
펴보았으며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예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서 구개음 환경과 관련이 있는 한자음은 전운옥편
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실현되었거나 전운옥편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전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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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전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과도교정의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전

류 문헌의 한자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음운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문화 측면에서 볼 때 한자음은 고유어보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을 거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전운옥편ㆍ자전석요ㆍ신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음운론적 측면으로 착안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개음화의 한국어 음운론적 해석

과 한어중고음 성운학(聲韻學)적 해석의 측면으로 분석해 보고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근대 시기에 이르러서 한국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한자음들은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음운론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 구개음화는 /ㄷ/와 /ㅌ/에서의 실현율의 차이와 반모음 /i/

와 /j/에서의 실현율의 차이를 밝혔다. 즉 /j/보다는 /i/의 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실현되었으며 자음 /ㄷ/으로 표시된 한자음보다 ‘ㅌ’으로 주음(注音)된 글자가 구

개음화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한자음의 ㄷ구개음화는 이른 시기에

주로 설음(舌音) 계열에서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음

운구조는 본래 형태인 ‘ㅈ, ㅊ+i, j’로 된 것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

하였다.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대부분이 설상음자(舌上音字)로

부터 시작하였으며 그 후에 서서히 설두음자(舌頭音字)에서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즉, 설음(舌音) 계열의 한자음은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ㆍ투모자(透母字)ㆍ정모

자(定母字)보다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ㆍ철모자(徹母字)ㆍ징모자(澄母字)가 이른

시기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으며 그 후에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중국 한자음의 영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추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 나타난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 중에 중세한국어 한자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는 591자이

며,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음은 총 199자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개음화의 실현율로 볼

때, ‘ㄷ+ i>ㅈ+ i’는 92.5%, ‘ㄷ+ j>ㅈ+ j’는 43.35%, ‘ㅌ+ i>ㅊ+ i’는 100%, ‘ㅌ+ j>ㅊ+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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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ㄷ/과 /ㅌ/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큰 차

이가 없지만 /i/ 환경이 /j/ 환경보다 구개음화의 실현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운옥편의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여 자전석요 시기까지 한
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거의 100%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개음화 실현 환

경의 비율에서 살펴보면, 각각 ‘ㄷ+ i>ㅈ+ i’는 88.3%, ‘ㄷ+ j>ㅈ+ j’는 11.7%, ‘ㅌ+ i>ㅊ+

i’는 85.1%, ‘ㅌ+ j>ㅊ+ j’는 14.9%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자전석요에서도 /j/보다 /i/ 환

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음 /ㅌ/보다 /ㄷ/로 초성이 된 한자

음의 구개음화가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09년에 간행된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는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지만, 그보다 늦게

1915년에 간행된 신자전에서의 한자음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여 신자전에서 구개음화

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양상은

전운옥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본론의 논의 결과를 총망라하였다. 본 논문에서 근대 시기에

간행된 세 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 결과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은 상호 관련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록된 한자음도 큰 변화가 없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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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alatalization of Sino-Korean Character Sounds

-Focusing on post-18th Century Dictionary Literature-

One of the most prominent phonetic phenomena manifested in modern Korean 

is palataliza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palatalization in Sino-Korean 

character sounds in the post-18th century period. To achieve this,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ino-Korean pronunciations recorded in works such as 

"Jeonunokpyeon(全韻玉篇)"(1796?), "Jajeonseokyo(字典釋要)"(1909) and "Shinjajeon(新

字典)"(1915) was conducted. During the proces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alization patterns of Sino-Korean character sounds that correspond to 

palatalization environments. Additionally, we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nges in palatalization over time.

Palataliz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the fortis stops /ㄷ, ㄸ, ㅌ/, and 

the palate closure sound/ㄱ, ㄲ, ㅋ/ become palatal affricates /ㅈ, ㅉ, ㅊ/ before 

the semivowels /i, j/, and the laryngeal friction /ㅎ/ becomes the alveolar 

friction /ㅅ/. In a broader sense, palatalization also encompasses phenomena 

such as the addition of the semivowel /j/ before /i, j/ and the elision of /ㄴ/ 

before /i, j/. However, in Korean,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palatalization 

refers to the phonetic phenomenon where a series of non-palatal stops such as 

/ㄷ, ㅌ/ becomes palatal stops /ㅈ, ㅊ/ before the semivowels /i, j/. Based on 

this premise, in this study, the analysis is limited to the palatalization of ‘ㄷ’ that 

can occur before /i, j/.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character 

sounds in the works "Jeonunokpyeon", "Jajeonseokyo" and "Shinjajeon" where 

palatalization is both realized and not realized. Additionally,  the patter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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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rrection and the timing of when palatalization was fully established in 

these lexicographic works are discussed in detail.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a more comprehensive and precise understanding of 

palatalizati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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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운옥편 수록된 구개음 환경의 한자음 상황
ㄷ+i, j 해당 예 총 257자

ㄷ+i: (6자)

地디, 墬디, 藑딩, 舓시俗디, 舐시俗디, 시俗디 

ㄷ+j: (251자)

疧기, 뎌, 軧뎌, 氐뎌, 弤뎌, 羝뎌, 牴뎌, 觝뎌, 低뎌, 眡뎌, 柢뎌, 詆뎌, 阺뎌, 邸뎌, 頔
뎍, 啇뎍, 馰뎍, 覿뎍, 的뎍, 鏑뎍, 甋뎍, 逖뎍, 迪뎍, 嚁뎍, 樀뎍, 荻뎍, 敵뎍, 菂뎍, 靮
뎍, 뎍, 玓뎍, 逷뎍, 糴뎍, 妬뎍, 籊뎍, 趯뎍, 뎍, 滴뎍, 狄뎍, 嫡뎍, 笛뎍, 籴뎍, 잡, 

芍작, 뎍, 翟뎍, , 蹢척, 뎍, 適셕, 뎍, 腆뎐, 瘨 뎐, 㥏뎐, 窴뎐, 闐 뎐, 蹎뎐, 巓뎐, 

靦뎐, 畋뎐, 佃뎐, 涏뎐, 顚뎐, 電뎐, 奠뎐, 搷뎐, 뎐, 琠뎐, 殿뎐, 沺뎐, 典뎐, 뎐, 傎
뎐, 癲뎐, 鈿뎐, 㒹뎐, 淀뎐, 田뎐, 滇뎐, 淟뎐, 娗뎐, 뎡, 蜓뎐, 뎡, 甸뎐, 승, 殄뎐俗딘, 

跈년正뎐, 蹍년正뎐, 綻잔俗탄, 뎐, 苵뎔, 뎔, 墆뎔, 쳬, 臷뎔俗딜, 耊뎔俗딜, 迭뎔俗

딜, 跌뎔俗딜, 垤뎔俗딜, 絰뎔俗딜, 耋뎔俗딜, 瓞뎔俗딜, 昳뎔俗밀, 摕뎔正텰, 凸뎔正텰, 

軼일, 뎔, 佚일, 뎔俗딜, 簟뎜, 坫뎜, 蒧뎜, 橝뎜, 點뎜, 墊뎜, 店뎜, 玷뎜, 㼭뎜, 黏뎜, 扂
뎜, 鮎뎜, 阽염正뎜, 뎜, 拈념俗뎜, 粘념正뎜, 驔담, 뎜, 뎝, 蜨뎝, 蹀뎝, 蝶뎝, 楪뎝, 

褋뎝, 跕뎝, 艓뎝, 鰈탑, 뎝, 渫셜, 뎝, 揲셜, 엽, 뎝, 頲뎡, 侹뎡, 艼뎡, 鼮 뎡, 鋌뎡, 筳

뎡, 婷뎡, 庭뎡, 飣뎡, 㣔뎡, 亭뎡, 町뎡, 汀뎡, 脡뎡, 艇뎡, 錠뎡, 訂뎡, 뎡, 鞓뎡, 桯

뎡, 뎡, 挺뎡, 酊뎡, 綎뎡, 渟뎡, 䋼뎡, 㹶뎡, 頂뎡, 珽뎡, 鼎뎡, 叮뎡, 廷뎡, 疔뎡, 梃

뎡, 釘뎡, 葶뎡, 仃뎡, 定뎡, 停뎡, 顁뎡, 矴뎡, 莛뎡, 霆뎡, 뎐, 丁뎡, , 玎, 뎡, 打

타, 뎡, 洮도正됴, 弴돈, 됴, 藋됴, 趒됴, 眺됴, 佻됴, 朓됴, 雕됴, 跳됴, 粜됴, 蜩됴, 彫

됴, 條됴, 䒒됴, 鵰됴, 鳥됴, 糶됴, 窱됴, 刁됴, 窕됴, 莜됴, 鞗됴, 琱됴, 恌됴, 됴, 蔦

됴, 誂됴, 庣됴, 嬥됴, 覜됴, 凋됴, 蓧됴, 鰷됴, 祧됴, 釣됴, 弔됴, 뎌, 吊됴, 뎍, 掉됴正

도, 挑셔, 됴, 도, 銚요, 됴, 敦퇴, , 돈, 단, 됴, 斢두正듀, 黈  두正듀, 稊뎨, 罤뎨, 

蹏뎨, 題뎨, 鷈뎨, 踶뎨, 帝뎨, 梯뎨, 醍뎨, 鯷뎨, 隄뎨, 娣뎨, 珶뎨, 䄺뎨, 第뎨, 㔸뎨, 悌

뎨, 瑅뎨, 鞮뎨, 苐뎨, 堤뎨, 뎨, 鵜뎨, 啼뎨, 嗁뎨, 睼뎨, 蹄뎨, 媞뎨, 綈뎨, 褆뎨, 鶗
뎨, 弟뎨, 騠뎨, 磾뎨, 緹뎨, 톄, 提시, 뎨, 鮧이, 뎨, 荑이, 뎨

ㅌ+i, j 해당 예 총 81자

ㅌ+j: (81자)

蜴역俗텩, 俶슉, 텩, 텩, 硩텩, 剔텩, 倜텩, 滌텩, 悐텩, 惕텩, 踢텩, 撚텬, 天텬, 蚕텬, 

잠, 餮텰,  텰, 銕텰, 텰, 甛텸, 舔텸, 텸, 忝텸, 舚텸, 添텸, 酟텸, 餂텸, 恬텸俗

념, 氎텹, 䩞텹, 褺텹, 帖텹, 貼텹, 䠟텹, 堞텹, 呫텹, 諜텹, 텹, 牒텹, 怗텹, 㩸 텹, 疉
텹, 喋텹, 잡, 鉆검, 텹, 褶습, 텹, 聽텽, 迢툐, 鼦 툐, 툐, 苕툐, 髫툐, 齠툐, 貂툐, 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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툐, 髑독正툑, 栘셰正톄, 톄, 蝃톄, 涕톄, 締톄, 禘톄, 髢톄, 躰톄, 諦톄, 替톄, 鬀톄, 

嚔톄, 遞톄, 遰톄, 剃톄, 鬄톄, 體톄, 逓톄, 톄, 螮톄, 軆톄, 殢톄, 니, 釱톄, 대, 睇톄, 

뎨, 裼톄, 셕, 逮톄, , 棣톄, , 靆俗톄

ㅈ+i, j 해당 예 총 708자 

ㅈ+i: (93자)  

軹지, 지, 趾지, 扺지, 祉지, 洔지, 篪지, 墀지, 址지, 只지, 贄지, 阯지, 矢지, 肢지, 脂

지, 蜘지, 沚지, 秖지, 知지, 誌지, 綕지, 鷙지, 胝지, 痣지, 芷지, 智지, 支지, 枝지, 鳷
지, 胑지, 砥지, 㩼지, 至지, 持지, 指지, 輊지, 蚳지, 榰지, 芝지, 止지, 搘지, 躓지, 紙

지, 疻지, 遲지, 之지, 踟지, 摯지, 貾지, 旨지, 厎지, 志지, 竾지, 驇지, 咫지, 枳지, 기, 

신, 진, 祇기, 지, 耆기, 지, 忮지俗기, 底지, 뎌, 坻지, 뎌, 抵지, 뎌, 氏지, 시, 禔지, 

시, 뎨, 識지, 식, 質지, 질, 漬正지, 泜지, 치, 뎌, 織지, 치, 직, 池지, 타, 螭지俗리, 

觶지俗치, 懫지正치, 稷직, 樴직, 稙직, 職직, 膱직, 直직, 치, 犆직, 특, 趂 진, 津진, 

帪진, 疢진, 辴진, 賑진, 進진, 畛진, 疹진, 軫진, 稹진, 蔯진, 縉진, 敶진, 謓진, 轃 진, 

螓 진, 螴진, 璡진, 晉진, 鎭진, 黰 진, 侲진, 抮진, 陣진, 珍진, 陳진, 瞋진, 紖진, 縝

진, 榛 진, 診진, 唇진, 胗진, 瑨진, 진, 盡진, 진, 聄진, 儘진, 溱진, 桭진, 眞진, 眕
진, 振진, 蓁진, 珎 진, 籈진, 濜진, 紾진, 裖진, 塵진, 眹진, 嗔진, 秦진, 鬒진, 震진, 

臻진, 搢진, 甄진, 견, 趁진,년正뎐, 塡진, 뎐, 瑱진, 뎐, 抶질, 疾질, 劕질, 桎질, 帙질, 

挃질, 紩질, 礩질, 庢질, 秷질, 晊질, 蒺질, 郅질, 眣질, 銍질, 蛭질, 袠질, 翐질, 櫍질, 鑕

질, 袟질, 瓆질, 嫉질, 秩질, 窒질, 뎔, 姪질, 뎔, 騭질正즐, 咥희, 질, 뎔, 㴨짐, 朕짐, 鴆

짐, 酖짐,담正탑, 潗집, 執집, 集집, 䞙집, 鏶집, 㗱집, 慹집, 졉, 징, 徵치, 징, 澂징, 

癥징, 懲징, 憕징, 瞪징, 澄징, 橕징俗, 瞠, 징

ㅈ+j: (615자)       

者쟈, 柘쟈, 쟈, 赭쟈, 蔗쟈, 樜쟈, 這쟈, 飷쟈, 鷓쟈, 藉쟈, 젹, 炙쟈, 젹, 姐쟈俗져, 抯
쟈俗져, 她쟈俗져, 碏쟉, 婥쟉, 綽쟉, 妁쟉, 繛쟉, 㹱쟉, 皵쟉, 嚼쟉, 雀쟉, 爵쟉, 勺쟉, 

鵲 쟉, 焯쟉, 禚쟉, 灼쟉, 猎쟉, 셕, 繳교, 쟉俗격, 斮착, 쟉, 逴착俗탁, 쟉, 杓표, 쟉, 彴
빅, 쟉, 獐쟝, 粻쟝, 場쟝, 塲쟝, 蘠쟝, 樟쟝, 丈쟝, 槳쟝, 萇쟝, 嫜쟝, 蹡쟝, 麞쟝, 螿쟝, 

杖쟝, 쟝, 鏘쟝, 漿쟝, 墇쟝, 獎쟝, 漳쟝, 長쟝, 張쟝, 將쟝, 廧쟝,  쟝, 瘴쟝, 璋쟝, 

奨쟝, 匠쟝, 章쟝, 쟝, 腸쟝, 嬙쟝, 瑲쟝, 薔 쟝, 蔣쟝, 掌쟝, 仗쟝, 墻쟝, 嶈쟝, 㯍쟝, 

餦쟝, 障쟝, 帳쟝, 쟝正챵, 翥져, 羜져, 趄져, 怚져, 篨져, 沮져, 筯져, 楮져, 箸져, 佇져, 

貯져, 菹져, 陼져, 紵져, 除져, 苧져, 咀져, 䰞져, 葅져, 滁져, 諸져, 蛆져, 雎져, 櫫져, 猪

져, 疽져, 瀦져, 櫧져, 渚져, 杵져, 杼져, 摴져, 豬져, 宁져, 褚져, 儲져, 砠져, 竚져, 蠩
져, 跙져, 屠도, 져, 抒셔, 져, 芧셔, 져, 岨져, 조, 苴져, 차, 자, 躇져, 착, 且져, 챠,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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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챡, 狙져, 쳐, 樗 져, 화, 煮져俗쟈, 蜍져正여, 조俗져, 勣젹, 踖젹, 젹, 襀젹, 

籍젹, 躤젹, 寂젹, 赤젹, 迹젹, 磧젹, 跡젹, 蹟젹, 鰿젹, 謫젹, 耤젹, 績젹, 讁젹, 摘젹, 

뎍, 鯽젹正즉, 積, 젹, 鐫젼, 鬋젼, 筌젼, 揃젼, 鱣젼, 舛젼, 籛젼, 鸇젼, 湔젼, 前젼, 譾
젼, 箭젼, 諓젼, 錢젼, 旜젼, 甎젼, 膞젼, 囀젼, 荃젼, 邅젼, 篆젼, 顓젼, 躔젼, 젼, 

젼, 瑑젼, 傳젼, 氈젼, 戩젼, 澶젼, 篿젼, 專젼, 展젼, 剪젼, 詮젼, 臇젼, 瀍젼, 絟젼, 牷
젼, 煎젼, 痊젼, 全젼, 戰젼, 鱄젼, 젼, 젼, 젼, 顫젼, 拴젼, 悛젼, 饘젼, 翦젼, 餞

젼, 纏젼, 皽젼,  젼, 牋젼, 銓젼, 箋젼, 塼젼, 젼, 旃젼, 轉젼, 縓젼, 駩젼, 輇젼, 

젼, 雋젼, 佺젼, 襢단, 젼, 剸단, 젼, 輾젼, 년吮젼, 연, 椽젼俗연, 船젼正션, 譔 젼正

션, 羶션俗젼, 젼正쳔, 韉젼正쳔, 濺젼正쳔, 撰찬, 젼, 篹산, 젼, 跧잔, 젼, 戔잔, 젼, 

僎준, 젼正션, 截졀, 卩졀, 節졀, 졀, 졀, 竊졀, 癤졀, 浙졀, 岊졀, 졀, 絶졀, 楶졀, 

䲙졀, 晣졀, 梲졀, 拙졀俗졸, 嶻찰, 졀, 茁굴正줄, 촬, 졀, 䠨졈, 霑졈, 颭졈, 瀸졈, 蔪졈, 

痁졈, 占졈, 黵졈, 漸졈, 참, 殲졈正셤, 熸졈正, 僭졈正, 苫셤正졈, 襵졉, 接졉, 椄졉, 

慴졉, 檝졉, 菨졉, 䐑졉, 惵졉, 뎝, 讋졉正셥, 懾졉正셥, 浹졉正협, 楫즙, 졉, 聶녑俗셥, 

졉, 摺랍, 졉正셥, 裎졍, 蟶졍, 淨졍, 楨졍, 鋥졍, 赬졍, 井졍, 旍졍, 酲졍, 졍, 精졍, 呈

졍, 睛졍, 政졍, 䞓졍, 鉦졍, 怔졍, 旌졍, 禎졍, 程졍, 鴊졍, 遉졍, 靘졍, 竫졍, 正졍, 檉

졍, 䋊졍, 証졍, 鄭졍, 征졍, 貞졍, 靚졍, 瀞 졍, 珵졍, 靖졍, 靜졍, 晶졍, 偵졍, 整졍, 穽

졍, 阱졍, 情졍, 鯖졍, 쳥, 菁졍, 쳥, 逞졍俗령, 鶄졍正쳥, 幀正졍, 棖正졍, 釂죠, 詔

죠, 潮죠, 旐죠, 죠, 嘲죠, 肇죠, 垗죠, 趙죠, 兆죠, 駣죠, 曌죠, 罺죠, 朝죠, 照죠, 晁

죠, 㨄죠, 鼂죠, 爝죠, 쟉, 皭죠, 쟉, 啁죠, 쥬, 灂죠, 착, 昭쇼, 죠, 沼죠俗쇼, 召죠俗쇼, 

釗죠正쇼, 炤죠正쇼, 죠, 쟉, 足주, 죡, 瘇죵, 踵죵, 種죵, 鍾죵, 鼨 죵, 慫죵, 終죵, 螽

죵, 腫죵, 尰 죵, 鐘죵, 蹤죵, 淙죵, 장, 從죵, 총, 縱총, 죵, 樅총正죵, 酎쥬, 住쥬, 冑
쥬, 邾쥬, 伷쥬, 譸쥬, 咮쥬, 盩쥬, 州쥬, 侏쥬, 紂쥬, 株쥬, 侜쥬, 珠쥬, 宙쥬, 拄쥬, 駐

쥬, 籒쥬, 朱쥬, 廚쥬, 冑쥬, 蹰쥬, 稠쥬, 籌쥬, 酒쥬, 舟쥬, 幮쥬, 儔쥬, 主쥬, 鉒쥬, 柱

쥬, 晝쥬, 紬쥬, 輖쥬, 賙쥬, 蛛쥬, 疇쥬, 輈쥬, 躊쥬, 絑쥬, 䩜쥬, 誅쥬, 周쥬, 噣쥬, 姝

쥬, 宔쥬, 洲쥬, 遒쥬, 袾쥬, 肘쥬, 裯쥬, 도, 幬도, 쥬, 禂도, 쥬, 鯈됴, 쥬, 調됴, 쥬, 枓

쥬, 두, 繇요, 유, 쥬, 竹쥭, 粥쥭, 육, 鬻쥭, 육, 국, 晙쥰, 䞭쥰, 蠢쥰, 鵔쥰, 惷쥰, 踳쥰, 

逡쥰, 皴쥰, 儁쥰, 쥰, 峻쥰, 㕙 쥰, 准쥰, 埻쥰, 稕쥰, 踆쥰, 畯쥰, 䮞쥰, 屯쥰, 둔, 

餕쥰, 산, 駿쥰, 슌, 葰유, 쥰, 사, 恂슌, 쥰, 純슌, 쥰, 돈, 浚슌正쥰, 埈슌正쥰, 隼슌正

쥰, 竣쥰, 젼, 準쥰, 졀, 捘쥰, 준, 肫쥰俗슌, 迍쥰正둔, 窀쥰正둔, 中즁, 衆 즁, 仲즁, 

蝩즁, 즁, 重즁, 鮦동, 즁, 穜동, 즁, 猘계正졔, 製졔, 㫼졔, 際졔, 懠졔, 졔, 穧졔, 虀
졔, 䱥졔, 霽졔, 臍졔, 濟졔, 隮졔, 躋졔, 蠐졔, 嚌졔, 齏졔, 泲졔, 鮆졔, 擠졔, 癠졔, 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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졔, 制졔, 晢졔, 졀, 淛졔, 졀, 折졔, 졀, 셜, 祭졔, 채, 䝴졔俗, 蕝졔正쳬, 졀, 蕞졔正

쳬, 최, 졀, 劑, 졔, 薺, 졔, 眥, 졔, 㧗, 졔, 齊, 졔, , 刺, 쳑, 玼, , 

쳬, 齎俗, 졔, 儕俗졔

ㅊ+i, j 해당 예 총 549자
ㅊ+i: (117자)

偫치, 媸치, 巵치, 熾치, 蚩치, 侈치, 齒치, 饎치, 糦치, 値치, 庤치, 郗치, 跱치, 畤치, 耛
치, 胵치, 치, 褫치, 絺치, 寘치, 歭치, 陊치, 齝치, 치, 置치, 癡치, 治치, 滍치, 鴟

치, 眵치, 雉치, 幟치, 緻치, 稚치, 稺치, 致치, 峙치, 痴치 馳치, 痔치, 瓻치, 恥치, 梔치, 

杝이, 치, 眙이, 치, 埴치, 식, 植치, 식, 嵯치, 차, 廌치, 채, 豸치, 채, 哆치, 챠, 廁치, 

측, 差치, , 채, 차, 阤치, 타, 懥지正치, 疐치, 톄, 薙치, 톄, 彲치俗리, 摛치俗리, 魑치

俗리, 鶒칙, 飭칙, 勅칙, 鷘칙, 敕칙, 칙, 剒칙, 작, 親친, 七칠, 㯃칠, 漆칠, 桼칠, 浸

침, 鋟침, 砧침, 寑침, 斟침, 䈜침, 綝침, 趻침, 針침, 駸침, 霃침, 寖침, 侵침, 葴침, 揕
침, 㾛침, 賝 침, 寢침, 踸침, 踸침, 침, 郴침, 梫침, 枕침, 祲침, 沉침, 침, 綅침, 

鍼침, 검, 沈침, 심, 椹침, 심, 沁침俗심, 忱심正침, 箴침俗, 瀋침正심, 闖침正츰, 馽칩, 

縶칩, 蟄칩, 漐칩, 偁칭, 秤칭, 稱칭, 騁칭俗빙, 僜칭正등

ㅊ+j: (432자)

䰩챠, 奓챠, 奲챠, 遮챠, 嗟챠, 撦챠, 硨챠, 車거, 챠, 借챠, 젹, 唶챠, , 罝챠俗져, 奼챠

俗타, 着챡, 斫챡, 婼챡, 悵챵, 漲챵, 瑒챵, 廠챵, 韔챵, 惝챵, 昌챵, 氅챵, 娼챵, 昶챵, 暢

챵, 倡챵, 閶챵, 챵, 敞챵, 唱챵, 倀챵, 猖챵, 磢챵, 鬯챵, 脹챵, 凄쳐, 処쳐, 萋쳐, 緀
쳐, 霋쳐, 覰쳐, 悽쳐, 處쳐, 淒쳐, 妻쳐, 攄쳐俗터, 絮여, 셔, 쳐, 慼쳑, 斥쳑, 跖쳑, 蹠

쳑, 塉쳑, 跅쳑, 尺쳑, 擲쳑, 蚇쳑, 脊쳑, 墌쳑, 戚쳑, 躑쳑, 墄쳑, 鶺쳑, 蹐쳑, 隻쳑, 鏚
쳑, 彳쳑, 慽쳑, 鼜쳑, 陟쳑, 瘠쳑, 摭쳑, 擿쳑, 뎍, 拓탁, 쳑, 穿쳔, 薦쳔, 蕆쳔, 阡쳔, 韆

쳔, 泉쳔, 歂쳔, 梴쳔, 賤쳔, 仟쳔, 遄쳔, 洊쳔, 圌쳔, 栫쳔, 腨쳔, 荐쳔, 芊쳔, 繟쳔, 荈
쳔, 茜쳔, 幝쳔, 喘쳔, 闡쳔, 쳔, 臶쳔, 俴쳔, 蒨쳔, 篅쳔, 燀쳔, 飦쳔, 谸쳔, 淺쳔, 遷

쳔, 釧쳔, 硟쳔, 千쳔, 쳔, 踐쳔, 輤쳔, 囅쳔, 川쳔, 扦쳔, 串관, 쳔, 擅션俗쳔, 饌찬, 

쳔, 竁, 쳔, 綪쳔, , 倩쳔, 청, 儃쳔, 탄, 嘽탄, 쳔, 撤쳘, 錣쳘, 輟쳘, 澈쳘, 惙쳘, 哲

쳘, 喆쳘, 蜇쳘, 歠쳘, 轍쳘, 罬쳘, 聅쳘, 徹쳘, 啜쳘, 剟쳘, 탈俗쳘, 掇탈俗쳘, 敠탈俗쳘, 

籖쳠, 僉쳠, 幨쳠, 讇쳠, 䪜쳠, 簽쳠, 裧쳠, 諂쳠, 詹쳠, 瞻쳠, 韂쳠, 惉쳠, 襜쳠, 尖쳠, 㡨
쳠, 沾쳠, 뎝, 塹쳠俗참, 㟻쳠俗참, 佔쳠正뎜, 담, 쳠, 檐염俗쳠, 簷염俗쳠, 燂 심, 담, 

쳠, 셤, 灊심, 쳠, 憯참, 쳠, 槧참, 쳠, 橬심, 쳠正, 讝쳠正셤, 譫 쳠正셤, 覘쳠正졈, 潛

쳠正, 䀹쳡, 捷쳡, 踥쳡, 誱쳡, 睫쳡, 輒쳡, 㡇쳡, 婕쳡, 鮿쳡, 倢쳡, 緁쳡, 妾쳡, 晴쳥, 

圊쳥, 淸쳥, 掅쳥, 請쳥, 靑쳥, 婧쳥, 廳쳥, 暒쳥, 凊쳥, 䝼쳥, 弨쵸, 焦쵸, 鉊쵸, 癄쵸, 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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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 鈔쵸, 剿쵸, 嫶쵸, 峭쵸, 僬쵸, 怊쵸, 䜈쵸, 悄쵸, 鍫쵸, 勦쵸, 轈쵸, 謅쵸, 顦쵸, 憔

쵸, 劋쵸, 嶕쵸, 麨쵸, 鷦쵸, 譙쵸, 椒쵸, 㴥쵸, 訬쵸, 쵸, 噍쵸, 愀쵸, 膲쵸, 誚쵸, 趭
쵸, 陗쵸, 抄쵸,  쵸, 쵸, 鍬쵸, 耖쵸, 幧쵸, 燋쵸, 超쵸, 쵸, 煼쵸, 蕉쵸, 樵쵸, 

炒쵸, 鐎쵸, 招쵸, 교, 趠쵸, 착俗탁, 踔쵸, 착俗탁, 湫쵸, 츄, 篍쵸, 츄, 漅쵸正소, 巢쵸

正소, 杪묘俗쵸, 肖쇼, 쵸, 哨쇼, 쵸, 俏쇼, 쵸, 綃쇼俗쵸, 鞘쇼俗쵸, 韒쇼俗쵸, 稍쇼正쵸, 

軺요俗쵸, 요俗쵸, 觸쵹, 燭쵹, 爥쵹, 钃쵹, 䠱쵹, 矚쵹, 囑쵹, 쵹, 㻿쵹, 灟쵹, 躅쵹, 

䕽쵹, 亍쵹, 襡쵹, 曯쵹, 屬쵹, 쇽, 瘃쵹, 착, 斸쵹, 착, 歜잠, 쵹, 蜀쇽正쵹, 蠋쇽正쵹, 䪅
쇽正쵹, 冢춍, 寵춍, 塚춍, 龍룡, 춍, 롱, 啾츄, 芻츄, 鵻츄, 僦츄, 緧츄, 隹츄, 墜츄, 箒

츄, 貙츄, 臭츄, 箠츄, 萩츄, 棰츄, 揫츄, 雛츄, 趥츄, 酋츄, 鰌츄, 惆츄, 椎츄, 抽츄, 就

츄, 錘츄, 錐츄, 秋츄, 㠇츄, 縋츄, 龝츄, 聚츄, 瘳츄, 揪츄, 鞦츄, 鰍츄, 娶츄, 娵츄, 騅

츄, 鶖츄, 丑츄, 膇츄, 檇 츄, 殠츄, 鷲 츄, 醜츄, 楸츄, 硾츄, 甀츄, 帚츄, 䋺츄, 磓츄, 

뢰, 樞츄, 우, 取츄, 추, 諏츄, 추, 趣츄, 추, 촉, 妯츄, 츅, 出츄, 츌, 捶츄, 타, 鬌츄, 타, 

槌츄, 퇴, 魋츄, 퇴, 鎚츄, 퇴, 搥츄, 퇴, 追츄, 퇴, 推츄, 퇴, 萑츄, 환, 畜츄, 휴, 츅, 휵, 

犨츄正쥬, 掫추, 츄, 棷최正, 츄, 수, 蝤유, 츄, 魗슈, 츄, 菙슈, 츄, 슈正츄, 杻뉴, 

츄, 軸츅, 縬츅, 蓫츅, 蹴츅, 츅, 閦츅, 鱁츅, 柷츅, 顣츅, 稸츅, 蓄츅, 舳츅, 蹙츅, 筑

츅, 築 츅, 逐츅, 뎍, 竺츅, 독, 踧츅, 텩, 矗츅正쵹, 祝추, 츅, 柚유, 츅, 슉, 츅, 蹜

슉俗츅, 春츈, 橁츈, 椿츈, 櫄츈, 杶츈, 輴츈俗슌, 諄츈正슌, 怵츌, 黜츌, 絀츌, 굴, 秫슐

俗츌, 术슐正츌, 䡴츙, 衝츙, 冲츙, 衷츙, 爞츙, 츙, 蟲츙, 㤝츙, 种츙, 沖츙, 茺츙, 翀
츙, 充츙, 忠츙, 䂌츙, 忡츙, 珫츙, 盅츙, 憧츙俗동, 艟동, 츙, 罿동, 츙, 憃숑俗용, 츙, 

창, 장, 傭용, 츙, 揥쳬, 蔕쳬, 懘쳬, 쳬, 砌쳬, 滯쳬, 彘쳬, 㿃쳬, , 切쳬, 졀, 醊쳬, 

쳘, 畷쳬, 쳘, 掣쳬, 쳘, 綴쳬, 쳘, 餟쳬, 쳘, 傺쳬正졔, 泚正, 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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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운옥편의 체제의 원문(규장전운의 보편으로 범례는 따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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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전석요의 범례 및 체제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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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신자전의 범례 및 체제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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